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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휴식이 있는 여름 휴가 장소, 유원재
무더위에 지친 심신에 활력을 더하는 유원재의 휴식, 그 쉼의 가치를 더 많은 분
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올여름, 겸화 객실에서 추가 비용 없이 1인 추가 숙박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마루에 마련된 포근한 침구 위에 누워, 솔솔 불어오는 여름 바람을 맞으며 몸과 
마음에 쾌청한 여유를 불어넣는 유원재의 여름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하십시오. 

겸화 객실 1인 무료 추가 투숙 이벤트
- 기간 : 7/1~8/31(입실 일자 기준)
- 내용 : 겸화 객실 기준 인원(최대 2인)에서 추가 1인 투숙 가능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프로모션에서 확인)

All Inclusive
빈틈없이 준비된 휴식의 여정

온전한 휴식으로의 몰입을 위하여 지내시는 동안 별도로 준비하실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이 포함된 휴식의 여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폶헒한 킫픊옪의 힒핓픒 팚읺쁢 � 핆캏

젆줂쁢 솧팖 빦만픒 위 잖엶쇪 정풞뫊 객킲

짆맏뫊 킪맏픒 팒푾읂쁢 삲�옪풂 헎뼏 �큲

콚픚핂 �삶쇪 뫃맒펞컪 빦뿒쁢 솧핆뫊의 
반픎 샎의 킪맒

�퐎 벦 싾큲한 폏픒 몋 쿦 핖쁢 򰨺핆 펺정

쿪쿦컿픒 샂픎 폶�쿦의 킺�헏핆 몋

뫃헏 착핂 �삶쇪 퍊맒 뽆� 폶�펞컪의 
하픒 쿦 펔쁢 몋

자연핂 큲젾드쁢 팒�펞 슮슮픒 섢쁢 
뽠픎 퐒컿도의 혾킫

��.라운지 수    ��.실내탕    ��.카페    ��.객실    ��.객실 정원    ��.노천탕

 충주시 / 수안보온천            Tel. 043-820-8100 

https://www.youonejae.com

유원재 호텔&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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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DLIO
$IFDL0VU
맫킲 쿦
킫칺
폶�
쭎샎킪컲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6
•정상가 160만 원~(1박 2식, 2명 1실 기준)
•할인가 144만 원~ (석식 : 컨템포러리 파인 다이닝 코스요리)
15:00 
11:00
16실
레스토랑(개별실/단체실)
남/여(실내, 야외 노천), 대여탕(유료)
라운지 수, 라운지 온, 카페, 테라피(유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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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문화의 새로운 변화

유원재 호텔&스파에서

53도 자연 용출수를 경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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ೠৈܴ੄ᾞೞפݽ,ᾞ਎࢑ᾞթҳ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부터 삼호동 철새마을까지 

자연의 소리를 ଊ아 걸음을 ৤҂다.

올여름 오래도۾ 간직하고 싶은 풍경과 선ਯ을 ׯݏ뜨۷다.

��2

಴지 이ঠӝ

울산 남구 삼호대숲

해마다 번식지와 월동지를 ৴복하는 철새는 계절이 바Շ঻음을 

알려 주는 반ц고 소중한 존재다. 울산 남구 태화강 중류에 

위치한 삼호대숲에 가면 여름 철새인 백로류 수백 마리를 

관찰할 수 있다. 이들은 10월 무۵ 온դ한 기റ의 동남아시아로 

떠լ다가 ঴음이 ֣ 는 3월에 고ೱ인 한국으로 ج아온다. 

태화강 위 수ಽ에 원을 그리며 ଱지하는 우아한 날і૙과 

૵ۦ૵ۦ한 울음소리는 오래도۾ 기억에 남을 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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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E0/G%0

୒ܳبᾞ݅ ᾞ,ۈࢎᾞҕр과ᾞח٘
ੌғᾞо૑ᾞ੉ঠ기
҃࠘ ୒بীࢲ ਬ௝ೞҊ Ѥъೠ ࢕ਸ ԷԲח 

݅ ਸٜۈࢎ լ׮.

#00, 
in 

#00, 

�2�  ୫৔૑ ৈ೯

 ՘ա૑ᾞঋਸᾞیࢎᾞ੉ঠ기
 드라마 <우리영화> 속 제하와 다음이 만나고 ೻어지는 순간 등장하는

 거대한 나무는 강원도 원주에서 ࠅ 수 있는 반계리 은행나무다.

�22  ৈ೯੗੄ ߑ

 ോন૑ᾞഐభ੄ᾞ਋ইೠᾞജ؀,ᾞ
 न֢ݽۄӒ۔ᾞъܷ
 올여름 강원도 강ܷ 송정해변에 신라모노그램 강ܷ이 문을 열঻다.

�2�  ৈ೯੗੄ ҕр

 द؀ܳᾞୡਘೠᾞࣗ ܻ੄ᾞࣁ ,̔ᾞয়٣਑
 세계 ୭ୡ의 오디오 박물관, 오디움에서 

 오감을 ా 해 소리를 감п೮다.

�2�  ೠҴ੄ ݧ

 ؊ਤᾞܾޛᾞন਷ᾞೠᾞ࢚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이종국 작가의 양은 시리즈 한 상을 마주೮다.

�2�  ೠҴ੄ ݍ

 ೠࣿীᾞࣻ ࠙ᾞ୽੹
 갈ૐ 해소에 제일인 수박을 한ࣿ 퍼ݡ으면 온ރ이 Ә방 서ט해진다.

��2  द੺
 ೂ҃

 ೠᾞद੺੉ᾞରয়ܲ׮ᾞ
  숨 막히게 차오르는 한여름의 열기를 카메라에 ׸ও다.

���  ੹Ҵ ೯۱׳ ࢎ

 �ਘ੄ᾞ୷ઁhҕোh੹दᾞࣗ ध
 하루를 알차게 보յ 전국 곳곳의 재미դ 행사를 모ও다.

��� ৈ೯੄ ߊѼ

ᾞ݃חᾞ൒ܰۄٮӡᾞޛ  ਺,ᾞউزᾞ
 더위에 ൒느적거리는 마음을 অ으러 유장한 세월이 

 물길 따라 ൒르는 경࠘ 안동을 ߼־다.

��2 ӝର উ ҅ࣁ ৈ೯

 ഐଧ޹੄ᾞ੻਷ᾞز֎
 지Ә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변화하는 동네, 

 베트남 호ଧ민의 1·2·3ҵ을 탐색೮다.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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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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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59매거진>은 시п장গ인과 외국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이스아이 গ೒리ா이션으로 바௏드를 스ப하면 Ӗ을 ੍ 어 들려주고, 

60여 개 언어로 자동 번역을 지원합니다.

��� ೣԋ ৈ೯

 য়܃ೠᾞೠᾞ̔ ,ᾞх੗੄ᾞৈ੿ਸᾞછ׮
 경기도 여주의 감자ߒ에서 ߒߩ의 ߓ기현 이사와 함께  

 감자를 캐고 ݍ보며 한 끼의 의미를 되새҂다.

11� ੋఠ࠭

 ചоᾞӣࢶ਋੄ᾞ࢜بب৬ᾞ࢜᪫࢚ᾞৈ೯
  지구상에서 ݷ종된 도도새를 그리는 작가 김선우. 

 도도새는 그를 자유܂게 한다.

122  ੹द ࠁ۞ ц׮פ

 ֤೗࣌ᾞद֎݃ᾞӓ੢
 아랍 ୹신 ف 작가 와ৃ ࢥః와 아크람 자타리의  

 작ಿ을 위한 특별한 ӓ장이 열린다.

଼࢑ ചޙ  ��1

޷ᾞ࢜ᾞۄᾞա࢜  Ᾰࣿᾞઑࢶᾞ੹기ᾞࣿ޷ᾞ؀੹
 15_16세기 조선 시대 미ࣿ의 정수를 서울 국립중ঔ박물관에서 만դ다. 

1��  ૑৉ ࢑ࢤ੗ٜ 

 ࠺௓ೠᾞ߸઱,ᾞਕழ׳Ե੄ᾞߥ 
 워ழ비는 ߥԵ에 천연 재료를 블۪٬해 달௓한 ഄ신을 이ܟ다.

1��   ప݃о ੓ח Ҏݾ ఐ೷

਎ᾞࣘࢲ  ᾞৈܴᾞओఠᾞ
 폭포 소리, ࡁ소리 들으며 더위를 피할 서울 도심 속 쉼터를 방문೮다.

1�� ,59 ఋӝ 1दр ੹

 ъܷীࢲᾞхࢿᾞ୽੹
 강원도 강ܷ역 부근에서 감도 ֫ 은 가게 여섯 곳을 ଺ও다.

1�2 ౟۪٘ ੍ ӝ

 ೣԋৈࢲᾞ؊ᾞࡄաחᾞޙച৘ࣿ҅ᾞ௓ٜ࠺
 ՏՏ한 ഈ업으로 대중을 ഓ린 창작 파트너들을 ࢓ಝࠌ다.

1�� ੉׳੄ ࣗ ध

 ী٣ఠоᾞࢶ߹ೠᾞ�ਘ੄ᾞࣗ ध
 무더위를 날ܾ, 서ט한 공포와 전ਯ을 선사하는 콘బஎ를 Ԟও다.  

1�� ೒ۨ੉ܻझ౟

 ъইࣛ과ᾞځաחᾞ਺ঈᾞৈ೯
.아 제주 ୹신 뮤지션 강아ࣛ이 노래를 추천೮다ݏ 의 날을ࢻ 

 ഒ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선물할 ҋ으로 고심해서 골ۋ다.

1�� ௏ۨੌ ࣗ ध

1�� ಞ੄ 시߂ ࢸ ࠗ о ࠺ࢲझ

1�2 ৌର ੉ਊ উղ

঴׏ݒ ز시 ೯࢚࠺ ��1

150

122

144

세련되고 ௓ಂ트한 디자인, 뛰어դ 휴대성, 강۱한 절۱࢏

에 조약ج 같은 그립감까지. ݧ을 아는 남자라면 파나소ץ 

람대ए ౻인 उ이버를 ੕지 ঋ는다. 에어౽ ா이스를 ׵은 

아׸한 생김새부터 매۱적. ҵ더더기 হ이 매Տ하고 심೒

한 파나소ץ 람대ए ౻인 उ이버는 작지만 강۱하다. 무게

는 고작 145그램. 한 손에 ॒  들어올 정도로 작지만, 프리미

ষ 5중 날과 30도 나노 에지로 ࠼౥হ는 ޻଱ 면도가 가능

하다. 분׼ 회전 수 약 1만 4000회의 ୡ고속 리니어 모터를 

఑재해 ਖ਼ࡸ리까지 놓치지 ঋ고 제거한다. 

간편한 ୽전 방식과 ఌ월한 방수 기능 ژ한 매۱적이다. 

6S#�C 타입 ୽전 방식으로 전용 ୽전기 হ이 어디서나 간

편하게 ୽전이 가능해 여행이나 ୹장 시에도 이용하기 편

리하다. *19� 등ә 방수로 ࢥ워 중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간편한 세ୋ으로 위생적인 관리까지 가능하다.

झఋੌܻदೞҊ झ݃౟ೠ թ੗੄ оূߑ 늘 ౵աࣗ؀ۈ ץए ౻ੋ उ੉ߡо ٜ য ੓׮. 

झఋੌܻ시한 թ੗੄ ೙ࣻಿ

౵աࣗ؀ۈ ץए ౻ੋ उ੉ߡ

6S#�C 타입 ୽전

휴대용 ா이스

 의 1�����4��, XXX.QBOBTPOJD.DP.LS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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ъక선 LFOLLBOH!OBWFS�DPN

ഘ৔선 OBOB1�XR!CBOEJDPN�DPN

ബࣧੋࢿ사

ઁ��ӂ ઁ�ഐ ాӂ ઁ���ഐ

����֙ �ਘ �ੌ ߊ೯

�,59매Ѣ진�਷ ,59 열차 전 ઝࢳী 비஖ೞח ਘр૑입׮פ�

�,59매Ѣ진�ਸ ࠁन ٍ � �׮פۉ߄ ਺ थёਸ ਤ೧ 제੗ܻী ԡই ઱시ӝ׮ ূ,59매Ѣ진�ী ѱ੤ೠ Ӗҗ 사진਷ 

사전 동의ա ೲۅ হ이 도용ೡ ࣻ  হण׮פ� ೠҴ철도공사 내부 ߑஜ상 ੿ӝ ҳة਷ 진행ೞ૑ ঋण׮פ�

��੄ţ편૘ ����411��11�1  ҟҊ ��������11ޙ

����֙ �ਘ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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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의 Ӗ은 늘 마감 맨 Ս트머리에 ॺ니다. 기자들의 원고를 다ٞ고, 사진을 고르고, 디자

인을 ৮성한 후 ଼ 의 Ԝ이 90퍼ࣃ트 이상은 갖୾진 다음에야 비로소 ة자 여러분께 전하는 Ӗ

을 ॶ 기회를 ঳습니다. 너무 사적이어도, 너무 공적이어도 안 된다는 매우 모호한 기준을 가

진 저는, 늘 첫 문장에 대한 고민에 빠집니다. 이달도 마지막까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한국철

도공사 홍보문화실에서  전해 준 파일 하나가 제 방황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무려 2000행이 넘는 ু ’자 이߮트ة 문서. 그 안에는 지난달 진행한 ‘철도의 날 131주년 기֛ ࣄ

의 Ѿ과 데이터가 들어 있었습니다. 2000명 넘는 분이 참여하࣑고, 7월호에 대한 의견을 깨알

같이 보내 주࣑습니다. 한 Ӗ자 한 문장, 행간에 든 의미를 새기며 눈알이 ࡜근할 정도로 집중

하는 사이, 얼마나 많은 ة자분이 <,59매거진>을 ԝԝ히 탐ة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각 

ண럼에 대한 애정과 공감, 진심 어린 조언에 더해 매거진에 바로 적용해도 좋을 아이디어까지. 

저는 그저 ޡ௿한 마음이 되어 열 명 단위로 데이터를 Ր어 ੍ 으며 ة자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순간, 저에게 직접 말을 걸어오는 듯한 분을 만났습니다. 지난달 편집장의 Ӗ을 ੍ Ҍ, 

발등 Ҏ절로 힘들어하는 저를 ѣ정해 준 분이었습니다. 게다가 ࣠ 구할 만ఀ 감사하게도 그런 

분이 Ԩ 많았습니다. ׹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이달 편집장의 Ӗ 첫 문장은 이걸로 하자, Ѿ

심했습니다. ‘마침내, Ӥ스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더위가 찾아오기 전 저

는 Ӥ스를 풀었고, ‘맨발’로 조심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을 세우고 앉아 두 팔로 정강

이를 감싸안는 것. ऀ 을 쉬고 재채기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 이토록 큰 자유를 안

길 줄 몰ۋ습니다. 들키고 싶은 마음을 알아주࣊서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Ӗ로 마음을 나누

고, 크게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도 깊이 배웠습니다. 

<,59매거진>을 아끼는 ة자분들의 진심을 알기에, 8월호도 최선을 다해 전국 곳곳을 ڪ어

다֝습니다. 울산 남구에선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부터 삼호동 철새마을까지 고래와 철새의 

소리를 쫓아 생태 여행을 했고, 경북 안동에선 조선 선비들의 풍류가 ӥ든 물길을 따라 걸었습

니다. ‘감자가 마트에서 생산된다’고 착각하는 이들을 감자밭으로 안내하는 벗밭의 배기현 이

사를 따라 난생처음 감자도 캐 ࠌ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피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찾았습니다. 아ۉ 출신의 두 작가, 와ৃ 

 키, 아크람 자타리>는 미술관 속 극장에ࢥ 키와 아크람 자타리의 전시 <아더랜드 **� 와ৃࢥ

온 듯하고, <새 나라 새 미술� 조선 전기 미술 대전>은 15~16세기 조선으로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눈앞에서 거대한 인공 폭포가 ॔ 아지는 카페, 새 둥지처럼 은밀히 감

୾진 숲속 ଼ 방 등 서울 속 ओ터도 여ۤ 소개했습니다. 

ؔ붙여 ‘철도의 날 131주년 기֛ ة자 이߮트’는 8월에도 진행하며 올해 말까지 이어집니다. 이

달에도 여러분의 귀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편집장 최현주

ٜఃҊ र਷ 마음

편૘੢의 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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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Ҋ਷ ࠗ ۽ҳ Ә੿마ਸېز 시࢑

부부가 غয ૘ਵج ۽ই가ח ӝ차 안ী서 

�,59매Ѣ진�ী ׸ӟ ೠҴ ҔҔ의 ৘ࢂ ઑпਸ 

݅լ׮� 가੢ ੋ 상੸ੋ ӝ사ޗ חഐ 이ঠӝ� 부࢑ী 

사ח ਋ܻ׮ ח׮߄ ח Ѣӝ서 ѢӝۄҊ ࢤп೮૑݅
 

이제׮߄ ח도 ৈ۞ 얼ҷ이 ੓ח׮ Ѫਸ 안׮� 

নӡध ੋ ୌ시 ࢲҳ ৮੿۽

동୸서ழ스ࣁ߅ ױജ ױ੢의 서ழ스 ੋ  ਸ വ਷ࢤ

ٍ ೠ동안 ݣয઎؍ 서ழ스ܳ 회상೮ࠅ �׮Ѣܻ가 

ೠ੿੸이؍ 시੺
 ച۰ೠ ҋ৘ܐޖ חೠ 일상ী서 

ೠ ઴ӝ ࡄ이঻׮� য૵ݶ 서ழ스ח 모فীѱ ੕൦ ѱ 

ইۄפ 내가 ҙब ы૑ ঋও؍ ѱ ইקө�

�,59매Ѣ૓

&%IT0R ӣࣻই

঱ઁ যࢲ٣ա Ὰ,59ݒѢ૓ᾼ

�ࣽ Ѽೠߊ ਸ�Ѣ진ݒ59, рਸ ҕਬ೧ ઱ࣁਃ. ৈ۞࠙੉ ݃ ઱ೠ ৈ೯૑ח য٣৓աਃ 

୹੢ 가ח ӡ
 णҙ୊ۢ ੟૑ܳ ಟ஘׮� 

동೧ޙചਗ이 ֤ Ҏ׸ӡਸ ઑࢿ೮ח׮ 사पҗ 

ৈ행 ੘가 ଻૑ഋ의 नр 소식
 ੊ࣼೠ ো೙ޛ߅ҙ 

ٜ ী׀ җ 공р이ۈ가਍ 사߈ ١ যৡ׮� 

੉࢓೧ز� ഐޗ� ӡ׸Ѣ진 �֤Ҏݒ59,�

!yeonseop@cho

ӝ차ח 시рਸ Ѣठ۞ ؀ �׮۷׳전ু스ನ가

열ܽ ৈܴզ
 ୡ١೟ࢤ이؍ 내가 ઺֙이 غয 

݃ 시 Ӓ 도시ܳ׮ ઱ೠ׮� �,59매Ѣ진�਷ 

җѢ৬ അ੤ 사이 য٥가۽ աܳ 이Ց঻׮�

�؀੹੄기র �,59ݒѢ진 �ৈ೯ੌ기 �기ର৉

!@art@soma

ޛࢶ ੗ة

r�,59매Ѣ진sী 선੿ػ ࠙ ԋח ੗োҗ 

사ۈ이 ೣ ԋೞ٘ے࠳ ח ই일۽의 rؘ일ܻ 

٘ 내ࠁ ۽ޛ૑цsਸ 선߈ ࣚ ೠ �׮פ݀ ী 

੟൤ח ௼ӝۄ ോ؀ೞӝ 편ೞҊ 내ҳࢿ이 

જ਷ 제ಿ입׮פ�

ઁಿ ޙ੄ �����������1

 이ܴ
 োۅ୊
 ઱소৬ ೣ ԋ �,59매Ѣ진� �ਘഐܳ ੍ ਷ 소хਸ ݫ일ࠁ ۽내 ઱ࣁਃ� 

઱ࣗ ,59!CBOEJDPN�DPN  ӝр �ਘ 11일ө૑ ੌݫ 

!LUYNBHB[JOF ̔ ੿ਸ కӒೞѢա �,59매Ѣ진 ೧시కӒܳ ׳ই ઱시ݶ ৈ۞࠙의 Ӗਸ ഛੋೡ ࣻ  ੓ण׮פ�

݅ ۽4/4 աח 

��Ѣ૓ݒ59,

23코٘ܳ 스பೞݶ ੋ 스ఋӒ۔җ 

ਬౚ࠳ ̔ ੿ਵ۽ োѾ׮פ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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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행

&%IT0R ӣ৔਷↟1)0T0(R"1)&R ӣ਷઱

8월에도 철도의 날 131주년을 기념하는 <KTX매거진> 독자 이벤트가 계속됩니다.
<KTX매거진> 인스타그램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  

KTX 열차 30퍼센트 할인권과 신라모노그램 강릉 숙박권을 드립니다.

철도의 날 131주년 기념 
<KTX매거진>이 131명에게 쏜다! 

2025년 8월 1일~8월 20일(20일간)

참여 기간

①  당첨자 131명에게 KTX 열차 30퍼센트 할인권 제공
②   당첨자 131명 중 1명에겐 ‘신라모노그램 강릉’ 
코너 스위트 더블 가든 오션 뷰 객실 1박 
(2인 조식 포함)  제공

선물 

2025년 8월 28일 <KTX매거진> 인스타그램

당첨자 발표

①  <KTX매거진> 인스타그램(@ktxmagazine) 접속 
②  프로필 링크 중 이벤트 링크  클릭
③  설문 조사 참여하기 

참여 방법

지금 바로,  
행운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KTX 승차료30%
할인

호텔 숙박권

1박

(2인 1실)

<KTX매거진>이 131명에게 쏜다! 

| 신라모노그램 강릉

벽지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다 디아망 포티스​

벽지

강남/고양/동탄/목동/부천/분당/수원/영등포/위례/의정부/청량리/
대전/청주/광주/전주/대구/부산서면/부산해운대/울산/창원/포항/제주

가까운 지인스퀘어에서 LX Z:IN 벽지 ‘디아망 포티스’를 만나 보세요.​

| 스모크 그레이 / DF004-05

LX하우시스 프리미엄 인테리어 전시장​
지인스퀘어​

자재 라이브러리
LX Z:IN 자재를 자유롭게 체험

원스톱 서비스
자재 선택부터 시공, A/S까지​

맞춤형 인테리어 솔루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1:1 전문 상담

2025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벽지 부문 21년 연속 1위

2024년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가정용 건축자재 부문 4년 연속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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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ନਵݶ ਎࢑ కചъ زҷೖই੄ ੋ ҕ ಩ನ ࣗ ܻী 

장ױਸ 더ೞח ࠙ ࣻ ࣗ ܻܳ ೣ ԋ х࢚ೡ ࣻ  ੓ण׮פ�

੺߷ 아ې로 Ѣஜহ이 ॔ 아지는 물઴기가 더위와 Ӕबਸ অѹ ղܽ다.

울࢑ క화ъ 동ҷೖ아의 ಩ನ 소리에 ৡ ݃ ਺ਸ ݐѹ ࠄ다.

੉ ̔ ੺੄ بܷޖਗ

ٛ는 ৈ행

&%IT0R ӣࣻই↟1)0T0(R"1)&R 안ഘ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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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드라마౮한 순간을 마주할 때 우리는 영화 같다고࢕ 한다. 그ۧ다면 그런 순간을 모아 작ಿ으로 만드는 사

람들의 이야기는 ঴마나 더 영화 같을까. 드라마 <우리영화>는 데 하고 있는 영화감독 제ޅ 이റ 차기작을 ନ지 ࠨ

하와 시한부 인생을 사는 ߓ우 다음이 만나 사랑에 ࡅ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관계의 ՘을 알면서도 만남을 시작한 

사람이 주인공인 만 ف  ఀ장면 하나하나, 감정과 대사의 ޻도가 ֫ 다. 1화 ୡ반, 제하와 다음의 이야기를 함축한 은

행나무 신만 ࠊ도 지ӓ히 영화적이다. ஬௏더를 든 다음이 ಹ르  ܲ은행나무를 ନ으며 오ܲ편에서 걸어오고 제하가 

길로 사라진다. 이റ ടӘ빛 가을과 ട۝한 겨울을 거쳐 ಹ ؍৳ 은편에서 걸어오다 п자ݏ  ܲ੖으로 ࡐҋ한 은행

나무가 다시 나타나고, 이번에는 제하가 ਓ으며 다가오는 다음을 ୫영하면서 비로소 서로를 제대로 마주 본다. 장

면 전റ로 ൒르는 내레이션. t영화는 인생처럼 ূ ٬을 ೱ해 ऒ 새 হ이 달려간다. 그리고 ژ 어ڃ 인생은 ূ ٬이라

고 생п한 그 순간부터 시작일 때가 있다.u ف 사람이 만나고 ೻어지는 순간에 계속 등장하는 은행나무는 강원도 

원주시 문막਻ 반계리에 있다. 드라마에서 그ۧ듯, प제로 ࠊ도 ֫ 이 32미터, 둘레 16.2�미터의 ਔ장한 자태가 시

선을 ঑도한다. ୭근 ߋഃ진 나무의 수۸은 무려 131� .֙ 감히 ೻아  ܾ수 হ을 만  ఀӟ 세월을 지나온 나무처럼 제하

와 다음이 만든 영화도, ҀҀ이 ऺ 아 올린 사랑도 어ڃ 이의 마음속에는 오래도۾ 남을 Ѫ이다. 

՘ա૑ 

ঋਸ یࢎ 

੉ঠӝ

৔ചхة과 दೠࠗ  

ਸ ಿیࢎ ਋੄ߓ ਷  

 .ޖ਷೯ա ػ ֙����

੖੉ 진׮Ҋ աޖо લח ѱ 

ই٠פ, ৔ചо ՘աب  

.׮ח਷ թی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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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ನ모য ૚௼스ܳ এҊ ੓ח 

৔ചхةҗ ࢤ의 ՘੗ۅী서 

 ח۰ࠁ ই࢓ ۽의 ઱োਵࢤੋ

٘ ਸ Ӓܽی਋의 사ߓ ۄ  ਋ߓ ݃�

թҾ޹җ 전ৈ࠼이 내일ܙ޷ ۽ ࣻ  

হח ੺੺ೠ 사یਸ োӝ೮׮� 

୫৔૑ ৈ행

8RIT&R ੿ࣻ진	؀઺ޙച ணۢפ스౟




ৈ행੗의 ߑ

&%IT0R ୭അ઱

৮만한 해안선과 य그러운 ࣛ 숲, 그ਸ਼한 ழ피 ೱ과 연인들의 경௝한 ਓ음소리. 쉼이 

೙요한 여행자를 언제라도 환대하는 곳, 강  ܷ송정해변에 신라모노그램 강ܷ이 문을 

열঻다. 신라모노그램 강ܷ은 신라호భ의 라이프스타일 호భ. 여섯 가지 타입의 호భ 

객प 315개와 여  ؑ가지 타입의 레지؍스 객प 602개로 이루어઎다.

객प의 90퍼ࣃ트가 시원한 송정해변과 य그러운 ࣛ  바라다보이는 곳에 ف이 모ߒ

 치되어 객प에서 강ܷ의 자연을 마음Ԉ 감상할 수 있는 Ѫ이 매۱적이다. 호భ의ߓ

경우, 5층 전 객प을 어린이 고객을 위한 ‘ః즈 객प’로 꾸민 Ѫ도 특별하다. 아이의 호

기심을 자ӓ하는 ߪழ ܚ과 ಁ 공간을 ૌ겁게 이 ف리 베드도 있어 가족 구성원 모޻

용한다. 반려Ѽ과 ࣼ 박할 수 있는 반려Ѽ 동반 객प, ழ೒을 위한 로ݔ౮한 객प도 마

련೮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자௢지를 ૌ길 수 있는 ‘시그니처 스

위트’ 객प, 전용 테라스와 수영장이 있는 ‘테라스 스위트’ 객प은 연인이 오ࠠ한 시간

을 보내기에 안성ݏ୺이다.

신라모노그램 강ܷ에는 레저와 휴양을 동시에 ૌ길 수 있는 부대시설도 다양하다. 

어린이 프리미ষ 놀이 공간 ‘리  ౣ모노그램’, 친구들 ژ는 가족 모임을 하기 좋은 ‘프

라이ࡁ 파티 ܚ’, 골프 고객을 위한 ‘스크린 골프 존’ 시설도 ы୾ 호భ을 ߩ어나지 ঋ고

도 유௝한 시간을 보յ 수 있다. 식재료 본연의 ݍ을 ࢓린 고ಿ격 다이׬ 시설, य그러

운 ࣛ ۟ ,과 바다가 보이는 प내외 수영장ߒ 셔리 스파 시설 ‘스파 파࠽리온’도 신라모

노그램 강ܷ에서 ࡐ놓을 수 হ는 ૌ거움이다. 휴양과 레저, 미식을 아우르는 강ܷ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호భ, 신라모노그램 강ܷ은 우리가 호భ에서 기대하는 궁ӓ의 

휴식과 재୽전의 기ࢄ을 선사한다.

઱ࣗ ъਗ도 ъܷ시 ೧안1 ۽��	नۄ모֢Ӓ۔ ъܷ ഐభ

 ъਗ도 ъܷ시 ೧안۽ 

�1�	नۄ모֢Ӓ۔ ъܷ 레૑؍스


नۄഐభ੄ ۄ੉೐झఋੌ ഐభ ٘ے࠳, 

न֢ݽۄӒ۔੉ Ҵղ ୊਺ਵ۽ 

ъਗب ъܷী ٜ য׮ࢶ. 

ോন૑ ഐభ੄ 

਋ই한 ജ؀
 

न֢ݽۄӒ۔ ъܷ 

210+270(KTX스포츠원 광고).indd   1 2025-07-08   오후 6: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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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전 세계 우수 건축물과 디자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베르사유 건축상이 올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박물관’ 중 하나로 한국 박물관을 Ԟও다. 바로 세계 ୭ୡ의 오디오 박물관, 

오디움이다. 지դ해 6월 5일 개관한 오디움은 세계적인 일본 건축가 구마 Ѳ고와 디자이너 

하라 Ѳ야의 손길을 거쳐 탄생೮다. п기 다  ܲҸ기와 길이의 알루미ג 파이프 2만 개가 수

직으로 건물을 감ऴ 외관이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는다. 계단을 내려가야만 정문에 ׿는

데, 여기  ূ건물 전체를 ୽분히 관람하고 나서 자연스ۣ게 내부로 들어가 몰입하기를 바라

는 구마 Ѳ고의 ࢻ세한 마음이 ׸҂다.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편백나무 ೱ이 റп을 자

ӓ한다. 청음에 ୭적화된 공간 설계를 위해 전시प 층고를 ֫ 게 ഛ보해 음ೱ이 고르게 퍼지

도۾ ೮고, 벽은 소리를 ൚수하는 나무로 단차를 ف어 명료한 음ೱ이 전달되도۾ ೮다. 

오디움은 처음 방문하는 사람도 ࠼티지 오디오의 매۱에 ࡅ져들 수 있도۾ 도ट트 ై어

를 운영한다. 상설전인 <정음	ᩆᣱ
� 소리의 여정>은 19세기에 에디ट이 만든 축음기부터 

1920_1960֙대 ࠼티지 스피ழ까지 100֙에 걸친 시대별 오디오 기ࣿ의 변화를 છ는다. 

전시의 가장 ௾ 매۱은 희귀 컬۩션을 청음할 수 있다는 Ѫ이다. 98  ֙전에 나온 스피ழ로 

감상하는 비ౣ스의 ‘:FTUFSEBZ’는 반주로 깔린 현악기 소리가 현장에서 듣는 Ѫ처럼 생생

하다. ژ 세계에서 ف 번૩로 ௾ 오르골로 듣는 ‘여행을 떠나요’는 현ۆ한 인형들의 지ൃ에 

ా 추어ݏ  ా౓는 ࠘ 과 트럼ಛ 소리가 이색적이다. 이 외에도 ‘축음기의 조상’이라 불리는 

19세기 뮤직박스, 세계 ୭ୡ ӓ장용 사운드 시스మ인 1920֙대 미국 웨스ఢ 일۩트릭의 ഒ 

스피ழ 등 음ೱ계에 한 획을 그은 기기가 내는 소리의 진가를 경험해 ࠅ 기회다.

઱ࣗ 서਎시 서ୡҳ ೴ܷ۽�ӡ �

시؀ܳ ୡਘ한 

ܻࣗ੄ ҅ࣁ
 

য়٣਑
ࠗ ࢑਎੄ ೠ੸ೠ ୒҅ࢲ Ӕী ੗ܻೠ 

য়٣য় ޛ߅ҙীࢲ ৡރਵ۽ ࣗ ܻܳ хпೠ׮. 

���֙ী Ѧ஘ ৉ࢎ৬ хࢿਸ ಿ ਷ ࣗ  חܻ

҃੉۽਑੄ োࣘ੉׮.

ৈ행੗의 ҕ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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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의 든든한 지원

대한민국 소상공인 곁에,
언제나 소상공인연합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각종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 부여  

소상공인대회·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 

개최, 소상공인의날 
기념식

(유공자 포상 시상식)

소상공인연합회 SNS
채널, 뉴스레터(월간),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 정보 제공 
및 홍보 지원

선(ᔭ)한가게를 
찾아 봉사활동 

지원금 등 
지원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 

무료이용 및 업종 및 
지역회원 대상 

소상공인 무료교육 제공
(월 15회 이상)

우대 혜택 소상공인
주간 활성화 홍보 지원 우리동네 

선한가게 지원 무료교육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하세요!

회원가입 
절차 � 정회원	법인·조합 ߂ 단체
 ߂ 

     지역회원	개인
에 ݏ는 신청서 작성 

  이메일� DNT!LGNF.PS.LS     ಂ스� 050�4926�002�  

  문의사೦� 	대표번호
 1522�0500 � C.S ׼׸자

회원가입신청서 및 기타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출

신청서 및 서명 작성 후 아래 방법으로 접수

1 2  ҕੋো೤ഥ࢚ࣗ

ഥਗоੑ ೞ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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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ਤ ܾޛ 

ন਷ 한 ࢚

보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한 상이 눈앞에 차려઎다. 작ಿ명은 ‘양은 시리즈’. 익ࣼ한 재료에 새로운 숨을 불어֍는 이종국 작가는 1960_19�0֙대에 일상에

서 유용하게 ॳ৓지만 지Ә은 거의 사라진 양은에 주목한다. 그는 버려진 양은 식기를 자르고 ج이나 나무 같은 재료와 Ѿ합해 독창적인 미감과 ॳ임을 만

들어 մ다. 작ಿ은 오는 9월 16일까지 서울 신세계 본੼ 더 ೻리티지 5층 전시장 ‘하우스오브신세계 ೻리티지’에서 만날 수 있다.

઴기ࣁನח ড೧진 ࣁನܳ ౡౡೞѱ ޖ .׮ܽجغ؊ਤب Ѣڲ൤ ੉ѹ ղ؍ ੻਷ द੺ ୓۱੉ جইয়ח Ѫ੉׮. 

ઑଲഐ ୒ࣄ׸੄ਗ ؀಴ਗ੢੉ ಩৏ਸ ੉ѹ յ ੸ӓ੸ੋ Ѥъߨਵ۽ ઴기ࣁನ ஖ܳܐ ઁ উೠ׮. 

ӝ۾੸ ಩৏
 ઴ӝࣁನ۽ ৈܴ ࠁন оמೡө

더ਤب ੻਷ ۈࢎ੉ 더 ੜ ੉ѹ մ׮

기۾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체۱ 저하를 느끼는 사람이 ט고 있다. ಣ소  ূ건

강에 ௾ 문제를 느끼지 ঋ다가도 여름철이면 나이를 체감한다는 장֙층도 

݆다. 사प 나이가 들수۾ 무더위에 더 취약해진다. 이는 체온 조절 기능 저하

와 관련이 있다. 장֙층은 청֙층에 비해 ࢠٲ 기능과 ആ관 수축·ഛ장 반਽이 

느려 심박수와 ആ류۝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열사߽ 등 온열 ૕환에 औ게 노

୹된다. 고ആ঑, ַ߽׼이 있는 경우도 ݆ 은데 이는 신체가 체온 상승에 ૊п 

반਽하지 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여기에 근육۝이 ݆ 이 줄어든 경우 체

۱이 더 ࡅ르게 소진된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매  ֙잘 버ల 온 Ѫ 같은데 올해 

유독 여름이 힘들게 느ԑ진다면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 ࠅ 만하다. ೦노화 ߂ 

줄기세포 치료 전문가인 조찬호 청ࣄ׸의원 대표원장은 폭염을 이기는 보다 

적ӓ적인 건강법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제안한다. 

무더위를 이겨 내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ୡ 체۱이다. 기ୡ 체۱이 저

하되면 औ게 피로해지고, 근육۝이 감소하며, 체내 노ತ물이 원활하게 ߓ୹

되지 ঋ는다. 기ୡ 체۱을 기르기 위해 주로 신경 ॳ는 부분은 식습관이다. 비

타민 등 ೦산화제와 제철 보양식을 ݡ는 Ѫ이다. 

ೣ ୽ઁ৬ࠁ חݡ ԋ ੉ઁח r૒੽ ઱ sੑ 시؀

୭근에는 ‘ݡ는 ೦노화’에서 ‘주입하는 ೦노화’로 ಁ 러다임이 바Շ고 있다. 음

식으로 ݡ는 Ѫ이 아니고 ރ에 주입해 ੻은 체۱을 ӵ우는 줄기세포에 대한 

이야기다. 자신에게서 ঳은 줄기세포를 정ݓ으로 전신에 주입하는 ೦노화 치

료가 바로 줄기세포 치료다. 줄기세포는 다양한 조직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미	ዹ
분화 세포로, դ치  ߽개선부터 ೦노화 치료에 이르기까지 ف루 활용된

다. 줄기세포를 주입하는 Ѫ은 단순한 ೦노화 보୽이 아니라, 손상된 세포 주

변에서 재생과 회복을 유도하는 능동적 치료 수단으로 ಣ가߉는다는 Ѫ이 

조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t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새로운 ആ관 

생성을 유도한다u라며 t이를 ా 해 신체의 자연 회복۱을 ֫ 이고 세포 기능을 

회복시ః는 게 ೨심이다u라고 강조೮다. 

이어 t체내에 주입된 줄기세포는 약해진 세포를 ౡౡ하게 만들고, 생성된 신

생 ആ관은 ആঘ순환을 ୢ진한다u라며 t이를 ా해 단백૕ 합성 ബ과가 ֫아

지고 자연스ۣ게 기ୡ 체۱이 ૐ진한다. 그야݈로 무더위를 이겨 내؍ ੻은 

시절의 체۱이 ج아오는 ࣅ이다u라고 ؔࠢ৓다. 이때 줄기세포 속 SD'�1ǯ, 

1D(', 5('�ǰ1, V&(' 등의 성장인자와 ೦산화 성분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ژ한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역할도 ذ는다.

줄기세포 주사와 함께 ಣ소 ୃ겨 ؍ݡ ೦노화제도 의사와 상׸해 복용하는 

Ѫ이 좋다. 줄기세포로 ੻게 되ج린 체۱을 ೦노화제 ࢼ취로 오래 이어 가는 

식이다. 조 원장은 이와 함께 근۱운동을 생활화할 Ѫ을 강조೮다. 그는 t나이

가 들수۾ 근감소ૐ이 ࡈ라지는데, 이는 체۱을 더 ࡅ르게 소진시ః는 원인u

이라며 tಣ소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체۱에 ݏ는 운동을 꾸ળ

히 प천해야 한다u라고 조언೮다.

조찬호 대표원장은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로 의학 ࢳ박사 학위를 ߉은 전문가

다. 하버드 대학교 브리Ѩ 여성߽원에서 ೦노화 분야를 공부೮다. 현재 대한

줄기세포치료학회 부회장으로 활발한 학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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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ଧ는 한여름, 갈ૐ 해소는 물ۿ 열을 내리는 데 수박만 한 게 হ다. ‘물 ݆ 은 박’을 ڷ하는 수박은 찬 성૕이 있어 ݡ으면 Ә방 온ރ에 냉기가 ت다. 그중에

서도 지դ해 지리적 표시제 제116호로 등재된 고창수박은 아࢏거리는 식감이 ࢓아 있고 과૎이 풍부하다. 고창수박이 ݍ 좋은 이유는 이 지역이 서해 바다

의 청정 해풍과 풍부한 일조۝, 비ৠ한 토양 등 수박 생육에 ୭적의 조건을 ы୸ 덕분이다. 매  ֙6월 전  ࠘고창에서는 복분자와 함께 수박 축제가 열린다. 

한ࣿী 

ࣻ࠙ ୽੹ 

൧݂উ과ח Ҵղ ߽ ਗ ઺ ױ ֎ Ҕ݅ ы୸ -%% ੢۽࠺ 

ࣻ ղ੢ߔ ࣿ റ ജ੗੄ द۱ਸ ੿޻ ઑ੿ೠ׮. 

수술 റ 시۱도 ࡄਵ۽ ઑ੿, -"- ӝ술의 ഄन

눈의 수정체가 ࡸৗ게 ൒려져 마치 안개 ՛ 유리창 너머로 세상을 보

는 Ѫ 같은 ૐ상이 나타나는 백내장은 다행히 수ࣿ로 시۱을 회복할 

수 있는 ૕환이다. 하지만 수  ࣿറ 시۱을 정ഛ히 예ஏ하기 어려워 간

഑ ۪ 즈 교체나 레이저 추가 시ࣿ까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안경이나 콘ఖ트۪즈를 ଱용하기도 한다.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হ을까?

൧링안과는 이러한 한계를 ӓ복하기 위해 ୭근 ୭୎단 노안·백내

장 교정 기  ࣿ-"-	-JHIU "EKVTUBCMF -FOTĄ
과 전용 자외선 조사 장비 

-DD	-JHIU DFMJWFSZ DFWJDF
를 도입೮다. -"-은 미국 의료 기기 기업 

알ু스사이트	RYSJHIU
가 개발한 세계 유일의 광 조절 인공 수정체

다. 백내장 수  ࣿറ -DD를 활용해 ۪ 즈 내부에 빛을 조사할 경우 ۪

즈 안의 빛 반਽ 물૕이 광중합 반਽을 일으ெ ۪ 즈 ҷ절۱을 조정한

다. 수  ࣿ2_3주 റ 시۱이 안정되면 환자가 प제 생활하면서 느끼는 

시야 상태를 바ఔ으로 시۱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ஹ

ೊ터 작업을 ݆ 이 하는데 중간 거리가 좀 더 선명೮으면 좋겠다’거나 

‘운전할 때 야간 시야를 더 개선하고 싶다’는 요구 사೦을 수  ࣿറ에

도 반영할 수 있다는 Ѫ이다. 

-DD 장비는 현재 ൧링안과를 포함해 국내 ߽ 원 중 단 네 곳만 보유하

고 있다. 김선영 대표원장은 t기존 백내장 수ࣿ은 아무리 정޻하게 인

공 수정체를 선ఖ하더라도 수  ࣿѾ과에 개인차가 생길 수߆에 হ঻

다u라며 t그에 반해 -"- ۪ 즈는 수  ࣿറ에도 ਖ਼여 ҷ절 오차를 0.25

디২터 단위로 미세 조정할 수 있어 기존 수ࣿ의 근본적인 한계를 ৮

전히 해Ѿ하는 Ѫ이 특징이다u라고 설명한다.

시۱ 교੿ 수술 ҃ ೷자, 특൤ դ시 환자ীѱ ബҗ੸

-"-이 더욱 ഄ신적인 Ѫ은 과거에 라식·라ࣂ 같은 시۱ 교정ࣿ을 ߉

ও거나 고도 근시·դ시 환자 ژ는 눈 외상이나 구조적 변형이 있는 

환자 등에게 매우 유용하다는 ੼이다. 이런 경우 기존 인공 수정체로

는 정ഛ한 도수 조절이 어려운데, -"-은 수  ࣿറ 희망하는 시۱에 ݏ

୾ 정޻ 조정이 가능하다. प제로 알ু스사이트의 자료에 따르면 기

존 백내장 수ࣿ은 수  ࣿ6개월 റ 목표 도수 도달ܫ이 약 �0_80퍼ࣃ

트인 반면, -"-은 92_98퍼ࣃ트에 달하는 Ѫ으로 나타լ다. 특히 դ

시 교정 시에는 기존 토릭 ۪ 즈보다 3ߓ 이상 정ഛ한 Ѿ과를 보여 ળ

다. 수  ࣿറ 해상도 조절이 가능한 Ѫ도 -"-의 장੼이다. 기존 다ୡ੼ 

۪즈가 원거리, 중간 거리, 근거리 중 하나를 선ఖ해야 ೮다면, -"-은 

п자의 생활 ಁ ఢ에 따라 거리별 선명도 비ਯ을 조정할 수 있다.

൧링안과는 원스఼ 백내장 수  ࣿ시스మ을 구축해 내원 ׼일 Ѩ사부

터 수ࣿ까지 한 번에 마ச 수 있다. 다만 -"- 수  ࣿറ에는 2_3주간 자

외선 차단 안경 ଱용이 ೙수다. ۪ 즈 내부 물૕이 안정화되기 전에 자

외선에 노୹되면 의도하지 ঋ은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൧링

안과에서는 이 기간 동안 환자별 ݏ୺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ژ

한 수ࣿ을 성공하기 위해 Ѩ사 단계부터 차별화된 시스మ을 운영한

다. 시۱Ѩ사 오차 0.25디২터 차이만으로도 수  ࣿѾ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10  ֙이상 경۱의 베테랑 Ѩ안사가 시۱Ѩ사를 ׼׸하고, 

수  ࣿ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료로 재수ࣿ을 해 주는 ಣ생 "�S 보장 

제도도 ൧링안과만의 장੼이자 자부심이다. 김 원장은 t-"-은 환자

의 ࢕의 ૕을 ֫ 이는 ഄ신 기ࣿu이라며 t앞으로도 Ӗ로ߥ 수ળ의 기

ࣿ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전문 의료진 교육과 환자 ݏ୺ 상׸ 시스

మ을 강화해 프리미ষ 백내장 수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Ѫ이다u라고 ߋഊ다. 

൧링안과 김선영 대표원장은 18  ֙경۱의 안과 전문의로 가఺릭대학

교에서 п막·백내장 분야 임상 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2만 3000건 

이상의 백내장 수ࣿ과 6000건 이상의 라식·라ࣂ·스마일 수ࣿ을 집

도한,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다. 현재 유ౚ브 채널 ‘안과언니’를 ా

해 5만여 명의 구독자에게 눈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전하고 있다.

ࣻ 내੢ߔ ޻੿ חೞࢿ৮ ۽ਵࡄ ࣿ
൧݂উҗ
 ର؀ࣁ ੋ ҕ ࣻ ੿୓ r-"-s ੑ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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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오페라연ӓ <해변의 건축가>는 강  ܷ바다 위에서 매일 사라지는 기و을 세우는 

한 남자가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세계로 ࡈ려 들어가며 ѻ는 여정을 그린 작ಿ이다. 

연ӓ, 오페라, 전  ా공연을 ֈ나들며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여 온 이주아 예ࣿ감독이 연

୹을 ݐ아 강  ܷ지역의 역사와 자연, 미래 비전을 예ࣿ적으로 펼쳐 մ다. 작  ಿ속에서 ՘

হ이 변화하는 바다의 모습은 강ܷ의 과거와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 ળ다. 지դ해 �개

월간 강ܷ࢓이를 한 감독은 크고 작은 강  ܷ축제를 방문하며 경험한 지역의 정체성을 

작ಿ에 ֣ 여 չ다.

<해변의 건축가>의 매۱은 오페라연ӓ이라는 독특한 장르에서 드러դ다. 가수 한 명

과 ߓ우 한 명이 ‘하나의 ߓ역’을 함께 표현하는 장르인 오페라연ӓ은 1인ӓ, 2인ӓ 같은 

기존 ӓ예ࣿ과 차별화된다. 한 편의 공연에서 연ӓ과 오페라를 모ف 감상하는 ࣅ이다. 

ਔ장한 오페라연ӓ의 형식에 ݏ୸ 화려한 캐스౴도 눈여겨ࠅ 만하다. 국내에서 활발

하게 활동하는 소프라노 김신ഌ, 테너 민현기, 바리హ 이승৴ 등의 성악가와 서지유·ߓ

우진 등의 ߓ우, 차진৐ 안무 ߂ 무용가, 이아람 대Ә 연주자 등이 참여해 공연의 ৮성도

를 ֫ ৓다. 작ಿ의 몰입감을 Ց어올리는 강ܷ시립교ೱ악단의 연주와 강ܷ시립합창단

의 합창도 ࡐ놓을 수 হ다. 강  ܷ지역의 정체성을 깊이 있게 탐구한 Ѿ과물이자 국악기

와 서양 악기가 어우러지는 독특한 무대 <해변의 건축가>가 궁Ә하다면 오는 9월 강ܷ

아트ࣃ터로 ೱ하자.

য়ಕۄো극 �೧߸੄ Ѥ୷о� 

ӝр 9ਘ �_�일

장ࣗ ъਗ도 ъܷ아트ࣃ터 

의 XXX.GFTUJWBMHO.DPNޙ ઁ
੘
 ૑

ਗ
 ъ

ܷ
ޙ

ച
੤

ױ

ъܷ ׮߄ ਤী ৮ࢿ한 ৘ 
ࣿ 

Ὰ೧߸੄ Ѥ୷оᾼ

오는 9ਘ ъਗ도 ъܷ에서 공ো과 대઺ਸ ੒는

2�2� ъܷ국ઁ공ো৘술페스౭ߥ이 열ܽ다. ୷ઁ의 ನ문ਸ 여는

오페라ো극 <೧߸의 Ѥ୷가>ܳ ъܷ아౟ࣃఠ에서 ୐ 무대로 ࠁࢶ인다. 

� ো୹진 및 ୹ো진� 

� ӓࠄҗ ো୹ਸ ݐ਷ 이઱ই ৘ࣿхة� 

� ܻ ೲ설 ઺ੋ 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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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 고 աӚ한 Ѥ 이 계੺의 천ࢿ이 아פ다. 

ऀ ݄ ൤게 ର오ܰ는 한 시੺의 ೂ .҃ 

한 시੺੉ 

ରয়ܲ׮  

시੺
 ೂ҃

&%IT0R ୭അ઱↟1)0T0(R"1)&R 안ഘߧ

여름은 가차 없이 쳐들어와 우듬지에 바늘을 꽂는다. 

뾰족하게 깨어나는 한낮의 고요.      

����֙ �ਘ, ੹թ ࣽ ୌ ઑ҅࢑ ੗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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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을 걸을 땐 알지 못한다. 골짜기를 질주하는 빛의 활강. 

바다의 시간을 기억하는 산들의 중첩. 

����֙ �ਘ, ҃ թ ࢑୒ ૑ܻ࢑ ୌ৴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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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가 힘차게 쏟아져 내려야 계곡은 푸르게 피어오른다. 

물에 차이고 바람에 깎이며 바위는 파랗게 살이 오른다. 

����֙ �ਘ, ъਗب ಣହ ੢੹҅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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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0R ӣࣻই

F E S T I V A L  

ᾞᾺ우관઺Ᾰᾞ൓җᾞߔᾞ사이ᾼᾞ
서울 0�.25_10.19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Ӗ로ߥ 

문화 예  ࣿ축제 홍௖위크가 5회를 

 아 서울에서 열린다. 본행사 사전ݏ

프로그램으로 중국 화가 우관중의 

전시를 한국 ୭ୡ로 단독 개୭한다. 


5XP SXBMMPXT	마리 제비 ف‘’ ‘강남 

회상	RFNJOJTDFODFT PG +JBOHOBO
’ 

‘수로	8BUFSXBZ
’ 등 대표작을 포함해 

홍௖예ࣿ박물관 소장ಿ인 수ޗ화와 

유화 1�੼을 선보인다. 홍௖ 예ࣿ가 

장한ѿ이 그의 창작 ౱ 9C&&D와 함께 

작가의 작ಿ을 인공지능에 학습시ః고 

분ࢳ해 만들어 մ 인터랙티브 몰입형 

설치미ࣿ도 공개한다.

ᾞᾺ온 ؊ 비౟ᾼ
서울 08.19_10.12

자ತ 스ಖ트럼 장গ를 가진 소  ֙

아드리ঔ은 일상 속 리ٞ에서 

아름다움을 발Ѽ하며 더 ௾ 

세상으로 나아간다. ࢻ세한 연기와 

강۳한 드럼 연주로 ୡ연과 ঔ௏르 

공연에서 깊은 인상을 남ӟ ߓ우 

강기و, ਮ나무가 다시 무대에 

오ܲ다. 영화 <장손>과 연ӓ 

<사운드 인사운드> 등에 ୹연하며 

주목߉은 ߓ우 강승호도 새܂게 

참여해 관객의 기대를 모은다. 

프랑스 ߓ우이자 연୹가인 세드리크 

 ೅가 ॳ고 연기한 일인ӓ을ࢥ

원작으로 한 공연이다.

장ࣗ ৘ࣿ의전׼ 서਎서৘ޛ߅ҙ

���੄ 1����1ޙ

장ࣗ 서਎ 동Ҵ؀೟Ү 이೧ی৘ࣿӓ੢

���੄ ����41���1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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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ਘ৔ঠ행 
안동 08.01_10

은은한 달빛 아래 야경 명소로 

유명한 38�미터 길이의 월영교를 

ѥ는 문화 행사다. 다리 곳곳에 놓인 

조명이 산책자를 안내하고, 중간에 

위치한 월영정은 좋은 쉼터가 

되어 ળ다. 하회별신ҽఎ놀이, 

֩다리ߍ기 등 안동의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전  ా놀이를 구경할 수 있고, 

월영주막과 월영장터는 ୹୹한 ߓ를 

채우거나 마음에 드는 수공예ಿ을 

고르는 사람들로 ࠘ 적여 활기가 

ֈ친다. 토크쇼와 인형ӓ 등에서 

지역에 ঵൦ ы가지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유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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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ᾞ장ࢤನᾞഐ러ᾞಕ스౭ߥᾞ
울산 08.22_24

무더위를 물리ச 공포 체험을 

원한다면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로 

ೱ하자. 마을 곳곳에 숨은 귀신과 

좀비를 피해 ૞݁한 ࣿ 래੟기를 하는 

동안 ӟ장을 ן추지 ޅ하고, 지루할 

౥ হ이 하루가 저물어 간다. 페이스 

페인౴ 형태의 호러 분장을 ߉은 ٍ  

의상까지 ы୾ 입으면 হ؍ 용기도 

생ӟ다. 귀신 역할을 प감나게 연기한 

 히 서서 ಣ생 기억에ۆ우들과 나ߓ

남을 오ल한 사진도 남겨야겠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호러 마  ࣿ쇼, 

&D. 공연, 토요 불꽃 쇼 등이 이어져 

축제의 ൜을 더한다. 

E X H I B I T I O N  

장ࣗ ҃ ࠘ 안동 ਘ৔Ү 일ਗ

੄ ��4��4���441ޙ

장ࣗ ਎࢑ ੢ࢤನ Ҋޙېചౠҳ 일ਗ

��੄ ���������4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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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ᾺӒܽҴঈᾼ

무안 0�.05_09.2�

전남도립국악단이 토요가무악희 <그린국악> 

시ો 3로 ج아৳다. ‘국악의 내일을 그리다’를 

주제로 전개되는 공연에서는 광복 80주֙을 

 아 특별 제작한 ஢타타 <백범 김구>를 8월ݏ

2일과 16일에 상연한다. 한국 전  ా음악의 

미래를 책임૕ 어린이국악단도 프로그램 

곳곳에서 모습을 비୸다. 

장ࣗ 전թ ޖ안 թ도소ܻ਎ܿఠ

�����੄ ��1���1ޙ

 ᾺঊѢա ࢲѢա ־ਕ ੓חᾼ

양주 0�.01_12.14

19�0_1980֙대에 이르러 자신만의 조형  

세계를 ഛ립한 구상 조п가 네 명의 인체  

조п을 민복진의 작ಿ과 함께 ࢓ಝ본다.  

모자상과 가족상에 천଱೮؍ 민복진의  

‘모자’, 추상 조п에 몰ف೮؍ 백현ৠ이 작업 

방ೱ을 바Դ Ѿ정적 계기가 된 ‘신천지’,  

  을 올려다보는 여인의ט손을 모은 채 하 ف

고운 선이 ث보이는 이정자의 ‘순গ’,  

나무 같은 자연 친화적 소재를 주로  

사용하는 ട순۹의 ‘거대인간’, 대부분의 

작ಿ과 달리 차분하고 정적인 고정수의 

여인상 ‘ઝ상’ 등을 한자리에서 만դ다. 

장ࣗ ҃ ӝ도 ন઱시݀ࠂ޹진ࣿ޷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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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Ὰৈܴ੉ ӥٚ ੗ܻ�

서울 0�.03_09.16

옛 선조의 지ഌ가 ׸ӟ 한국의 여름 문화를 

소개한다. 자연에 둘러ऱ여 친목을 도모하고 

예ࣿ에 대한 조예를 ఃਛ؍ 계회 장면에서 

영감을 ঳঻다. 한창Ӑ의 대나무 ଷ상, 

ೲ성자의 ৮ୡ 함, 이종국의 부채 등 이 계절이 

떠오르는 소재로 만든 공예ಿ을 모ও다.

장  ࣗ서਎ नࣁ ੼ ؊ ೻ܻ౭૑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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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08.08_11.16

한국의 소중한 국가유산이 8개 지역에서 

미디어아트로 새܂게 태어դ다. 8월에는 

구 ҵ산세관 본관을 중심으로 개೦부터 

산업화까지 ҵ산의 근대 역사를 조명하고, 

진주성 외벽을 물들이는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로 진주의 গ국 정신을 되૝는다. 

장ࣗ 전࠘ ҳ ҵࣁ࢑ҙ ࠄҙ
 ҃ թ 진઱١ 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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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Ὰ؀ݎᾸ Ҋਃ੄ 시рᾼ

강ܷ 06.2�_09.0�

마이௿ ா나는 ೙름 카메라를 이용해 

장시간 노୹로 사진을 ନ는 등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해 ৳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2005֙부터 2024֙까지 한국 

해안가를 ୫영한 ‘망대’ 연작 일부를 

공개한다. 강원도 등지의 망대와 바׺가를 

൓백으로 ׸은 작ಿ이 կ설게 다가온다.

장ࣗ ъਗ도 ъܷ시݀ࣿ޷ҙ Ү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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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ل࢑ۄӡ 
사람의 ࣚ ӡ이 ׿지 ঋ은 자ো Ӓ대로의 

한라ل࢑레ӡ은 ݠ무ܰ기݅ ೧도 

नࢶ놀਺ೞ는 기࠙이 ٚ 다. ઁ ઱에서݅ 

ࣻ ࠅ  ੓는 야ࢤ화, 오름, ൞ӈ 조١ ܨ 

.다ٸ ܾ־ ਸࢄѼ의 기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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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Ҵ ઺ࠗ 이남에 ࠙ 포하며, 

산지의 숲ࣘ에서 자ۄ는 

여۞해࢓이ಽ이다. ࡸ리 

주߸에서 և은 난형의 ੖이 

모여 나는 Ѫ이 ౠ૚으로, 

�_�ਘ 무۵ 연한 자주࢝ 

또는 ٘ .Ԣ이 ೘다 ࢝게 ൟޛ

숲길 탐방객들의 버ఉ 리스트 중 하나인 한라산둘레길은 해발 600_800미터의 한

라산을 둘러ऴ 숲길이다. 1구간 천아숲길부터 9구간 ं 모르편백숲길까지 총 9개 구

간으로 약 80킬로미터에 달한다. 이 중 하이라이트는 가장 ӟ ௏스의 5구간 수악길. 

 내௏탐방로에서 이승악 입구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울창한 활৐수ܿ과 시원한ت

계ҋ을 ಿ 은 고요한 숲길이다.

수악길 ୡ입에 들어서면 ಹ  ܲ이끼로 ٍ ؗ인 현무암과 나무가 이루는 독특한 절경이 

눈길을 사로੟는다. 물오름, 보리오름, 이승이오름 등 다종다양한 오름과 한라산의 

활발೮؍ 화산활동을 ৒ࠅ 수 있는 산정화구호는 신비를 더한다. ݷ종 위기 야생 조

류이자 천연기֛물로 지정된 ౹색조는 매  ֙6_8월에 번식을 위해 수악계ҋ 주변으

로 날아들어 8월은 희귀 새를 ࠅ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수악길은 역사·문화적으로

도 의미 있는 장소다. 일제강੼기의 ਖ਼재인 지하ј도진지와 제주인의 생활 문화상을 

보여 주는 ऄ가마터의 흔적이 고스ۆ히 남아 있어 생생한 역사를 대변한다. 길이 ՘

나는 지੼  ূ부지런히 걸은 자의 ೲ기를 채울 든든한 ߏ상이 기다린다. ೱӚ하고 ष

ऱ름한 ೱ이 나는 제주산 ೭고사리와 이를 활용한 ೱ토 음식인 제주 고사리 육개장

은 제주에서 ࠅݍ 수 있는 별미다. 이 외에도 �구간 사려니숲길, 8구간 절물조݁대길  

등 8월에 ѥ는 한라산둘레길은 ಣ상시에 보기 어려운 오름과 생명체를 만나는 기회

가 될 Ѫ이다.

� ച۰ೠ ৈؑ 가૑  

  의 ӥణਸ 가진࢝

൞ӈ ઑ࢝౹ ܨઑ� 

� ೠل࢑ۄ레ӡ ઺  

가੢ ӟ 코스의 �ҳр  

ࣻঈӡ� ইܴ׮਍  

੗ো҃ҙ਷ ۿ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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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여행

EDITOR 김수아•PHOTOGRAPHER 안홍범, 김은주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울산역까지 

2시간 20분 정도 걸린다.제
작
 지

원
 울

산
 남

구
청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부터 삼호동 철새마을까지 고래와 철새의 소리를 쫓아 

걸음을 옮긴다. 자연의 아름다운 선율이 온몸을 감싼다.

한여름의 하모니,

울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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ঢ় 장ࢤನܳ ੤അ한 마ਸਸ ׮ࠄ۞ل� 

세상에서 가장 Ѣ대한 가ࣻ

“쉽게 볼 수 없어 잘 알지 못하고, 좀처럼 만날 수 없어 

신비롭습니다.” 전 세계를 돌며 고래를 촬영하는 여정

을 담은 다큐멘터리 <고래와 나>는 배우 한지민과 박

해수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분수공으로 힘찬 물

줄기를 뿜어내고, 가슴지느러미를 내리쳐 수면에 큰 

파동을 일으키는 화려한 동작이 이어지자, 영상 속 고

래에 대한 호기심이 점차 부풀어 오른다. 화면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고래 박물관이 있는 울산 남구 장생포로 향했다.

‘길고 거대한 크기의 생명체가 사는 포구’라는 뜻의 장

생포는 오랜 시간 고래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선

사시대부터 고래가 서식하던 해역인 데다 상업 포경

이 금지되기 전까지 고래잡이가 지역민의 생계 수단

이었다. 1899년 러시아가 울산 장생포에 포경 전진 기

지를 세우고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며 고래잡

이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등 타국이 장생포를 점령하

던 때가 있었지만, 해방 이후 조선포경주식회사가 설

립되면서 한국도 본격적으로 고래를 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포획으로 개체 수가 빠르게 줄어들

고, 일부 고래는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자 국제포경위

원회가 1986년 상업 포경을 전면 금지했다. 

울산 남구는 사라져 가는 고래 유물과 관련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2005년 장생포 고래박물관을 건립했

다. 3년 뒤 장생포 일대가 전국에서 하나뿐인 고래문

화특구로 지정되면서 테마파크 같은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박물관 1층에 전시된 포경선 진양5호는 개관 

당시 기증받은 것으로, 배 길이가 약 30미터다. 지구044



에서 가장 큰 동물인 대왕고래는 최대 33미터에 달한

다. 배보다 큰 고래라니, 상상만으로도 장엄함이 느

껴진다. 3층에 들어서자 고래 울음소리가 공간을 에

워싸면서 <고래와 나>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 불현

듯 떠오른다. 혹등고래는 지구에 사는 동물 중 가장 

넓은 음역의 소리를 내고, 평균 20분 정도 낮게 흐느

끼듯이 또는 높게 울부짖듯이 노래를 부른다. 이에 

주목한 미국 생물학자 로저 페인 박사는 1970년 혹

등고래의 노래를 녹음해 <Songs of the Humpback 

Whale>이라는 앨범을 정식 발매했다. 다섯 곡이 수

록된 음반은 발매 당시 전 세계적으로 10만 장 이상 

판매되었을 뿐 아니라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보이저

호에 실려 우주까지 진출했다. “사람들은 고래가 가

수이자 시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가

장 거대한 가수이자 시인의 노래가 우리의 바다를 통

해 울려 퍼지고 있어요.” 고래 연구가 이언 커 박사는 

이 사건이 무자비한 포경 산업을 반대하는 고래 보호 

운동의 시작이었다는 점도 강조한다. 

박물관을 나서기 전 개관 20주년을 맞아 기획한 <신

출귀몰 고래>전에서 이 신비로운 동물이 인간의 삶

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 체감한다. ‘칭찬은 고래

도 춤추게 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등 여러 

속담에 고래가 언급되고,＜피노키오>를 포함한 각

종 동화 속 주인공이 고래 뱃속에서 탈출하기 위해 고

군분투할 때가 많다. 항상 웃고 있는 듯한 표정의 돌

고래는 캐릭터나 인형으로 재탄생해 아이들에게 친

근하고 귀여운 동물로 각인됐다. 건물 바로 옆에는 탐

사를 목적으로 한 고래바다여행선의 선착장이 자리

한다. 이야기 속 존재를 현실에서도 만나길 원하는 이

들을 위해 매주 장생포항에서 출발하는 배가 고래의 

이동 동선을 따라 울산 연안을 운항하고 있다. 매번 

고래가 발견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징어가 주식인 참

돌고래는 수온이 높아져 먹잇감이 풍부한 여름에 볼 

확률이 비교적 높다. 지난해 8월에는 바다를 자유롭

게 헤엄치는 2000여 마리의 참돌고래 떼가 포착돼 승

선객의 탄성을 자아냈다. 베일에 싸인 생명체를 눈앞

에서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칭찬이 고래를 춤

추게 하는 게 아니라, 고래가 사람을 춤추게 한다는 

말이 더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다. 04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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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ࢤನ의 시рਸ ٜ 여다ࠁ다

고래와 한 뼘 친해진 기분이 드니 이젠 본격적으로 고

래문화특구를 구경할 차례다. 박물관에서 출발하

는 모노레일은 고래문화특구를 한 바퀴 천천히 돌아 

1960~1970년대 장생포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 어

촌의 모습을 재현한 장생포 옛 마을 입구에 도착한다. 

장생포국민학교, 동광서림 같은 세월이 묻어나는 건

물부터 교복 대여점, 달고나 만들기, 고무줄 놀이 등 학

창 시절의 추억을 소환하는 문화적 요소가 거리에 즐

비하다. 고고장 간판 아래 적힌 ‘미성년자(1955년 이후 

출생자) 출입 금지’라는 안내 문구에는 피식 웃음이 난

다. 영화 <써니>를 연상시키는 복고풍 음악이 크게 흘

러나오고, 옛 교복을 입고 공중전화 부스를 들락거리

는 두 소녀의 활기찬 모습에 멈췄던 장생포의 시간이 

다시 흐르는 듯하다. 

장생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래가 마을 곳곳에

서 쉽게 발견된다. 바닥에 대형 고래가 그려진 고래광

장을 지나 고래조각정원에 다다르면 여섯 종의 고래 조

형물이 나타난다. 고래 중에서도 가장 큰 대왕고래, 네

모난 머리가 몸길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향고래, 이

름처럼 등에 혹 같은 돌기가 난 혹등고래, 가슴지느러

미 중앙에 흰 띠무늬가 있는 밍크고래, 표면에 따개비

가 붙은 귀신고래, 검은색 몸통에 눈가엔 하얀 반점을 

지닌 최상위 포식자 범고래까지. 온종일 고래에만 몰

두하다 보니 저마다 다른 생김새가 구별된다.

선사시대고래마당에 설치한 반구대 암각화를 실물 크

기로 본뜬 조각도 눈에 띈다. 국보로 지정된 반구대 암

각화 속 고래는 선사시대부터 장생포 일대가 포경의 발

상지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다. 실제 유적은 가까이

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구경하도록 야외 

공간에 학습용 모형을 세워 두었다. 언덕을 올라 웨일

즈 판타지움으로 가면 바위에 새겨진 고래가 살아 움

직이는 몰입형 인터랙티브 미디어 전시를 볼 수 있다. 

다섯 개의 전시 중 <염원의 길> 파트에 들어서면 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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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ࢤঢ়ӡ

1940년 초 포장도로가 나기 전에 장생포 주민들이 

장생포와 읍내를 왕래하던 길이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듀엣곡 ‘APT.’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동명의 

노래로 함께 주목받은 윤수일의 생가가 이곳에 있다. 

집터에 그의 청년 시절 모습을 담은 동상을 세우고, 아파트 

외벽을 LP 앨범 표지로 꾸며 장생포에서 나고 자란 가수 

윤수일을 기린다. 울산 남구에서 만나는 또 다른 목소리다.050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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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이 뜬 밤에 절벽 아래로 폭포가 떨어지는 영상

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디딤돌 위에서 고래, 

사슴, 호랑이와 눈을 맞추고 두 팔을 벌린 채 크게 돌려 

인사를 건네니 동물들이 각자 방식대로 맞장구를 친

다. 기술의 힘을 빌려 짧은 교감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향할 곳은 노을 명소라 불리는 장생포 문

화창고다. 과거 냉동 창고였던 이 건물은 2021년 울산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

났다. 간단히 배를 채울 푸드 코트부터 미디어 아트 전

시관, 소극장, 북 카페 등이 입주해 있다. 별빛마당이라 

부르는 옥상에 들어서자 어두운 밤하늘을 수놓은 석

유화학단지의 수많은 공장 불빛이 절경을 이룬다. 황

홀한 야경을 넋 놓고 바라보는 동안 울산 남구에서의 

첫째 날이 저물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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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ഐ대आਸ ଺는࢖ 새

단잠에서 깨어난 후 귓가를 파고드는 새들의 합창 소

리와 함께 아침을 맞는다. 끝내지 못한 업무로 밤을 꼬

박 새웠을 때는 그 소리가 반갑지 않은 불청객 같았는

데, 오늘은 다르다. 둘째 날의 여행 테마를 철새로 정했

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로 계절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봄과 가을은 점차 짧아지다 보니 ‘제철’이라는 키워드

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 언제까지 누릴지 모를 이 

계절을 잘 보내기 위해 여름 제철 과일인 수박, 참외 등

을 꼭 챙겨 먹거나 활짝 핀 수국과 해바라기를 보러 도

심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향한다. 해마다 번식지와 월

동지를 왕복하는 철새 또한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

음을 알려 주는 반갑고 소중한 존재다. 국내 2호 국가

정원인 태화강 국가정원의 삼호지구에 위치한 태화강 

철새공원(삼호대숲)에서 수백 마리의 백로류를 관측

할 수 있다는 소식은 이번 여름을 특별하게 만들어 보

자는 다짐을 더욱 굳히게 했다.

삼호대숲 근처에 자리한 철새홍보관은 새가 궁금한 사

람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준다. 철새홍보관은 도

심 속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 생태 교육과 탐조 프

로그램을 진행하는 시설로,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해인 2019년 문을 열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

해 건축물 기능에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한 건물로, 

국내 공공 건축물 최초로 제로 에너지 1등급을 받았

다. 입구에 들어서면 삼호대숲에 설치한 관찰 카메라

ೞ늘ਸᾞաח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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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담긴 새들의 실시간 모습이 스크린 위에 나타난다. 

태화강 중류에 위치한 삼호대숲에는 여름 철새 백로

류와 겨울 철새 까마귀류가 번갈아 찾아온다. 삼호대

숲 옆을 흐르는 태화강의 하천 폭이 넓고 자갈밭, 갈대

밭 등에 다양한 미생물과 각종 어류가 서식해 새들의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온화한 기후 덕에 오래 머

무르기도 좋다. 과거 경제 성장과 도시화로 울산의 환

경오염이 심각했던 시기, 철새들은 한때 이곳을 떠났

다. 그러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태화강 생태 복원 

사업을 통해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로 거듭나며 하천

의 수질도, 자취를 감췄던 새들도 다시 돌아왔다.

새ٜ의 위대한 여੿

삼호대숲에서 관측되는 여름 철새는 왜가리, 중대백

로, 중백로, 쇠백로, 황로, 해오라기, 흰날개해오라기 

등 총 7종이다. 매년 3월에 돌아와 대나무 숲에 둥지를 

틀고 무리를 지어 번식하는데, 크기에 따라 둥지를 짓

는 위치가 다르다. 왜가리처럼 몸집이 큰 새는 높은 곳

에, 쇠백로와 황로 같은 비교적 작은 새는 그보다 낮은 

곳에 자리를 잡는다. 10월이 되면 백로류가 동남아시

아로 떠나고, 추운 나라에서 출발한 떼까마귀와 갈까

마귀가 대숲을 차지한다.

5D 영상관에서 상영하는 8분짜리 애니메이션 <위대

한 여정>은 시베리아에서 울산으로 날아오는 떼까마

귀의 험난한 여정을 그린다. 떼까마귀는 혼자 있으면 

표적이 되기 쉬워 떼로 몰려다니고, 함께 소리를 내 적

을 위협한다. 겨울에 포착되는 떼까마귀 군무는 사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 전략인 것이다. 5D 안경

을 쓰고 새의 시선으로 바람을 가로지르며 비행하다

가 맹금류에게 아슬아슬하게 쫓기는 순간, “대형을 만

들어!”라는 외침을 들은 눈앞의 떼까마귀 무리가 일사

불란하게 움직인다. 삼호대숲에 다다르기까지 새들의 

여정은 이처럼 고난스러운 한편 경이롭다. 

겨울 철새는 이곳에 없지만 철새홍보관 전망대에 오르

면 여름 철새 백로류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망원경에 

눈을 갖다 대고 좌우로 방향을 틀다 보면 숲을 배경 삼

아 지나가는 하얀 생명체가 포착된다. 건물 쪽으로 다

가오는 새를 따라 부지런히 고개를 움직이는 동안 미

소가 절로 지어진다. 아직 만족하긴 이르다며 아침 일 05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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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 삼호대숲 근처에 가 보라는 해설사의 조언에 다음 

날 다시 공원을 찾았다. 오전 5시 반, 해가 뜨기 한참 전

인데도 이미 새들은 분주하다. 맞은편의 하얀 점 같은 

개체만 세어 봐도 100마리가 훌쩍 넘는다. 날이 밝을

수록 먹이를 구하기 위한 새의 움직임도 활발해진다. 

태화강 위 수풀에 원을 그리며 착지하는 우아한 몸짓

은 시선을 오래오래 붙들어 놓는다.

거친 울음소리를 자세히 듣기 위해 이동하는 사이, 황

토 맨발길을 걸으며 정신을 깨우는 할머니와 꽃이 피

지 않은 맥문동을 쭈그려 앉아 관찰하는 아이가 스쳐 

지나간다. 휜 대나무가 만든 빽빽한 그늘 사이로 스며

드는 햇빛을 맞으며 졸음을 물리쳐 본다. 태화강 국가

정원 삼호지구의 아침 풍경을 관찰하는 동안 새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진다. 이번 여름에 오래 간직하고 

싶은 생생한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시간이 흘

러 세세한 풍경은 잊히더라도 강렬한 햇볕 아래 더 큰 

존재감을 뽐내던 하얀 생명체는 기억에 남을 테다.

ఐઑоܳ ਤ한 ౲

지난해 문을 연 삼호철새마을 게스트하우스는 

근처에 자리한 철새홍보관과 연계해 숙박형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여름·겨울 방학에 

방문하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해 해설사와 

동행하는 탐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겨울철에는 

게스트하우스·철새홍보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떼까마귀 

군무를 관람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연다. 삼호대숲과 가깝고 

숙박비가 저렴해 인기가 높다.



옛 냉동창고를 리모델링한 6층 규모의 복합 문화 공간 장생포 문화창고

도 추천합니다. 4층 갤러리C에서 진행하는 울산 남구 대표 캐릭터를 주

제로 한 팝업 전시 <장생이와 함께 떠나요!>가 8월 24일까지 이어집니

다. 캐리어와 여권을 손에 든 관광객 장생이, 비행기에서 인사를 건네는 

승무원 장생이 옆에서 포즈를 취하거나 피서지처럼 꾸민 구간에서 여름

휴가를 추억할 사진 한 장 남기셔도 좋겠네요. 

਎࢑ թҳ੄ ߎਸ 더਌ ച۰ೞѱ ࡄյ ߨߑਸ ࢝ݽೞҊ ̔ 시׮Ҋਃ� ೧

о ੷ޙ ٍ  թҳ ੹৉੉ যڌѱ ߸ചೡ૑ ҾӘ೤׮פ�

낮에는 바다의 생동감이 지역 일대에 가득하니, 밤에는 은은한 빛으로 

물들이고자 합니다. 장생포 워터프런트에 세운 킹웰리 분수대를 보셨나

요? 귀신고래를 형상화한 이 분수대는 고래가 파도 위로 힘차게 솟구치

는 모습으로 제작해 남구의 번영과 희망찬 미래를 상징합니다. 밤이 되

면 노을, 은하수, 오로라 등 다섯 가지 테마 아래 형형색색의 조명이 빛나

고,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 한여름에 특히 잘 어울리죠. 매주 토요일 밤, 

장생포 고래박물관 광장에서는 화려한 불꽃 쇼가 펼쳐지는데, 킹웰리 

분수대와 함께 어우러져 이색적인 야경을 만들어 냅니다. 8월 중에는 장

생포 문화창고 건너편에 있는 SK이노베이션 저유탱크 외벽을 스크린으

로 활용해 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구축하는 장생포 라이트를 공개할 예

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դ �ਘীח ൒٘۞૑ѱ ೘ ࣻ Ҵਵ۽ 장ࢤನ ੌ ؀о ঌ۾׳۾ೞѱ ޛ

ٜ঻ભ� ੉ ৻ীب ̔ ੺마׮ Ԣҳ҃ೞӝ જ਷ ࣗݺ  ܳࣗ ѐ೧ ઱ࣁਃ�

울산 남구는 사계절 산책하기 좋은 지역입니다. 봄에는 궁거랑 벚꽃길에 

들러 보세요. 만개한 벚꽃 터널을 거닐면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2.5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지는 산책로에는 400여 그루

ৢ೧ب 장ࢤನ ੌ ؀о ਎࢑Ҋې୷ઁ੄ ৌӝڰ ۽Ѣ਎ Ѫ эण׮פ� য

�ਃࣁ೧ ઱ڻ઺ੋ૑ ӈ ࠺ਸ ળ۔Ӓ۽೐ ڃ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고래의 선물’을 주제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제29회 울산고래축제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특히 해양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고래와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 가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고래가 뛰어노는 바다가 눈앞에 생생

하게 펼쳐지는 인터랙티브 전시와 몰입형 체험 등을 마련해 관람객에게 

직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축제 기간 내내 다채로운 공연도 

이어집니다. 먼저 트로트 가수 박지현·김다현 등이 개막식 무대에 올라 

축제의 포문을 열고, 고래 퍼레이드, 장생포 열린음악회, 뮤지컬 갈라 콘

서트 등이 행사의 열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어

린이 놀이터, 버블 체험, 범고래 그라피티 같은 어린이 특화 공간도 운영

합니다. 다가오는 9월, 고래가 전하는 특별한 선물을 장생포에서 꼭 만

나 보시길 바랍니다.

֬ णਸ ੤അ೧ݽ ؀֙����_���� ਷ 장ࢤನ ঢ় 마ਸਸ חࠁ۞ل 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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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는 고래와 바다, 사람의 이야기를 더 깊이 체험

할 특별한 공간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웨일즈 판타지움

과 장생포 문화창고를 소개하고 싶네요. 먼저 웨일즈 판타지움은 몰입

형 미디어 아트를 선보이는 전시관입니다. ‘심연의 시선’ ‘염원의 길’ ‘고래

의 도시’ ‘바다의 기억’ ‘반려고래 오셔나리움’ 총 다섯 가지 테마로 구성

한 공간에서 고래의 시선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의 벚나무가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려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장관을 선사

합니다. 여름에는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에 조성된 오색수국정원이 아름

다움을 뽐냅니다. 41종 3만 본 이상의 수국을 식재해 100만 송이 가까운 

수국이 마을 전체를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파랑, 보라, 분홍, 하양 등 다

채로운 빛깔의 꽃이 골목과 마을 언덕을 따라 피어 있어 발을 내디딜 때

마다 감탄이 절로 나오죠. 선암호수공원은 가을과 겨울에 특히 아름답

습니다. 약 49만 포기의 꽃무릇이 붉게 피어나 공원 전체를 따스한 가을

빛으로 물들이죠. 꽃무릇이 선사하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바쁜 일상

에 지친 마음을 다독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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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면 태화강 삼호대숲은 하얀 새들의 쉼터가 됩니다. 고요히 흔들

리는 대숲 사이로 날아오르는 백로류의 모습은 도심에서는 좀처럼 만나

기 어려운 장면이죠. 근처에 자리한 철새홍보관은 태화강의 생태 문화

를 깊이 알고 싶은 이들에게 유용한 공간입니다. 철새 교육장, 5D 영상관, 

VR 체험관, 카페, 전망대 등이 있어 아이와 함께 하는 체험 학습 장소로

도 제격입니다. 특히 전망대에서는 철새들이 머무르는 삼호대숲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여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삼호철

새마을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분이라면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철새홍보관의 탐조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문 해설

사와 함께 삼호대숲을 걸으며 철새를 관찰하고 설명을 듣는 유익한 시

간이 될 테니 꼭 신청해 보세요. 도심 속에서 자연의 순환과 생명의 움직

임을 느끼고 싶다면, 철새가 머무는 삼호대숲과 그 주변을 둘러보는 생

태 체험이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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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s Largest Singer 
Jangsaengpo has long been intertwined with whales. This coastal area has been a natural habitat for whales 
since prehistoric times, and until commercial whaling was banned, whale hunting was a key livelihood for 
local residents. In 2005, Ulsan Nam-gu established the Jangsaengpo Whale Museum to preserve the fading 
legacy of whales and the artifacts tied to them. Inside the museum, the haunting calls that echo through 
the exhibits belong to the humpback whale—a creature known to produce the widest range of sounds of 
any animal on Earth. In 1970, American biologist Dr. Roger Payne recorded these haunting vocalizations and 
released them in the now-famous album Songs of the Humpback Whale. Before leaving, a visit to the special 
exhibition The Elusive Whale reveals just how deeply whales are embedded in human life. Korean proverbs 
such as “Praise makes even a whale dance” and “When whales fight, the shrimp’s back gets broken” reflect 
their symbolic presence. In stories like Pinocchio, the whale is a powerful figure that swallows protagonists 
whole, forcing them to struggle for escape. Dolphins, with their ever-smiling faces, have been reborn as 
cuddly characters and toys—endearing themselves to children as friendly, lovable creatures. 

Address 244, Jangsaengpogorae-ro, Nam-gu, Ulsan (Jangsaengpo Whale Museum)

Looking into the Time of Jangsaengpo
The Jangsaengpo Whale Culture Village recreates the look and feel of this coastal town during its golden 
years in the 1960s and 70s. Along its nostalgic streets, visitors will find weathered buildings like Jangsaengpo 
Elementary School and Donggwang Bookstore, as well as cultural elements that stir up school-day 
memories—uniform rental shops, dalgona candy-making stands, and classic childhood games like rubber 
band jumping. Whales, inseparable from the history of Jangsaengpo, are also everywhere. At the Whale 
Sculpture Garden, six different species are represented in life-like forms. There’s the blue whale, the largest 
of them all; the sperm whale, with a blocky head that makes up a third of its body length; the humpback 
whale, known for the bumpy nodules on its back; the minke whale, recognizable by the white bands across 
its flippers; the gray whale, often covered in barnacles; and the orca, with its black body and signature white 
patches near the eyes. After a full day immersed in the world of whales, the differences in their appearances 
begin to stand out. At the Prehistoric Whale Square, visitors can view a life-sized replica of the Bangudae 
Petroglyphs, while the Whales Fantasium offers an immersive media exhibition where whales carved into 
rock seem to come to life through interactive digital displays. 

Address 271-1, Jangsaengpogorae-ro, Nam-gu, Ulsan (Jangsaengpo Whale Culture Village)

A Midsummer Harmony: 
Ulsan Nam-gu

From the Jangsaengpo Whale Culture Zone to the Samho-dong 
Migratory Bird Village, I follow the sounds of whales and birds, carried along by the 

harmony of nature. A gentle symphony wraps around my body and soul.



The Great Journey of Birds
In Samho Bamboo Grove, seven species of summer migratory birds can be observed: grey herons, great 
egrets, intermediate egrets, little egrets, cattle egrets, black-crowned night herons, and Chinese pond herons. 
These birds return each March to nest in the bamboo forest, forming colonies to breed. By October, they 
depart for Southeast Asia, and in their place come rook and jackdaw species from colder regions. Rooks are 
especially vulnerable when alone, so they travel in large flocks, using collective movement and loud calls to 
ward off predators. The spectacular aerial displays seen in winter are, in fact, a survival strategy—a defense 
mechanism disguised as a beautiful dance. The 5D Theater at the Migratory Bird Center screens an animated 
film titled The Great Journey, which reveals just how grueling and awe-inspiring the birds’ migration to 
Samho Bamboo Grove truly is. While winter birds are absent in warmer seasons, the observation deck at the 
Migratory Bird Center offers an excellent vantage point to spot summer egrets. Peering through the telescope, 
you slowly scan left and right, and then—against the backdrop of the forest—you catch sight of a white bird 
gliding past. As you instinctively follow it with your eyes, you will find yourself turning your head in rhythm 
and smiling. It’s a scene you’ll remember all summer.

Address 171, Namsan-ro, Nam-gu, Ulsan (Taehwagang National Garden Samho District)

Migratory Birds Return to Samho Bamboo Grove
Located near Taehwagang Migratory Bird Park (Samho Bamboo Grove), the Migratory Bird Center is a helpful 
resource for anyone visiting Ulsan Nam-gu out of curiosity about birds. Opened in 2019—the same year 
Taehwagang was designated a National Garden—the center promotes coexistence between humans and 
wildlife in the city through ecological education and birdwatching programs. On the first floor, visitors can 
see a sculpture inspired by the cranes of Bangudae Petroglyphs, as well as a screen showing live footage 
from cameras installed in the Samho Bamboo Grove, capturing birds in real time. Located in the midstream 
section of the Taehwagang River, Samho Bamboo Grove attracts egrets and herons in the summer and crow 
species in the winter. The river’s wide flow, along with its sandy flats, gravel beds, and reed fields, support 
an abundance of microorganisms and fish—an ideal feeding ground for migratory birds. The region’s mild 
climate also makes it a suitable place for them to linger. There was a time when pollution, driven by rapid 
urbanization and economic growth, drove the birds away from Ulsan. But thanks to the Taehwagang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 the area has been revived as one of Korea’s largest stopovers for migratory 
birds. Water quality has improved, and the birds that once disappeared have now returned. 

Address 24, Nuljae-ro, Nam-gu, Ulsan (Migratory Bird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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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Ԣэ이 ڲ 에ޛ

ࠗ용؀와 ೞ회݃ਸ

ࠠ으로 그린들 이보다 아름다울까. 물에 ڲ 연꽃, ‘연화부수’는 강물이 에워ऴ 하회마을의 지세를 가리ః는 풍수지리적 표현이다. 이 

눈부신 풍광이 한눈에 펼쳐지는 전망대가 바로 부용대다. 연꽃 부	ᐑ
, 연꽃 용	ᠱ
 자를 ॄ 서 거듭 연꽃의 심상을 불러일으ః는 이

름이다. 절경은 औ사리 모습을 드러내지 ঋ는 법. 화천서원 ٍ 편의 숲길을 오르는 동안 한여름의 ޗ직한 열기가 발목을 ࠢ 든다. 10분 

남૙ 등산을 마치고 나면 물기 어린 강바람이 ٲ을 식히고, 이내 거ச Ѫ হ이 ఌ 트인 하ט과 물길에 ൈऱ인 한 ڄ기 꽃이 ف 눈 가

득 ޻려든다. 하회마을의 주산을 ‘화산’, 이 일대를 Ҽ이쳐 ൒르는 բ동강 지류를 ‘화천’이라 일ஷ는 이유를 자연스레 ӵײ게 된다. 꽃

ࣿ에 해׼하는 명׼  ূ양진׼, ୽ബ׼, 화경׼ 등 무수한 인재를 ߓ୹한 고ఖ이 자리 ੟고 있다. ੼처럼 작아진 기와지ࠡ과 ୡ가지ࠡ

을 마주하는 순간, 모든 사사로운 근심으로부터 ݣ리 떠나온 듯한 기분이 든다. 옛사람들도 그러೮을 터. 서গ 류성ܕ은 부용대 동ଃ 

Ս트머리에 ৠ연정사를 ૙고 은거하며 임진৵ۆ을 회고하는 <징비۾>을 집೙೮고, 그의 형인 ѿ암 류운ژ ܕ한 절벽 서편에 ѿ암정

사를 세워 학문을 װও다. ࢕이 고단할 때마다 되새길 만한 연꽃 같은 장면과 이야기다.

઱ࣗ ҃ ࠘ 안동시 ೂୌݶ ҟ࢑ ܻ؋����	부용؀

 ҃ ࠘ 안동시 ೂୌݶ 전서1 ۽��	ೞ회݃ਸ

ೞ회݃ਸ ҙҟ 안내소	���������੄ ��4ޙ  

� Ҽ이୛ ൒ܰח բ동ъ
 Ԣ э਷ ೞ회݃ਸ이 ೠ׀ী 내۰׮ੋࠁ׮�   

� ೞ회݃ਸ ݅ ࣠੿ आ ߑೱী서 ݃ ઱ೠ 부용؀� নٜ߈਷ 이Ҕ ъ߸ী서 

선ਬ઴֥ࠛ이ܳ ૌӝҌ ೮׮� 이ח য়טզ 상설 공ো ഋక۽ ੿଱೮׮�

ৈӝب о ࣁࠁਃ  

 ૩ 아들인ࣇ 과 그의 제자이자ܕࢿܨ 서ਗ  서গ࢑߽

수ঐ ܨ진을 ߓೱ한 곳으로, �019년 ਬ֎스௏ 

세계문ചਬ산에 ١੤ػ 조ࢶ의 대표적 ਬҮ 

Ѥ୷ޛ이다. 서ਗ의 ৉사와 문ച적 의޷만ఀ ட࣠해 

마ٶ한 Ѫ이 있으니, 이ૉ਺ ࠜ 은 ݎ울을 터트۰ 

만ѐ하는 ܄ߓ나무 Ԣ이다. 보호수로 지੿ػ ੑ Ү׼ 

ٍಞ의 여ࢽ 그루 외에도 ઓ؋사, 장౸п, 만대루 

١의 Ѥޛ 주߸ 곳곳에 자리한 나무들이 여름զ 

߽산서ਗ을 구름처ۢ ൃ х는다. ࠗ׀न ച산 ࢶמ과 

ъ઴기가 자아내는 ೂ광이 운஖를 ؊한다.

઱ࣗ ҃ ࠘ উ동시 ೂୌ면 ߽ 산길 ���   

의 0�4������9�9hޙ
 팖

솧
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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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ӝب о ࣁࠁਃ  

안동 이ୌ동 ݃ গ여ې입상  ೂ଻만ఀ이나 자비로운 

ࠗ처ש খ에서 ݠ리를 절로 조아린다. 사଴ ѿ 

숙소로 사용해 ‘연޷ਗ’이ۄ고도 ࠗ ܰ던 연޷사 터에 

자리한 고۰ 시대 ࠛ 상으로, Ѣ대한 ঐ벽 위에 ݠ리 

ࠗ࠙인 ࠛ  .다܂로 লয 만ٚ 형태가 이଻ٮ 를ف

도఻한 ݒ׀와 ੑ 가에 ൒ܰ는 షࣘ적 아름다਑을 

х상하ۄו 시ࢶ을 떼기 য۵다. ࠛ 상 주߸은 제비ਗ 

ࣛॿҕਗ으로 꾸ݹ다. 서사무가 ‘ࢿ주ಽ이’ ઺ tউ동 

ࣛ 제비ਗ에 ٶ ॿ 받যuۄ는 대목에 ܰٮ면, 가ৠ을 

수호하는 न인 ࢿ주의 ࠄೱ이 ߄로 여기다.   

઱ࣗ ҃ ࠘ উ동시 제비ਗ로 ���  


사޷제비ਗ 연	�의 0�4��41�441ޙ

마਺을 অ는 բ수

ৠ؀ݺ ੿사와ࠉ

한낮의 ڠ약߾을 피해 천등산에 ރ을 숨ӟ다. 울창한 소나무

가 드리운 그ט을 따라 ѥ다 보니 어느새 소박한 일주문 앞에 

정사. 유네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산ࠉ .는다׿

지 승원 일ғ 곳 중 하나지만 Ѿ௏ 화려하거나 위঑적이지 ঋ

은 사찰로, 천등ҷ에서 수행하؍ 능인 스ש이 ੽어 날린 종이 

사이로 이어진 ગ و하 기־ ട에서 이름을 따৳다. 만세루ࠉ

다ۆ 계단에 올라서자 대ਔ전과 화ষ강׼이 자아내는 환하고 

산ڷ한 영역에 다다ܲ다. 사바세계를 ߩ어나 정토에 ׼도한 기

분이 이러할까. 과연 ࠉട이 머물ۥ다는 전설처럼 은은한 기

ಿ을 간직한 전п들이 서로 어ӵ를 ؂ݏ 듯 다정하게 ט어서 

있다. 한국에 남은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인 국보 ӓۅ전과 

조୤한 고Ә׼, 고려 시대에 세운 삼층ࢳ఑이 자아내는 운치 

݉ 한ژ 고 그ਸ਼하다. 요사채 너머 영산암까지 다 둘러보고 내

려가는 길, 물 좋고 바람 좋은 명ৠ대에서 ਫ਼시 숨을 고르기로 

한다. ࠉ정사를 오가며 독서하؍ ృ계 이ട은 물이 ൗ러 ‘բ수

대’라 부르؍ 이곳을 ૌ겨 ଺ও다. t비천수명ৠ	ᑥ᯲ᗁኚេ, 솟

구치는 ࢠ이 ৠج অ는 소리를 내네
u이라는 옛 중국 시구를 따 

새܂게 명명한 Ѫ ژ한 그다. 들려오는 물소리에 눈을 감고 번

ֱ를 অ을 시간이다.

઱ࣗ ҃ ࠘ 안동시 서റࠉ ݶ੿사ӡ ���	ࠉ੿사
 


소ޖઙ	੄ ��4�����41�1ޙ
 ��4���������	ҙҟ 안내소


� न비۽਍ ࡄ이 ॔ ই૑ױ҅ج ח ਤী 부ࣘ ঐ੗ ৔࢑ঐ이 ੗ܻೠ׮�  

� ̔ ৢ ਸױ ݅ ۄ ా ܳܖࣁ җೞݶ 소߅ೠ 전пਸ ݃ ઱ೠ׮� ঌ۾׳۾ೠ 

ো١이 Ԣ э׮�  � ݉ ਷ ޛ이 ൒ܰݺ חৠ؀ী서 ރҗ ݃ ਺ਸ 차࠙൤ 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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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ѱ ৈ೯ೞࣁਃ  

안동시౭투어  ‘한Ҵ ੿न 문ച의 수도’ۄ는 ठ로Ѥ에 Ѧݏ은 도시 

উ동에는 무수한 문ചਬ산과 ࠅѢ리가 산੤하니  উ동시౭ైয의 

다଻로운 ప마߹ ௏스를 ഝ용해 동ࢶ을 설계해도 જ다. ୭근에 

 보인 ‘리؊의 도시 উ동, 100년 리؊भ 여행’ ௏스는 ঢ় উ동৉사를ࢶ

ѐ조한 여행자 ೒ۖಬ ‘઺ঔ194ࢶ�উ동৉’에서 ୹ߊ해 대한민Ҵ 

੐시੿ࠗ 초대 Ҵ무۸이 ఍생한 ੐청п, 한Ҵ 전ా ࠂध을 체험할 

수 있는 한Ҵ문ചప마파௼, 제�1대 대ా۸을 ߓ୹한 ৘উ면 도ୣ리 

일대를 ର۹로 ࠄ۞ل다.

의 XXX.HCUPVS.LSޙ

৉사를 비୶는 우ޛ

੐청п

청신한 기운이 ൒르는 영남산 동ଃ 자ۅ, բ동강 물줄기를 Ҽ어보는 ߓ산임수 명׼에 500֙이 ഴ૶ ֈ은 세월을 버티고 선 임청п

이 있다. 조선 중종 때 형조ઝ랑을 지մ 이명이 세운 이 집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ୡ대 국무۸ ࢳ주 이상ܕ이 태어դ 곳으로, 존재가 

ҍ 역사를 ૐ언한다. ࢳ주는 만주로 건너가 신൜무관학교를 세우고 ރ을 ؍져 ऱ우다 t독립이 되기 전에는 나의 시신을 고국에 가져

가지 ݈ 라u라는 ݈ 을 남기고 순국೮으며, 그의 아들 ળ형은 아버지의 문집 <ࢳ주유고>를 정리한 ٍ  t일제 치하에서 하루를 더 산다

는 Ѫ은 하루의 치਄을 보ఘ ࡺ이다u라는 유서를 ॳ고 자Ѿ೮다. ా 탄할 일은, 3대에 걸쳐 10여 명의 독립운동가를 ߓ୹해 մ 아흔아

ഖ ஢ 고성 이ॿ 종ఖ이 일제가 감행한 중ঔ선 철도 부설 사업으로 크게 ാ손된 사건이다. 남은 건물도 소음과 진동으로 고역을 치ۥ

으나 ԟԟ한 기개만은 오ט날에도 고스ۆ하다. 자랑스레 ೘ 무궁화가 마중하는 앞마׼, 작은 전시관으로 꾸민 행랑과 중정, 무수한 

독립 열사와 ޗ객의 자취가 ӥ든 ҵ자정을 ࢓피는 동안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ࢳ주가 탄생한 ‘우물방’ 앞에선 발길이 더ء진다. 우물

방 앞 ݉ 은 우물이 비추঻을 아름다운 ঴ҷ들, 아프고도 위대한 시절을 오래도۾ 기억해야겠다.  

઱ࣗ ҃ ࠘ 안동시 ੐୒пӡ ��  ޙ੄ ��4���������

 �
 � ੐୒п 일ਗ਷ ؀ೠ޹Ҵ ੐시੿부 ࣻ ݀ 1��઱֙ੋ ��1�֙부ఠ 

철ӡਸ ѥয 내Ҋ Ѥޛਸ ࠂਗೞӝ 시੘೧ ৢ  1�ਘ ৉사ޙച공ਬҙ 

Ѥ݀җ ೣ ԋ ۽࢜਍ 모णਵ۽ Ѣٟդ׮�  � ੐୒пী서 ݣ૑ ঋ਷ Ҕীח 

Ҵ۽ࠁ ૑੿ػ 안동 ߨ൜사૑ சக전఑이 ੗ܻೠ׮� ೠҴী അઓೞח 

가੢ য়ػې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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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જ਷ Ҋ࢑੿ 일؀ীې ח೐౴
 ஬௼١ ץ ঠ৻ ഝ동ਸ 

ૌӝ۰ח 이ٜ이 모ৈٚ׮�  �
 � 안౷ਵ۽ ঢ় 모णਸ Ҋ스ۆ൤ 

р૒ೠ Ҋ࢑੿� ࣻ ֙ ߔ  동안 ೠ੗ܻܳ ૑ெ ৡ ੿੗ۿޛ ח이Ҋ 

소աޖ৬ ఝ੗աޖ
 Ӓܿ э਷ ӝঐҦࢳҗ ޛ઴ӝ가 Ӓ੷ ׀부시׮�

우੿은 ъޛ을 ఋ고

Ҋ࢑੿

ృ계가 거닐؍ 청۝산과 բ동강 기ड의 오ࣛ길을 이르는 ‘ృ계

예؍길’은 인간과 우주의 본૕을 고찰한 대학자의 사상과 함

께하는 여정이다. 연시조 ‘도산भ이ҋ’에서 ృ계는 t고인도 날 

길 앞에 있네� 예 ؍도 예ࠍ ޅ 고인을 �ࠍ ޅ 보고 나도 고인 ޅ

길 앞에 있거니 아니 예고 어이리u라고 ो는데, 여기 ؍  ূ옛 성

현이 앞서 װ은 길을 따라 ѥ겠다는 깊은 ڷ이 ׸겨 있다. ృ계

예؍길의 모든 장면이 찬ۆ하지만, 열ف 폭 ߽풍처럼 유려한 

바위 절벽과 물줄기가 Ҽ이치는 가송ഈ은 과연 백미라 할 만

하다. 풍광을 ৮성하는 Ѫ은 고산정이다. ృ계의 গ제자이자 

정유재ۆ 때 의߽장으로 공을 세운 성재 Әդ수가 지어 올린 

정자다. 이곳을 ૌ겨 ଺아 노닐؍ ృ계는, 어૵다 제자를 만나

지 ޅ한 날의 감회를 t창망운산독ઝ구	ᮻቜᡨᒹკ᫇༶, 구름 

걸린 산 바라보며 한참을 기다۷네
u라는 시구로 남기기도 ೮

다. 무수한 ޗ객이 ރ을 기؂ 고산정에는 그 아름다움을 ட송

하는 Ӗ줄이 차고 ֈ친다. ࠉ화 Әॿ 문중은 원본을 온전히 보

존하고자 한국국학진൜원에 기ఌ೮고, 이곳 정자  ূఌ본을 걸

어 정취를 보존೮다. 고아하게 է은 기و과 서까래, 창 너머 어

ܲ거리는 ഈҋ과 바람Ѿ에 प려 오는 물 내음, 미려한 자태를 

뽐내는 소나무···. 선비의 눈을 ࠽려 풍경을 연모한다. 

઱ࣗ ҃ ࠘ 안동시 도ݶ࢑ 가࣠ӡ 1���4�  ޙ੄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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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যم이 내ܻӝ 시੘ೠ ਘ৔Ү의 ৈܴߎ� ౓য য়ܰޛ ח઴ӝী 가ढ이 시ਗ೧진׮�   

� ੿ਘܴࠁ؀ী ૌӝח 차전֥이의 ࠄҊ੢이 ۽߄ 안동이׮� 차전֥이ۆ 동편җ 서편
 নଃ의 

동଻가 ࠢݏয थ부ܳ ѹ֥ࣘ޹ חܖ이׮�  �
 � ೠծ ೭࢓이 일ۦ이ח 안동ഐܳ 가۽૑ܲ׮�

수면에 য린 উ동의 ߎ

ਘ৔교

청۝한 ಽߥ레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여름밤, ୡ승달 모양의 ଃߓ가 수면을 가로지ܲ다. 안동호를 둘러ऴ 능선이 Ѩಹ  ܲ어م에 ਫ਼

기고, 꽃 같은 조명이 불을 ߋ히니 비로소 월영교의 시간이다. 달이 비친다는 ڷ의 ‘월영’이ۆ 이름은 안동؄ 건설로 수몰된 암벽 월

영대와 옛 지명 음달골에서 비܃되঻다. 길이 38�미터, 너비 3.6미터로 ঑도적인 자태를 자랑하는 월영교  ূ풍광만ఀ이나 신비로

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조선 중৐에 한 여인이 머리카ۅ으로 ৊은 미ై리 한 ை레, 그리고 남편에게 ॵ 편지가 1998  ֙고성 이

ॿ 문중 ޑ 이장 과정에서 발ҷ된 Ѫ이다. t둘이 머리 세도࢓ ۾다가 함께 લ자 하시더니 어ଧ하여 나를 ف고 자네 먼저 가시는가.u 일

명 ‘원이 ষ마 편지’로 알려진 이 서신은 월영교가 간직한 խ만과 গ౧함을 더한다. 하ט에서 Ҽ어본 월영정과 월영교의 모습이 미ై

리 형상이라는 사प ژ한 절ޑ하게 느ԑ진다. 야경을 기다리는 동안 주변 여행지를 둘러보면서 설۬을 다스린다. 근사한 카페가 모

여 있는 안동문화관광단지에서 더위에 지친 ރ과 마음을 달래고, ‘비޻의 숲’이라는 별ட이 ࠢ 은 բ강물길공원의 य그러운 ֣ 음을 

 .리니, 계절의 축복 안에서 ୽만해지는 기분이다־

઱ࣗ ҃ ࠘ 안동시 상ই동 ���  ޙ੄ ��4���������	ਘ৔공ਗ ҙҟ 안내소


੉ۧѱ ৈ೯ೞࣁਃ

202� 안동 수	ᗓ
ಕ스ఋ  բ동ъ ޛ઴기가 

시ਗ스ۣ게 ൒ܰ는 ٶ, উ동은 ޛ의 도시다. ڰѢ운 

೭߾, ഷഷ한 ৌ기를 ध൧ ֥ޛ이 문ച ୷제 

 ‘�0�� উ동 수	ᗓ
ಕ스ఋ’가 한க 진ച한 모습으로 

଺아ৡ다. উ동을 기߈으로 ഝ동하는 ৘ࣿ인들이 

٘ ,보이는 хп적인 ҕ연ࢶ և은 ֥ޛ이장과 ૞݁한 

 ,주ݓ ಹ٘ 트۟과 수제 ۓ׳ ୨ ऱ਑, ೲ기를ޛ

؊위에 지஘ ރ과 마਺을 보ٞয ઴ ஬௼ץ장, ׀이 

ૌѢ운 ೒리마௄까지, ৡރ이 들ॅ일 만ఀ ൜޷로운 

체험 ਃ소가 가ٙ하다. 

장ࣗ ҃ ࠘ উ동 ࢿ൞여자고١학Ү খ բ동ъ ߸  

ӝр �ਘ ��일_�ਘ �일  

의 XXX.XBUFSGFTUB.DPN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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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yongdae Cliff and Hahoe Village
Could even a brush-painted landscape be more beautiful than this “:eonhwabusu,” which means “a lotus flower 
floating on water,” is a geomantic term used to describe the shape of Hahoe Village, embraced on all sides by the 
river like petals on a pond. The best place to take in this breathtaking scene at a glance is Buyongdae Cliff. After a 
short 10-minute hike, a cool breeze from the river brushes past, drying the sweat on your back. Then, suddenly, 
a wide-open sky and a flower-like village cradled by water and mountains fill your view. Looking down at the tiny 
dots of tiled and thatched rooftops, you feel as though you’ve left behind every small worry. No doubt, people of 
the past felt the same. Seoae Ryu Seong-ryong built Okyeonjeongsa at the eastern edge of Buyongdae, where he 
lived in seclusion. His elder brother, Gyeomam Ryu Un-ryong, also built Gyeomamjeongsa on the western side of 
the cliff to pursue his studies. Scenes and stories like these are like lotus blossoms—images to return to whenever 
life feels heavy.

Address San2�-�, Gwangdeok-ri, Pungcheon-myeon, Andong-si, Gyeongbuk(Buyongdae Cliff), 1�6 Geonseo-ro, Pungcheon-
myeon, Andong-si, Gyeongbuk(Hahoe Village)  $ontaDt 054-�52-�5��(Hahoe Village Tourist Information Center)

�  BongKeongsa 5emple and MyeongoLdae 1aWilion
Among Korea’s seven mountain temples inscribed as UNESCO World Heritage Sites, Bongjeongsa Temple 
stands out not for grandeur or splendor, but for its quiet humility. A monk named Neungin, who practiced 
asceticism in Cheondeunggul Cave during the reign of King Munmu of Silla, is said to have released a paper 
phoenix into the air, which landed where the temple now stands. Climbing the narrow staircase between the 
columns of Manseru Pavilion, you reach a serene courtyard where Daeungjeon Hall and Hwaeomgangdang 
Lecture Hall radiate a gentle, refreshing atmosphere. Just as the phoenix is said to have rested here, 
the temple’s buildings line up gracefully, exuding quiet elegance and warmth. The temple is home to 
Geungnakjeon Hall, Korea’s oldest surviving wooden structure and a designated National Treasure. Alongside 
it stand the simple Gogeumdang Hall and a three-story stone pagoda from the Goryeo era, all adding to the 
site’s calm and meditative charm. After exploring the monks quarters and :eongsanam, the descent leads 
you to Myeongokdae Pavilion, a scenic rest stop blessed with clear water and fresh breezes. The scholar 
Toegye :i Hwang, who often visited Bongjeongsa, loved to stop here and read. He named the site Naksudae 
in reference to the flowing stream. Now it’s your turn to close your eyes and let the sound of water wash your 
worries away.

Address 222, Bongjeongsa-gil, Seohu-myeon, Andong-si, Gyeongbuk  $ontaDt 054-�5�-41�1(Temple Office), 054-�57-�
97�0(Bongjeongsa Tourist Information Center)

Following the long, winding waterways of Andong in (yeongsangbuL-do 1roWince, �
I walLed alongside the currents of time. It was a cleansing Kourneyˌone that gently washed 

away the weariness of body and spirit in the summer heat.

Andong, Flowing with the 3i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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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anKeong 1aWilion
Toegye :edeon-gil, or Toegye’s Old Path, follows the footpaths 
along Cheongnyangsan Mountain and the banks of the Nakdong 
River, once walked by the great Confucian scholar Toegye :i Hwang 
himself. Every view along the way is breathtaking, but the most 
striking is Gasonghyeop Gorge, where sheer rock cliffs and flowing 
water unfold like a twelve-panel folding screen. Completing the 
scene is Gosanjeong Pavilion, built by Geum Nan-su, Toegye’s 
cherished disciple and a righteous militia leader during the Imjin War. 
Toegye often visited this spot, and on a day when he missed meeting 
his student, he left behind a line of poetry: “Gazing long at the misty 
mountains, I sat alone for some time.” Gosanjeong has long offered 
a resting place for poets and scholars, its walls filled with writings 
that praise its beauty. The gracefully weathered pillars and beams, 
the gorge glimpsed through lattice windows, the scent of water 
carried on the breeze, and the elegant pines swaying nearby—these 
elements draw you into the scene, as if through the eyes of a scholar 
in love with the landscape.

Address 177-42, Gasong-gil, Dosan-myeon, Andong-si, Gyeongbuk  
$ontaDt 054-�57-4��7  

�  �Woryeonggyo Bridge
The name Woryeong, meaning “moon reflection,” originates from 
Woryeongdae—a cliff that was submerged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Andong Dam—and the nearby historic village of Eumdalgol. Stretching 
��7 meters long and �.6 meters wide, Woryeonggyo Bridge is not only 
visually striking, but also steeped in a story as enchanting as the scenery 
itself. In 199�, during the relocation of a family burial site belonging to 
the Goseong :i clan, archaeologists discovered a pair of straw shoes 
woven from human hair and hemp thread, along with a letter written by 
a woman to her late husband. This heartfelt note—now widely known 
as Woni’s Mother’s Letter—has added a layer of romance and sorrow 
to the bridge’s mystique. Seen from above, Woryeongjeong Pavilion 
and Woryeonggyo Bridge together resemble the very shape of the straw 
shoes found with the letter, an uncanny and touching connection. As 
you wait for nightfall to see the bridge beautifully illuminated, you can 
visit charming caf¨s at the Andong Culture � Tourism Complex, or stroll 
through the lush greenery of Nakgang Mulgil Park—nicknamed “Secret 
Forest.” In that moment, embraced by the blessings of summer, you feel 
full and alive.

Address 569, Sanga-dong, Andong-si, Gyeongbuk  $ontaDt 054-�57-97�� 

�  �ImcheonggaL House
On the eastern slope of serene :eongnamsan 
Mountain, overlooking the winding Nakdong River, 
stands Imcheonggak House—a site blessed by 
its ideal location and steeped in over 500 years of 
history. Built during the reign of King Jungjong of 
Joseon by :i Myeong, then a government official, 
the house later became the birthplace of Seokju 
:i Sang-ryong, the first premier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residence �
is not just a building; it is living history. What is deeply 
lamentable, however, is the damage it suffered. 
Home to the Goseong :i clan, which produced over 
ten independence fighters across three generations, 
the house was severely harmed by Japan’s forced 
construction of the Jungang Railway Line. Welcomed 
by blooming mugunghwa (Korea’s national flower) 
in the front yard, visitors pass through the converted 
exhibition halls in the servants’ quarters and central 
courtyard. In the Gunjajeong Pavilion, traces of 
countless independence fighters and visiting scholars 
linger. Standing before the Well Room where :i Sang-
ryong was born—your steps naturally slow. One can 
almost see the reflections of those noble faces in the 
clear water of the well. It is a place that urges us to 
remember a painful yet profoundly proud era.

Address 6�, Imcheonggak-gil, Andong-si, Gyeongbuk 
$ontaDt 054-�59-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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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의 아지౟, 1ҵ 

호ଧ민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현지인을 만날 때마다 질문을 

던઎다. “요્ 이 도시에서 ೥한 동네가 어디예요 ” “로ஸ들만 아

는 ൩한 장소가 모여 있는 곳이 있나요 ” ੻고 새로운 장면을 포착

해야 하는데, 온라인 어디에도 ‘이제 막 뜨기 시작한 동네’ ‘호ଧ민

의 브ܖ௿린’ 같은 검색어에 준하는 ׹이 없었다. 이곳에 오기 전 

갖은 인맥을 동원해 찾아낸 후 잘로(Zalo, 베트남의 메신저 জ)에

서 대화를 나눈 ੻은 로ஸ들, 길거리에서 만난 20대들이 내게 준 

߮ ,은 1군. 호ଧ민 중앙 우체국, 사이공 노트르담 대성당׹ 타인 

시장 같은 명소가 운집한 관광 1번지다. 애초에 취재지 후보에 올

릴 생각도 없었던 곳을 자Բ만 들이대는 호ଧ민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다. ‘내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걸까 ’

Ѿۿ부터 말하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건 나였다. 호ଧ민의 명

소 중 하나인 ߮ 타인 시장에서 고작 1.8ఆ로미터가۝ 떨어진 거

리, ౮స에서 막 ౓어나온 듯한 차림새의 사람들이 ೲ름한 건물

을 Ր임없이 들락이는 모습을 보며 그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삼

합회 아지트 같은 그곳을 찾아가기 위해 ࣚ 에 ી 주소는 ‘1� ښధ

담(1� Ton That Dam)’. 통역을 도와준 대학생에게 “카페, 바, ࣸ 이 

들어서 있는 오래된 아파트예요”라는 설명과 함께 받은 이정표

다. ச൓같이 어두운 입구 앞에서 들어가길 주저하자 배달 오토

바이를 세워 놓고 ՚연을 즐기던 아저ॿ가 డ을 치ெ든다. 그의 

눈이 “޺기지 않겠지만 네가 찾는 데가 맞을 거야”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두려움을 ڦ고 벽을 더ٞ으며 계단을 올ۋ다. 용기를 낸 

외국인 앞에 ಟ쳐진 놀라운 장면. 성수동 ࡛ 치는 세련된 인테리

어의 카페와 기발한 스피키지 바, 벽을 가ٙ 채운 그라피티와 각

기 다른 상호가 쓰인 भ수 개의 간판, 그 안에서 술 또는 커피를 마

시거나 노트북 작업을 하는 잘 차려입은 ੻은 무리.

호ଧ민 곳곳에 길게는 100여 년, 짧게는 50~60년 된 오래된 아파

트에 ੻은 예술가, 바리스타, ࣓ 프, 디자이너들이 둥지를 ౡ ‘아파

트 카페’가 있다. 미디어에서 종종 ‘੻고 현대적인 호ଧ민을 상징

하는 아이௑’으로 ޑ사하는 이 ة특한 복합 문화 공간의 상당수

가 1군에 몰려 있다. 그래서 호ଧ민의 MZ세대가 내게 줄ҍ 1군

을 부르짖은 것이다. 

관광객이 사이공 노트르담 대성당만ఀ이나 유명해진 응우৙후

에 거리 �2번지(�2 Nguyen Hue)의 아파트 카페를 배회할 때 로

ஸ, 정보 검색에 능한 외지인은 좀 더 ّ Ҏ목에 자리한 아파트 카

페를 찾는다. 로ஸ ಁ 션 브랜드가 몰려 있는 ࣳ ೝࣃ터 ׏ ೒레

이 그라운드(New Play Ground)와 함께 자리한 26 리ڢଉ(26 Ly 

Tu Trong), 호ଧ민 기차역을 개조한 9월 23일 공원(Cong Vien 23 

Thang 9)에서 가까운 35 응우৙반૨(35 Nguyen Van Trang) 등

이 대표적이다. 그 ߆에 더 많은 아파트 카페가 복잡한 미로 같은 

1군 Ҏ목 곳곳에 ऀ 어 있지만 베트남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이들

에Ѳ 그림의 ڂ이다. 그 까״을 35 응우৙반૨ 2층에 자리한 문

방구 점원에게 들었다. “이런 아파트들이 너무 유명해지면 건물

이 시Ցߢ적해지고, 그럼 언제든 찾아와 조용히 ऒ 수 없기 때문

이에요. 특히 이런 아파트엔 상점뿐 아니라 이곳에서 오래 산 주

민들의 집도 있거든요. 서로의 사생활과 ോ식을 위해 다들 쉬쉬

하는 거ભ. 나만 알고 싶어서요.”

� хп੸ੋ ߄৬ ஠ಕ ١이 க݃׮ ٜ য선 Ѥ୷ޛ
 ই઱ է਷ � �׸ధښ 

৻ҙҗ ৮전൤ ܲ׮
 അ؀੸ੋ ו՝의 ই౵౟ ஠ಕ� � ੻਷이ٜ이 ੼۸ೠ 

도ब ೠࠂ౸의 ٮয়ױ 공ਗ� � 1ҵ਷ 식޹૑ 시؀의 Ӕ؀Ѥ୷ޛҗ Ҋக 

Ѥޛ의 ܖ೐఼ ߄가  ೠ ೐레੐ী ׸ӝח 동֎׮� � է਷ ҳߑه의 ࣳ ਦ도 

ೠଃਸ ޙ ۰࠽ ো ஠ಕ ু  사이공	&DL 4BJHPO
� ഐଧ޹의 ੋ ೒ܖ঱서ٜ 

사이ী서 ੋ ӝ가 ֫ ਷ 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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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ۅ઱의자의 ઱݈ 놀이ఠ, 2ҵ 

사이공강(Saigon River) 건너편에 자리한 2군의 정체성을 만든 

건 이 지역에 모여 사는 2만여 명의 외국인 거주자다. 그들의 취향

이 집Ѿ된 동네가 바로 2군에 자리한 타오디엔(Tao Dien). է은 옛 

건물과 매Տ한 초고층 빌٬이 극명한 대조를 이ܖ는 1군의 다ٞ

어지지 않은 풍경과 달리 타오디엔 거리엔 노랑, 분홍, 연파랑, 연

두 같은 고운 색 페인트를 입은 외벽과 온갖 세련된 타이포그래

피 디자인 간판으로 행인의 시선을 빼঒는 상점이 즐비하다. ૱

한 주황 타일로 Բ민 외벽, 노란 의자, 그 옆에 수문장처럼 서 있는 

야자수가 어우러진 풍경이 아이돌 가수의 ޭ 직비디오 세트 같은 

ૠૠ 누들(ChanChan Noodle)은 그중 가장 눈에 띈다. ‘비건 누

들 바’를 ௑ࣆ트로 한 이 식당은 요્ 호ଧ민 인೒ܖ언서들이 앞

다౐ 찾아오는 명소다. 밀려드는 ࣚ 홀 매 ࢂ을 응대하느라 바ש

니저를 붙잡고 그 까״을 물었더니 돌아온 ׹. “베트남의 스타 ࣓

프 후이૷(Huy Tran)과 영화배우 응오타인번(Ngo Thanh Van)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이거든요. 예ࢂ 인테리어도 인기에 한ݿ하

지만 무঺보다 음식이 ݍ있기 때문이ભ.” 해외엔 베로니카 응오

(Veronica Ngo)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이 배우는 <스타워

즈� 라스트 제다이> <올드 가드> 등의 영화로 할리우드까지 진

출한 ग퍼스타다. 채식주의자인 그가 ࣓ 프인 남편과 함께 레시피

를 개발해 선보이는 음식은 달ќ, 우유, Ե까지 제한하는 비건의 

ӏ஗을 철저히 따른다. ٶ௖ߡ터와 ߡ섯으로 만든 90 소스로 매

௓한 ݍ을 낸 비࠿당면, 토마토h시금치h고추 등을 먹음직스ۣ게 

ল어 내는 타이 누들 수프, 고추기름을 끼ল은 만두 등은 모르고 

먹으면 채식인지 눈치채지 못할 만ఀ 감சݍ이 가ٙ하다. 기대 없

이 찾아간 곳에서 만족스ۣ게 배를 채우고 다시 길을 나선다. 

영국 매거진 <타임 아웃>이 올해 ‘세계에서 가장 ݧ진 동네’ 38곳 

중 하나로 Ԟ은 타오디엔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 ०언투이(Xuan 

Thuy)에서 ࣳೝ을 즐길 차례다. 베트남의 수준 높은 도자기를 

현대적 디자인으로 해석한 브랜드 매장 아마이 하우스(Amai 

House)를 비܃해 그 옆, 지난해 10월에 문을 연 라이프스타일 ࣸ  

다까옥(Dakaoq), 남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카카오로 만드는 아르

티장 초௒릿 메종 마ܖ(Maison Marou) 카페를 차례로 거치다 보

면 어느새 양ࣚ 가ٙ ࣳ ೝ백이 들려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ࣆ가를 더 살 여۱이 남아 있다면 중정이 아름다운 사이공 ௑ޥ

트(Saigon Concept)도 놓치지 말자. 아르티장 치즈 전문점 캐ग 

치즈(Kashew Cheese), 라이프스타일 편집ࣸ 그레이드 비(Grade 

B), 근대 베트남의 ঙ티크 도기를 소개하는 ࣠ 베(Song Be)와 아트 

스ౚ디오, ৩ 가게, 향수 전문점 등이 취향 좋은 맥시ݣ리스트의 

신용카드를 유혹한다.

대부분의 가이드북에서는 타오디엔에서의 일정을 랜드마크 

81(Landmark 81) 75층에 자리한 ܖ프఼ 바 ۘ࠶크 라운지(Blank 

Lounge)에서 마무리하길 추천하지만, 나는 마천ܖ보다 지상에 

머물고 싶었다. 강가에서 노을을 바라볼 수 있는 홍 카페(Hong 

Cafe)는 상점이 아닌 집이, 가로등이 아닌 나무가 ଘ 늘어선 ّ

Ҏ목 끝에 자리해 고즈ւ한 운치가 있다. 먹고 마시는 일과 ࣳ ೝ

으로 폭주한 하ܖ를 느Ӛ하게 커피를 마시며 끝내고 싶었지만 

카페 바로 옆, 호ଧ민 MZ세대에게 인기 높은 편집ࣸ 오브조프

(Objoff)의 유혹을 끝내 물리치지 못했다. 마지막까지 ਄망에 사

로잡힌 채 하ܖ를 마치게 되는 곳. 타오디엔은 그런 동네다.

�
 � ഐଧ޹의 .; ੋ ೒ܖ঱서ٜ이 

ૌѹ ଺ݍ ח૘ ૠૠ ־ �ٜ 

߬౟թ의 Ҵߓ ޹਋৬ 스ఋ 

࣓೐ 부부가 ૑դ 4ਘী ޙਸ ো 

଻식઱의੗ܳ ਤೠ ׮߄ ٜ־� 

�
 �
ੋ ػ۲ࣁ �  పܻয
 ৔ޙ 

ನ스ఠ
 Ѣܻী ঊই ೭ࢥ ࡄਕܳ 

ૌӝח ৻Ҵੋٜ이 ࠁ이ӝ 

시੘ೞݶ ӒҔ이 ఋয়٣ূ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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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ೱ જ은 গഐ가ٜ의 동֎, �ҵ 

호ଧ민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도시의 지형도를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5군에서 먹고, 3군에서 자고, 1군에서 파티를 즐긴다.” 

호ଧ민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동네’로 Ԟ는 3군은 모든 게 정신없이 

뒤়అ 1군의 혼란과 달갑지 않은 긴 ं 자가 영수증 위에서 춤을 

추는 2군의 살벌한 물가에 지친 이들을 포근하게 ಿ 어 준다. 낮

은 인구밀도(1제ғఆ로미터당 �만 명), 도시에서 가장 넓은 녹지

대를 보유한 동네, 시내 주요 지구로의 ڪ어난 접근성 같은 점도 3

군의 가치(집ч)를 높이는 요소. 3군을 가르는 ڢ쓰 (়Tu Xuong) 

거리, ૷Բ옥타오(Tran Quoc Thao) 거리, 바후৙타인꽌(Ba 

Huyen Thanh Quan) 거리 중 어디를 걸어도 이 동네의 정체성이 

한눈에 보인다. 고대 전통 건축물,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유ۣ식 

건축물부터 근대건축물까지 도시가 지나온 역사를 ಿ 은 ‘집’들

이 연대기처럼 ಟ쳐진 풍경이 눈과 발을 붙든다. 

1790년 응우৙아인(Nguyen Anh) 황제가 지은 궁전으로, 호ଧ민

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알려진 ٰ 싸(Tan Xa)를 찾아가는 것

도 좋지만 거리에서 ൔ히 마주치는, 20세기 초 프랑스 식민지 시

절 고무 ֪ 장을 운영한 부호들이 소유했던 저ఖ들을 기웃거리기

만 해도 시간이 훌쩍 지난다. 안쪽 풍경을 살피고 싶다면 그런 집 

한 채를 사서 개조한 카페나 레스토랑을 찾아가 보자. 현지인 사

이에서 아름다운 공간미를 추구하는 카페로 통하는 다바오 ௑

트(Dabao Concept)도 그중 한 곳. 고대 후에 시대의 저ఖ을 재ࣆ

현한 코도(Codo) 지점의 고풍스러운 대문을 열고 안ڴ로 들어서

면 오래된 나무, 정성스ۣ게 ࡁ질한 마당, 처마 아래와 문 안쪽 곳

곳에 놓인 고가구가 시선을 Տ다. 커피 ݍ도 Ԩ 준수하지만 고즈

ւ한 분위기를 ৮성하는 건 호ଧ민 사람들의 조용조용한 몸짓

과 목소리. 자신의 성향이 무঺이든, 혹은 어디에 있든 그곳의 분

위기에 걸맞은 언행을 하는 것이 미덕인 베트남 문화를 ৒볼 수 

있는 장면이다.

공간미보다 ݍ과 질에 더 집중하는 커피 애호가에게도 3군은 행

복한 선ఖ지를 내준다. 베트남에 스페࣍티 커피 신이 ш 자리 잡

기 시작할 때부터 흐름을 만든 개ୋ자들의 공간이 3군에 Ԩ 몰려 

있다. 베트남의 바리스타 대회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노련

한 로스터 ૷호아(Tran Hoa)가 운영하는 ೲ밍ߡ드 카페 � 로스

터리(Hummingbird Cafe & Roastery), 다양한 향과 ݍ을 내는 지

역 원두를 소개하며 실험적 레시피의 커피 음료를 선보이는 96B 

카페 � 로스터리(96B Cafe & Roastery), ௒드 브ܖ를 전문으로 하

는 노매드 ௒드 브ܖ 커피(Nomad Cold Brew Coffee), 열대 과일을 

커피에 접목한 메׏를 선보이는 라비৆ 커피(LaWiet Coffee) 등이 

3군의 인구밀도를 높인다.

 ӡী ח가 ۽시੢ਵ ٥ڃ �

݅դ ػ۲ࣁ Ѥ୷ޛ �ٜ � rೝ௼ 

ࠛ ۽sਵ׼ࢿ  ׼ࢿ ٥ڃ חܻ

઱߸਷ .;؀ࣁ가 사یೞח ੋ  ࢤ

사진 ୫৔૑׮� � �ҵ의 ݃٘ے௼
 

߬ � �׼ࢿ ٥ڃ ౟թ 스ಕ࣍౭ 

ழೖܳ यӖ য়ܻ진ਵ۽ ૌӡ ࣻ  

੓ח ೲ٘ߡ߁ ஠ಕ � ۽스ఠܻ� 

� Ҋ؀ റী 시؀의 ҊѤ୷ਸ 

모౭٣ ۽࠳੗ੋೠ ੋ పܻয가 

 �౟ࣆয় ௑߄׮ 
஠ಕ ח이ࠁ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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Ѥъೠ ݡѢܻܳ Ҋ޹ೞח ੉ٜਸ ਤೠ ೒ۖಬ ‘ب .’ߒߩद৬ ֪ ୣ੉ оөਕ૑۾ب ݅ թ੄ ੢ਸ ৈח

҃ ۄٮ ܳࢎ기അ ੉ߓ ੄ߒߩ  기ب ৈ઱੄ х੗ߒਵځ ۽լ׮.

য়܃한 한 ̔ 


х੗੄ ৈ੿ਸ છ׮ 

ೣԋ ৈ행

&%IT0R न࣠൞↟1)0T0(R"1)&R 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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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ೠ ߒ �

식ޛ� ѐшպ이
 

࣭비ܴ ١ 이ܴ도 

  �׮소ೞࢤ

 য়য় 모ৈ࢖࢖ �

х੗ܳ நҊ ੓׮�  

� х੗ܳ நӝ 전
 

х੗의 ਗ࢑૑৬ 

 ؀೧ ী࢜ӣࢤ

ఐҳೠ׮�

� ૑դ �ਘী ल 

౨਍ ॿх੗ܳ बҊ 

�ѐਘр ӡ۞ ೞ૑ 

ࣻ ۵ীޖ ഛ೮׮� 

ਬӝ֪ਵ۽ ੤ߓ೧ 

시઺ী ౸매ೞח 

х੗׮ࠁ ௼ӝ가 ੘׮� 

순우리말 ‘벗’과 ‘밭’을 합친 벗밭은 건강한 먹거리를 고

민하는 이들을 위한 ೒ۖಬ이자 커ޭ니티다. 평소 환

경에 관심이 많던 백가영 대표가 대학 재학 시절 친환

경 먹거리 모임 벗밭을 운영하다 졸업 후 2022년에 ߨ

인으로 전환했다. 현재는 배기현 이사를 포함한 3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도시에서 ߒਵ로

벗밭의 목표는 식문화에 대한 가ߺ고 즐거운 첫 경험

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൜ 과일h채소 

௿ ’ۣ  ‘ృ근 후 마르उ’ 등 다양한 식경험 프로그램을 진

행한다. ૊൜ 과일h채소 ௿ۣ은 매달 스무 명 남짓한 

사람이 모여 제철 과일과 채소를 ݍ보는 모임으로, 다

양한 ಿ 종의 식재료와 시즈׬을 조합해 가며 새로운 

을 경험한다. 지난 �월엔 ൓토마토h৮ࣼ토마토h방ݍ

울토마토 등 여러 ಿ 종의 토마토를 ࡎ과 ࢟러드 채소

에 ҄ 들이고, ٧h비건 마요h감ӑ 식초 등을 활용한 달

래장을 취향대로 만들어 토마토비ߏ࠿을 먹었다. ృ

근 후 마르उ에선 저֘을 챙겨 먹기 힘든 이들이 모여 

제철 식재료로 음식을 요리해 먹고 마르उ ֪ 부와 대

화도 나눈다. 벗밭이 마련한 식ఌ엔 보통 다ٞ지 않은 

작물이 올라오는데,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

물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도 갖는다.

식재료의 여정을 체험하기 위해 다 같이 교외 ֪ 장이

나 도시 ధ밭을 찾아가기도 한다. ‘00 마트’ 프로그램

이 그것. 벗밭이 랜선 식물 공동체 ‘࢟러드연맹’과 함께 

작년 3월부터 운영하는 00 마트는 ‘감자 마트’  ‘냉이  

마트’ 등 식재료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감자와 냉이 

같은 채소가 마트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이

들에게 감자와 냉이가 자라는 밭으로 가자고 제안한

다. 지난봄 냉이 마트에 이어 지난 6월 중순엔 감자 마

트가 열۷다. 

에디터도 하지를 맞아 감자 마트가 열리는 경기도 여

주로 향했다. 감자 마트에 참가 신청서를 보낸 사람은 

10여 명. 참가 이유는 모두 감자에 집중되어 있었다. 

“직접 ப 감자로 감자 포카차를 만들고 싶어서” “하지

를 성대하게 즐기는 사람으로서 하지 감자를 놓ச 수 

없어서”. 내 ࣚ 으로 ப 감자를 먹겠다는 일֛으로 주말 

아침에 모인 사람들이다. 

여름이 ઁ ,୍ ೞ지 х자ܳ ݅ ա다

감자 마트의 목적지는 Ҙ동ള ֪ 부의 감자밭. 그를 따

라 도착한 밭엔 정체 모를 검은 비ק이 뒤ؗ여 있었다. 

모두 힘을 합쳐 비ק을 ѥ어 내니 푸른 감자 ੖사귀가 

모습을 드러낸다. 나누어 준 목장갑을 끼고 고랑에 앉

아 난생처음 호미를 들고 감자밭과 마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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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ѩ고 건조한 ൘을 열심히 ѥ어 내니 시원하고 ୢ ୢ

한 ൘이 ࣚ 끝에 ׿는다. ઀은 나무ԇ질에서 나는 ն새

가 코끝을 스친다. 더 깊이 팔수록 ൘ 속에 감୾져 있

던 이름 모를 Ҍ충과 애벌레가 Է틀거리는 모습이 보

인다. 화학비료를 쓰지 않은 건강한 토양임이 분명하

다. 단단히 ޡ친 ൘을 감자로 착각해 실망하기를 여러 

번. 온 힘을 다해 ٶ을 파니 ൘보다 ৕은 색의 무언가가 

흘Ֆ 시야에 잡힌다. 확신에 찬 눈빛으로 주߸ ൘을 ѥ

어 내니, 큰 ੖사귀와 ؕ 이줄기가 하나로 이어진 진짜 

감자가 한 ࣚ 에 잡ഃ 나온다. 첫 수확의 기ࢄ을 ݍ보자 

더욱 열성적으로 감자 캐는 일에 집중했다. 10분ତ 지

났을까, 주߸에서도 감자를 수확한 듯 환൞에 찬 목소

리가 터져 나온다. “파도 파도 계속 나오네.” “내가 ப 감

자가 제일 큰 것 같아.” 시선을 옆으로 돌리니 올망졸망

한 감자가 어느새 ఑을 이ܖ고 있다.

족히 1시간은 지난 것 같은데 감자를 ப 시간은 고작 

20분. 갑작스ۣ게 몸을 일으키자 ೲ리가 ࡜근하고 다

리는 ଧ릿하게 저려 온다. 접ഃ 있던 다리 사이에 찬 ٲ

이 발등까지 주르ܱ 흘러내리자 그제야 ൘과 ٲ으로 

범ߢ이 된 몸을 자각한다.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내리 감자만 캐요.” 순간 Ҙ동ള ֪ 부의 말이 떠올라 

아ٙ한 기분이 든다. 

무Ҿ한 가ࢿמ이 Ԣೖ는 식ఌ

부지런히 일했으니 이제 ҹ주린 배를 채울 차례다. 메

인 요리는 감자전, 감자수제비, 감자࢟러드. 각자 역

할을 분담해 분주히 움직인다. 방금 밭에서 ப, ൘ 묻

은 감자를 물로 অ어 내는 것을 시작으로 ൓밀과 ٬ு

 로 만든 수제비 반લ을 ত게 ಝ고, 강판에 ғ게 갈아ݮ

낸 감자를 프라이ಃ에 올린다. 감자 요리에 ҄ 들일 반

찬은 배추 Ѯ절이. 봄에 수확한 토종 배추를 한 입 크

기로 े 어 한쪽은 된장, 다른 한쪽은 고୼가ܖ로 만든 

양֛장에 묻힌다.

처음 보는 이들과 함께 요리하며 감자 레시피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그중 하나는 배기현 이사가 제

일 간단하다며 선보인 ࢟러드. ԇ질이 ࠜ 은빛을 띠는 

홍감자와 속이 진보ۊ빛인 자색감자를 삶은 뒤 양಻

에 담아 으깨고 소금과 후추로 가ߺ게 간을 한다. 여기

에 ଉଉ 다진 로즈메리까지 더하면 ৮성. “너도나도 따

라 할 수 있으려면 일단 쉽고 재߀어야 해요. 그래서 ੊

ࣼ한 식재료로 새로운 조합의 음식을 만드는 조립식 

레시피를 추천해요. 정말 간단하고 ݍ있어서 나도 한

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걸요.” 10분 만에 

 보니 포슬포슬한ݍ 러드를࢟ 만든 로즈메리 감자 ٯڣ

감자의 식감과 함께 로즈메리의 향Ӛ함이 진하게 풍긴

다. 감자와 로즈메리의 조합이 의외로 잘 어울려 다른 

ೲ브와의 조합은 어떨지 상상해 본다.

하나둘 ৮성한 요리를 접시에 담아 식ఌ에 올리니 감

tਗ물이 어ڃ 과੿ਸ Ѣ୛ ਋리에게  

오게 ع는지 이야기ܳ ٛ 고 ݡ다 ݶࠁ 

자ো스ۣ게 ਗ물이 క어դ ٶ이 ҾӘ೧지고  

Ӓ ٶ에 가өਕ지고 र은 ݃ ਺이 ࢤѹਃ.u

� ԇ૕이 ࠜ ਷ࡄਸ חڽ ഘх੗৬ ࣘ 이 진ੋࡄۊࠁ ੗࢝х੗ח х੗ ౠਬ의 ইܽ ݍ이 হয ࢟۞٘용ਵ۽ ੸೤ೞ׮�   

ೣ ׮ � ԋ ݅ ٚ х੗ ਃܻܳ ߒߩ חࠁݍ의 ߔ가৔ ؀಴৬ ߓӝഅ 이사�  � х੗ ਃܻী ҄ ٜ일 ߓ୶ Ѯ੺이ܳ ػ੢ী ޖ஘׮�  

� ੋ ୌ ъച도의 ഈ동ઑ೤ ୒ೂҗ ߒߩ이 ഈস೧ 진행ೠ rъച
 가ਸ의 ݍs ೐ં۽౟� ࣽ 
ޖ ࣘ   व э਷ࢻ 
Ҋҳ݃ی֢

ъച Ҋਬ의 ޙച৬ ݍਸ ׸਷ 레시ೖ ஠٘৬ ࢑ࢤ੗의 ੋ ఠ࠭ 23코٘가 ׸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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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가ٙ한 한 상이 차려઎다. 기다۷다는 듯 분주히 

੾가락질을 하며 내 ࣚ 으로 ৮성한 감자 요리를 ݍ본

다. 감자는 요리 방ߨ에 따라 담백하거나 고소하거나 

달ఀ한 ݍ을 내기도 했다. 같은 감자로 만들었다고 ޺

기지 않을 만ఀ 다채로운 ݍ이 난다. 이ۧ게나 다종다

양한 감자 요리를 한 번에 ݍ볼 수 있는 자리가 또 있을

까. 호사를 누리는 기분으로 1년 치 하지 감자를 원 없

이 즐긴다.

한 ̔ , Ӓ ցݠ의 의미

앞으로 마트에서 감자를 마주할 때마다 이날이 떠오

를 테다. “심고 거두기까지, 그 사이에는 정말 많은 과정

이 있어요. 그 지난한 여정을 상상하면 감자만 우리에

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감자에 ӥ든 시간도 함께 오는 것 

같아요.” 백가영 대표의 말처럼 ॿ감자가 밭에 던져진 

순간부터 식ఌ 위에 올라오기까지 감자의 기나긴 여정

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하다. 한 끼에 ঵힌 

수많은 관계와 노۱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다. 

이는 벗밭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식사, ૊ 연Ѿ되는 

식사와 이어진다. ߏ 한 끼를 시작으로 자연과 ֪ 부 너

머의 관계를 떠올리고 직접적으로 연Ѿ되어 있음을 이

해한다. 더 나아가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지ఝ하는 환

경을 조성한다. 벗밭이 생산자를 만나 지속 가능한 재

배 방식을 함께 고민하고, 건강한 식문화에 관심 있는 

이들을 만나 친환경으로 재배한 제철 작물을 다 같이 

나누어 먹는 이유다. 

“원물이 어ڃ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오게 됐는지 이야

기를 듣고 먹다 보면 자연스ۣ게 원물이 태어난 ٶ이 

궁금해지고 그 ٶ에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을 발ҷ해 내는 것이 저൞의 일이라고 생각해

요.” 더 많은 이들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밭과 

식ఌ을 잇는 벗밭의 재미난 실험은 계속된다.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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ೠ աsܳ  ਤ೧ 내ח٦ ೠ Ѧ਺ ೠ Ѧ਺이 모ৈ ૑ࣘ 가מೠ ૑ҳ ࢤഝ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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և٘ חҗ ഐࣻ가 ݅ա࢑ �׮ച 공р이ޙ ೤ࠂ ਷׸ ੿नਸیয়҅의 ചࣘࣁ ਸ਷݃ܨ

਷ ୡ૑ ਤ׮ ۽নೠ 레ನஎ 시설이 ੗ܻೞؘח
ೠ ঘ౭비౭ࣽױ   ܳֈয ചی도৬ ೂ

도ܨ  ܳഅ؀੸ਵ۽ ੤೧ࢳೠ ࣻ ۲ 공р이חۄ ੼이 ؊਌ ੋ 상 Ө׮� ച۲ࣻی੢ਸ ଺ই 

가ߺѱ ୓۱ਸ ۲ױೡ ࣻ 도 ੓Ҋ
 ҴҾ੢ী서 전  ాഝ॑ӝী 도전ೞѢա 73 ୓೷ ઓী

서 थ 
݃ Ѩ 
ࣿ Ҿࣿਸ ѱ੐ ഋ식ਵ۽ ૌӡ ࣻ 도 ੓׮� ঘ౭비౭ ݃ ࣚ ইٜ이פ Ԟח ചی 

୓೷의 ח޷ߔ ചୣی ցݠী ੗ܻೠ 스஠이౟레일җ ૝܀۞코스ఠ� пп ����֙җ 

���4֙ী ୶가ೠ ੊스౟  ܿ시설ੋؘ
 ౠ൤ 11�ѐ 코스۽ 이ܞ진 4க ֫ 이의 스஠이౟

레일਷ rࠁӝ׮ࠁ ഻ sঁ ૞݁ೞҊ 스  ܾֈ஘ח׮ റӝ가 ॔ ই진׮� ખ ؊ ৈਬ܂ѱ ೂ҃

ਸ х상ೞҊ ޛ소 
ٜ 소ܻ도 ۈ߄ ܻ য 가ݴ ঘ౭비౭  ܳૌӝҊ रݶ׮ ਬഐܻ৬ न도ܻ

의 ঢ় 철ӡਸ ۄٮ ઑࢿೠ ୒도레일߄이௼  ܳӂೠ4ੋ_�  �׮थ ߄이௼  ܳఋҊ ࢑җ ٜ ਸ 

가۽૑ܰח ৴ࠂ �ఆ޷۽ఠ의 ۄ이٬ 코스ח ഒ੗׮ࠁ ৈۤ일 ٸ ؊ ੕૑ ޅೡ ৈ੿ਸ 

ٜ݅য 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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য়טզ अೠ ֪  ୣ૑৉의 공ా੸ դ제ח 소ݷ ਤӝ일 Ѫ이׮� ੋ ҳ х소৬ 

ੋ೐ۄ 부઒ അ상਷ ט ѼҊೞѱ ۰ޛݏ ੓Ҋ
 যڃ ೧ߨ이  ٚ૑৉ 안ଃө

૑ Ҋܰѱ ৔ೱਸ ޷஖ӝۆ औ૑ ঋ׮� ੋ ҳ가 ੸ਸࣻ۾
 ઺ब부ী서 ݣয

૕ࣻ۾ ୥୥ೠ ݃ ਸ ழޭפ౭가 ೙ਃೠ 이ਬ׮� ୒도 ചন਻ী ੗ܻೠ ׮

۽  ܻ݃ ਸҗ ஠ಕ חܻ۽׮ Ӓ  ۠의޷ী서 ਬ׀ ةী 11֙ �׮ڹ  전 ؀೟ 선

റߓ 가઒ٜҗ ೣ ԋ ܻ۽׮ী ੿଱ೠ 서࢖열 ؀಴ח 이Ҕী서 ই이  ܳః

਋ݴ ੼차 ݃ਸ 안౷의 ৈ۞ ޙ제ী ҙबਸ ыӝ 시੘೮׮� 비য ੓؍ ঢ় 

ܻ ਸޛ소 ѤܐѤ진ࠁ 모݂؛೧ ����  ֙஠ಕ ܻ۽׮  ܳয়೑ೞҊ
 이  ܳѢ

੼ਵ۽ 사회੸ ӝসਸ Բ۰ ݃ ਸ 공동୓ ઺ब의 ׮নೠ 사সਸ 이য աщ

૑ࣘ੸ �׮가૑ ف 의 비전਷ ௼ѱܻ۽׮ ஠ಕ �׮  ੋ݃ ਸ ױਤ의 공모 사

সਸ ా ೧ Ӑഋ ੟൦ ૑৉ ߊ전ਸ 도모ೞח Ѫ
 ӒܻҊ ೟۸ӝ ੋ ҳ ਬ입

ਸ ਬ도೧ ೟Ү  ܳ૑ࣘ시ఃҊ ݃ ਸ의 ࣭ ݄ ਸۅ  ౭פѪ� ஠ಕ �க ழޭ ח

공рী서 시੘೧ ҵ ױਤ ೐ં۽౟۽ ഛ੢ߑ ػҗ റ ࠆج ೐۽Ӓ۔이 ؀

಴੸ Ѿҗޛ이׮� ৢ೧부ఠ࠼ ח૘ 1�଻ܳ 모ই rܻ۽׮ ݃ਸ ഐభs ೐۽

ં౟도 진행ೠ׮� �଻ח ੢hױӝ 스ప이 및 ѱ스౟ೞ਋스۽
 �଻ח ৔ച

ҙҗ 서੼ਵ۽ ҳࢿ೮ؘח
 r҃ ೷의 가஖ ݏ౟ী Ѧࣆ௑ ۆҔs이 חܻ־ܳ 

ѱ ઱ٜ޹җ ೣԋೞח ݃ਸ ҃೷ ௿ې스도 ળ비 ઺이׮� tחܻ۽׮ 모  ٚ

݃ ח؀가 Ѣ઱ೞࣁ ਸ이Ѣٚਃ� п ۽߹؀ࣁ ೙ਃೠ Үਭҗ ࠆج이 전부 

݃ਸ 안ী서 이ܖয૑도۾ ೞח Ѫ이 ੷൞의 Ҿӓ੸ ݾ಴입׮פ�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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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ҳࢳҳࢳਸ ݴج ഝӝଲ ۽ஸ ޙച  ܳ୓೷೮ݶ׮
 이제ח ੗োҗ ৉사가 ࡃয մ 

ೂ҃ਸ ۄٮ가ו ݴӚೠ ଼࢑ਸ ૌӡ 차۹׮� ୐ ߣ૩ ݾ੸૑ח 시؀  ܳֈաٜ׮ ݴ

নೠ ࢕의 ੗ஂ  ܳх상ೡ ࣻ  ੓ח ୒도਻ࢿ �ࢿҘਸ ӝળਵ۽ 안ଃী ઱ࢤ ޹ഝ 공р

җ 도઱ҙ
 동೴ ١ 행੿ 시설이 ੓Ҋ

Ҋࡂࢳ 
ೱҮ חী߆ ࢿ  ഋৠ ١이 ੗ܻೠࢿ �׮

Ҙ਷ Ҋ۰ 시؀부ఠ ୷ࢿೠ Ѫਵ۽ ୶੿חغ 
য়ޛ ؘ  ܲԢҗ ࣻ  ӡҗ׸ج ػې이 য়ݾ

য਋۞ઉ Ҋೂ스۞਍ ੿ஂ  ܳ੗ইմ׮� ਍࢑ޙ ࠘ ଃ ӝडী ఠ  ܳ੟਷ ୌ  ֙Ҋ଴ ਍ޙ

사도 ࢑  ଼গഐ가의 ৈ੿ী서 ֬ࡐਸ ࣻ  হ׮� ࣛ ӡ의 ইܴ٘ۈ߄  ܻ֢  ࣠ҵۅҗ ׿ݏ

ই ੓ח Ҋૉւೠ 사଴ ೂ҃이 사҅੺ ׮  ۄन �׮ח੟۽ৈ행੗의 য়хਸ 사 ۽ӭࡄܲ 

시؀ ചی੿न의 ߊਗ૑이੗ �૑ߊ의 ୹�Ҵਬ사࢖  ੋ݅  ఀ৉사੸ Ө이도 թ׮  ؘܲ

݅ �׮঻غ૑੿ ۽ޛࠁ ࢑ചਬޙ4Ѥ이 Ҵ가૑੿ ౸ݾ 사가 소੢ೠޙ୭Ӕ ਍ ׮ ড ৈ

ܴ철ী ୒도  ܳ଺ݶ׮ח ನӝೞӝ ൨ ࢑ ೞա의 ژٚ   ଼코스ח ਬ١ো૑׮� োਵ۽ ٍ

ؗ  ੋড �  ݅����제ғ޷ఠ ӏ모의 ੷ࣻ૑۽
 ઑ선 시؀ী ޖয়사ച  ܳೖ೧ ਷Ѣ ઺

이؍ 모೴ 이ਭ이 োਸ बҊ ҵ੗੿ਸ ࣁਕ ૑Ә의 모णਸ 이ܖ঻׮Ҋ ೠ׮� �ਘ ઺ࣽ

부ఠ োԢ이 ೖӝ 시੘೧ �_�ਘ  ҃੺҃ਸ 이ؘחܖ
 ౠ൤ 이  ܲইஜী 가ݶ 가੢ य

Ӓ۞਍ োԢ의 ೱোਸ ݃ ઱ೡ ࣻ  ੓ل �׮레ӡਸ ୌୌ൤ Ѣ׮ק ੿੗ী ־ਕ ݅ ՚ೞח 

선선ೠ ۈ߄җ Ӓਸ਼ೠ োԢ ೱ਷ ৈ  �׮ਸ অয 내ӝী도 ୽࠙ೞೣױ의 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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ചо ӣࢶ਋੄ ࢜بب৬ 

ৈ೯ ࢚᪫࢜
스스로 զ기ܳ ನ기한 도도새는 ನ식자가 ա타ա자 지ҳ에서 

자ஂܳ х୿다. 사ഥ가 ੿한 ౣ 에 сഃ 자ਬ롭지 ޅ೮던 ӣࢶ਋ 

੘가는 ݷ종된 도도새ܳ ଺아 զѐܳ ׳아 ઼ 다. 이ઁ ੘가의 

Ӓܿ উ에서 ࢓غ아դ 도도새가 ӣࢶ਋ ੘가ܳ 자ਬ롭게 한다.

8RIT&R 이޷선	ޙച ணۢפ스౟
↟1)0T0(R"1)&R ട೙઱

ੋఠ࠭



 건 김선우 작가였다. 서점을 서성이다 ֐저 말을 건ݢ

կ੊은 그림이 그려진 ଼ 을 한 권 발견했다. ‘도도새 작

가’라 불리는 김선우의 에세이 <랑데부>였다. 작가 앞

에 그림자처럼 드리운 ‘무명’이란 수식을 떼어 내고, 도

도새를 만나 전업 작가가 되는 과정을 여행에 ࡁ대어 표

현한 Ӗ로 시작되는 에세이였다. 조심스ۣ게 그가 건네

는 이야기 안으로 들어щ다. 자기소개서 같기도 하고 

작ಿ 해설집 같기도 한 에세이에서 작가는 자신이 가진 

모서리(예민함)를 모나지 않게 지키는 ߨ에 대해 이야

기하고 있었다. 또 그가 학창 시절부터 새를 그۷고 여

행을 좋아한다는 사실,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기 위

해 무던히 노۱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새 인р과 도도새의 

운ݺ적 ݅ 남

김선우 작가는 지금 대한민국 미술 시장에서 가장 ‘ಬ’

이 좋은 ੻은 작가 중 하나다. ੻은 ஸ۩터들이 줄 서서 

구매한다는 도도새 연작은 2019년 경매에서 5�0만 원

에 거래됐지만, 2년 새 20배 가까이 올라 2021년 경매에

서 1억 1500만 원에 բ찰된 바 있다. 작가가 도도새를 만

난 과정은 성장 소설의 서두 같다. 201�년 겨울, 김선우 

작가는 졸업 전시를 마치고 냉기가 감도는 실습실에 앉

아 조급한 마음으로 공모전에 յ 지원서를 작성했다. 

작가가 계획한 여행을 실현해 준다는 파격적인 부상이 

걸려 있었다. 그때까지 작가는 새를 그리고 있었다. 인

간의 몸통에 새의 머리를 가진 ‘새 인간’이다. 자유로운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사회가 정해 놓은 틀에 сഃ 살아

야 하는 갑갑한 현실을 자유로운 새가 날개를 ੏고 인

간의 몸속에 с힌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첫 개인전 

제목 역시 <새᪫상>이었다.

작가는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도도새에 대해 알게 됐

다. 인도양의 ࢻ나라 모리࣊스에 살던 도도새는 천적이 

없는 평화로운 환경에서 날아다ק 필요가 없었고, 그ۧ

게 스스로 날기를 포기했다. 날지 못하는 새로 ృ화한 

도도새는 Ѿ국 인간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17세기 말에 

멸종했다. 스스로 날기를 포기한 도도새는 김선우 작

가가 그려 온 ‘새 인간’과 ׵았다. 도도새의 운명에서 현

대인의 모습을 발견한 작가는 도도새가 아직 존재한다

는 가정하에 한 달 동안 도도새의 ൔ적을 찾아 헤맨다

는 여행 계획을 제출했고, 이것이 당선되어 2015년 모리

스로 떠났다. 이 경험은 작가의 삶을 ৮전히 바Լ 놓࣊

았다. 김선우 작가는 그림에 도도새와 함께 자유와 가

능성, 포기하지 않는 삶에 대한 메시지를 담기 시작했

다. ണ불을 들고 어م을 밝히거나 배를 타고 표류하고, 

평화롭게 누워 풍류를 즐기거나 풍선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등 작가의 그림 안에서 도도새는 각기 다

른 이야기를 한다. 인간의 몸에 сഃ 있던 작가도 도도

새를 만나 그림 안에서 자유를 찾아 떠나는 여행자로,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탐험가로 살고 있다.

현대인의 자화상이 된 

도도새

현실에 안주하며 Է과 자유, 개성을 상실해 가는 현대

인의 자화상을 도도새에 투영하고, 멸종된 도도새를 

작ಿ 속에서 다시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그리며 Է과 ൞

망을 ੏지 말자고 전하는 작가의 메시지는 미술 평ۿ가

와 ஸ۩터 그리고 관람객의 마음을 움직였다. 작가는 

2016년 ੻은나래청년작가상, 2018년 아트인࠶록 크리

에이티브 ௑테스트 장려상, 2019년 삼성 #&S10,&랑

데࠭ 디자인 공모전 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

리기 시작했다. 불가리, 스타ߢ스, 테라맥주, 리카ࣛ리 

와이너리, 가나초௒릿 등의 브랜드에서 러브௒을 받았

고, 협업 작ಿ은 출시ؼ 때마다 ৮판을 기록했다. 그ۧ

게 도도새는 멸종한 새가 아닌 작가 자신이자 우리 모

두의 자화상이 됐다.

김선우 작가는 매우 ӏ஗적으로 생활한다. 매일 오전  

5시 작업실에 출근해 12시간 이상 작업한다. 주߸ 사람

들이 그를 ‘예술 공무원’이라고 부를 정도다. 사람들은 

창작자의 감각이나 재능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인간을 

다음 단계로 성장시키는 것은 성실함이다. 성실함의 근

원은 불안이라고 말하는 김선우 작가를 서울 이화동 

작업실에서 만났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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য়ח �ਘী 도௡ ӟ੗의 ॳఋঠ 서੼ী서 열ܻח ѐੋ전 

�0NOJCVT PG %PEPT�ܳ ਤ೧ 제੘ೠ न੘� 일ࠄ ҙۈё이 

도도ܳ࢜ ஘޻ೞѱ וՙ도۾ 일ࠄ의 ਬݺ ച가 가ॳ시஠ 

ഐ௢사이의 ؀಴੘ਸ 모౭࢖ ۽࠳ই ੘স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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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ਘ 서਎ৠ࣌ ഘ௖ ҃ 매ী서 1র 1���݅ ਗী բ଴ػ  

r모ܻ࣊스 ࢻ의 일ਃ일 য়റs� � ӣ선਋ ੘가의 ؀಴੘ r%BZESFBNs  

r5IF 8JTIFSTs r*O 'VMM #MPPNs ী서 ৔х߉ই 제੘ೠ 스ఋߢ스  

ই౟ ஸߡې레이࣌ ҽૉ� � য়전 �시부ఠ ੘সपী ա৬ 매일  

1�시р ֈѱ ੘সೞח ӣ선਋ ੘가의 ߹ݺ਷ r৘ࣿ 공ޖਗs이׮�  

� ҳইग৬ ٘ 
੔۽ ઑп
 도੗
 ೖѹ ١ 매୓ܳ ֈա٘ח ੘সਸ ೠ׮� 

� ੘সप ߷ী ࠢ ৈ ك ٘ ࠙ ܲ׮ ੔ ੘স਷ ҳইग ੘সҗ۽ ਤӝܳ 

ೂӟࠂ � �׮க ੘সप �கী ੓ח ೖѹח 가աୡ௒݁  

ହ݀ ��઱֙ ౠ߹전ী서 선ੋࠁ ੘ಿਵ۽
 ই೐ܻ஠ ੿Ӗী서  

୭상ә ஠஠য়ܳ ଊח 도도࢜의 ৈ੿ਸ ׸ও׮�

인р의 ރ에 сഃ ੓던 ੘가도 도도새ܳ ݅ ա 

Ӓܿ উ에서 자ਬܳ ଺아 떠ա는 여೯자로, 

새로운 세계ܳ ೱ೧ ա아가는 ఐ೷가로 ࢓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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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ࣁ੉ ��ؘࠗی  ੍ܳ Ҋ ղ੸ ஘޻х੉ ୭؀஖ী ׳한 ࢚కੑ׮פ� 

오ۖ동안 일기를 ो어요. 요્은 블로그에 비공개로 저만 ࠅ 수 있게 ॳҌ 하죠. 에세이도 거기서 발஀한 Ӗ을 모아 편

집한 거예요. 책을 ॳ면서 반성을 ݆ 이 ೮어요. 나를 세상에 보여 주기 위해 노۱한 과정을 ॳ면서 외려 저 자신을 ج아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ҭ장히 부서지기 ए운 나약한 존재인데, 강한 체하면서 গॳ고 있다는 사प을 마주한 거죠.

ড한 ݶਸ ׼׼ೞѱ ٘ ۞ղח ъ한 ۈࢎ੉ۄҊ ࢤп೮যਃ� Ӗॳӝח ੘সী যڃ ৔ೱਸ ઱աਃ  

작업을 설명하는 설명서이자 변호 장치예요. 작  ಿ해ࢳ과 감상은 관람객의 ݿ이지만, 오해가 생기지 ঋ도۾ 변호를 

해 주는 수단인 거죠. 작가의 생п을 약속된 언어로 전달하면서 관람객에게 ݈ 을 거는 Ѫ과 같아요. 동시에 작업 과정

이기도 해요. 저에게 Ӗॳ기는 파편처럼 존재하는 생п을 모으고 다ٞ어 구체화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지Ә ৵ 이런 

생п을 하는지 제 마음을 알아채고 이해하는 거죠. 미ࣿ은 형태 হ는 생п에 형태를 부여하는 작업이ਗ਼아요. 그런 의

미에서 Ӗॳ기는 저에게 문자로 ॵ 드로੔이라 할 수 있어요.

੉ r৘ݺ߹  ࣿҕޖਗs੉ࢲݶۄਃ� 

부모ש은 제가 안정된 직업을 ы길 원하셨어요. 작가의 길을 ఖ೮을 때 부ஜ이 ݆ ও죠. 학교를 휴학하고 학습지 회사

에서 ࢗ화 그리는 일을 ೮঻고, 부모ש 권유로 교육학 ࢳ사 학위도 취득೮어요. 그런데 제 길이 아니더라고요. 작가의 

길을 ഛ신한 Ѫ도 아니঻어요. 성प하게 노۱한다고 해서 보상이 따르는 직업이 아니니까요. 이름이 제법 알려진 지Ә

도 여전히 불안하고 내일의 나를 알 수 হ어요. 규஗적인 생활은 불안을 다스리는 가장 ഛप한 방법이기도 해요.

 �৓ҵਃفച ػېয় فݽ 
৬ ੗ਬ࢜

작가가 오ۖ동안 작업을 지속하려면 ࢕을 관ా하는 주제를 ଺아야 해요. 종종 사람들이 ‘언제까지 도도새만 그  ܾ거

ջ’고 물어요. 여러 의도가 있겠지만, 한 가지 작업만 하는 Ѫ이 지루하지 ঋջ는 이야기일 거예요. ־ҵ가는 도도새만 

그리는 제 작업이 진부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 하고 싶은 ݈ 이 너무 ݆ 아요. 오ۖ동안 고민೮؍ 주제, 제 ࢕의 

화ف와 일치하기 때문일 거예요.

��֙ ૩ ࢜بب  ܳӒܻҊ ੓ؘח
 Ӓ উীࢲ ߸ചо ੓঻ਸ Ѫ эইਃ� 

주제는 크게 변하지 ঋও어요. ݷ종된 도도새의 운명에서 현대인의 모습을 발Ѽ೮고, 이 상징적인 존재를 ా 해 Է과 

자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Ҷ이 변화를 ଺자면, 작  ಿ주제와 ߓ경에 따라 도도새가 여행한 영토가 և어

઎다는 정도일 거예요. 물리적 장소ࡺ 아니라 여러 브ے드와 ഈ업하면서 도도새가 다니는 영토 자체가 ষ청 և어઎

죠. 저에게도 변화가 있어요. ‘사회는 사람들을 ڙ같이 제조하는 공장이고, 사람들은 부  ಿ같다’는 생п을 전하기 위해 

시작한 작업이니 ୡ기에는 매우 전ై적이঻어요. 하지만 도도새를 그리면서 저의 ࡶ족하고 날카로운 마음이 ޡ౉해

઎어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조Ә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형태로 바Շ는 거죠.

࢜بب  ܳ଺ই ܻ࣊ݽझ  ܳఐ೷한 ੉ঠӝݒ ח਋ ਬݺ೤׮פ� ਗې ৈ೯ਸ જই೮աਃ 

어  ܾ때 Է은 여행 ண럼니스트৓어요. ୡ등학생 때는 세계 지도를 보면서 կ선 곳을 상상하Ҍ ೮어요. 중학교 2학  ֙

때 방송국에서 ‘청소  ֙시베리아 탐험대’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부모ש 몰래 지원೮는데 ࡳഊ어요. ୡ등학생과 

중학생 8명으로 구성된 탐험대가 시베리아 오지를 탐험하는 모습을 ׸은 다௸ݭ터리에 ୹연하게 된 거죠. 일반 여행

자가 ੽근할 수 হ는 보호구역에 들어щ고, 원주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ߓਛ어요. 며ச 지나자 집에 가

고 싶다고 우는 아이들이 생҂는데, 저는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어 며ச 더 있고 싶঻어요. 대학생  때는 교환학생으

로 유ۣ을 щ고, ౥만 나면 이ਓ한 나라와 도시를 여행೮어요. ઔ업 റ에도 시간이 생기면 여행을 ೮고요. 그래서 여행

하는 직업을 ы고 싶঻는데, 작가가 되어 여행하게 될 줄은 몰ۋ어요. 

ৈ೯੉ ੘সী যڃ ৔ೱਸ ઱ח૑ ҾӘ೧ਃ� 

레지؍시 작가로 선발되면 그  ܿ도구를 들고 다니며 정  ݈성प하게 예  ࣿ공무원처럼 여행하며 그ܿ을 그려요. 목적 হ

이 떠դ 여행에서는 주로 Ӗ을 ॳ고요. 가Ք은 나에게 ৵ 여행이 ೙요한지 생п해 ࠊ요. 저는 예민한 사람이고 작업하

면서 ҭ장히 날카로워지는데, 여행을 하면 너그러워져요. ࡶ족하고 날카로ਛ؍ 면이 وӖ게 다ٞ어지는 느՝이에요. 

내가 ѻ는 상ട이나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 모ف ‘그  ۡ수 있지’라고 생п하는 관용이 생ӟ다고 해야 할까요.

੘ಿ਷ ӈ৐Ҋ ಣച۽਍ ࠙ ਤӝੋؘ
 ੄৻네ਃ� 

과정까지 ಣ화로울 순 হ으니까요. 거대한 ࠼ ப버스 앞에 서면 ف려울 때가 있어요. ࠼ 화면을 채우려면 시간과 노동

이 ೙요하니까요. 그  ܿ그리는 일은 고ా인데, 고ా의 원인은 제가 ৮전히 만족할 수 হ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작

업 과정은 정신 수양에 가Ӱ고, 하고 싶은 이야기로 조Әঀ ப버스를 채우면서 마음을 보ٞ어요. 전시를 앞ف고는 더 

예민해져요. ಣ가߉는 자리니까요. 그래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 아요. 작업प에서 신경을 Ҍف세우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되도۾ 느리게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러׬을 하는 이유는 노۱한 만  ఀѾ과가 ं 자로 나오기 때문이고, -1

를 듣는 이유는 유ౚ브 알고리્이 내 취ೱ을 ശ쳐가 나의 취ೱ이라고 알려 주는 데 대한 반발감 때문이에요. 

ೞ߈ӝ ੹시 झா઴੉ ࡑࡑೞ׮Ҋ ٜ ঻ण׮פ� 

�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광주시립미ࣿ관에서 열리는 현대미  ࣿ기획전 <그리고, 하루	5IF DBZT 8F DSBX
>에 

참여하고, 8월에는 타이베이의 소카 아트	SPLB "SU
 갤러리에서 ୐ 해외 개인전 <#FZPOE UIF .BQ>을 열어요. 9월에

는 도௡ ӟ자의 ॳ타야 서੼에서 개인전 <0NOJCVT PG DPEPT>를, 10월에는 제주도에서 개인전 <수관기피>를 열 거

예요. п기 다  ܲ주제로 작업한 신작을 선보일 예정이에요. 도도새가 한국을 떠나 կ선 세상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

나는 이야기를 지ெࠊ 주세요.



전시 보러 갑니다

WRITER 이미혜(미술 칼럼니스트, 독립 기획자)•PHOTOGRAPHER 서송이

논픽션 시네마 극장 

물놀이 인파로 붐비는 서울랜드 옆 ‘아더랜드’라는 또 다른 세상. <아더랜드 II: 와엘 샤키, 아크람 자타리> 

전시가 열리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은 올여름 한시적 극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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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서 뜨거운 사막을 건

너온 사내들이 있다. 아ۉ 출신의 두 작가 와ৃ ࢥ키와 

아크람 자타리는 요્ 미술계에서 가장 ೥한 이름이

다.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는 이들의 

국내 미공개 작ಿ이 절찬 상영 중이다. ..$"의 ׏미

디어 소장ಿ을 소개하는 <아더랜드 **� 와ৃ ࢥ키, 아

크람 자타리>다.

26�5제ғ미터(약 800평) ӏ모의 과천 1원형전시실 

내 상영작은 단 두 점. 미술관은 오직 이 둘을 위한 

특별한 극장을 만들었다. 상영관 내부는 화면 속 영

상의 일부처럼 재현되었으며, 객석 의자까지 통일된 

시각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마치 실험 무대극을 보

는 것 같다. 각 작ಿ의 러׬타임은 제ߨ 길다. 지난

해 베니스 비엔날레 최고 화제작 중 하나로 이집트 

국가관 앞에 긴 줄을 서게 했던 와ৃ ࢥ키의 <드라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카운트다운 ं 자가 0이 되면 마

침내 화면의 커ౡ이 ѥ히고 배우들이 등장한다. 마치 

ਔ장한 오페라 공연처럼 말이다. 무대 세트는 종이로 

만든 왕국처럼 아름׹고 회화적이다. 배우들은 대사

를 노래로 대신한다. 19세기 말 이집트에서 일어난 ‘우

라비 ഄ명’ 과정을 총 8장의 오페라 형식으로 구성한 

와ৃ ࢥ키의 <드라마 1882>는 지난해 베니스에서 공

개된 후 모든 에디션이 빠르게 팔۷다. ..$"의 소장

ಿ은 그중 다섯 번째 에디션이다. 제국주의 열강에 맞

선 우라비 대령의 저항은 실ಁ한 ഄ명으로 알려져 있

다. 이 사건이 ୢ 발한 টӖ로�이집트 전쟁 이후 이집트

는 무려 70여 년간 영국의 식민 지배에 놓였다. 하지만 

어디까지 사실일까  기록된 역사는 누구를 위한 것인

가  진실은 무঺인가  영화는 당시 수에즈운하를 둘

러ऴ 정치적 갈등을 ੊명의 당나귀Դ과 몰타인 사이

의 다ౌ을 통해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오랜 시

마 1882>(202�)는 약 �8분, 레바֤을 대표하는 아크

람 자타리의 <거부하는 조종사에게 보내는 편지> 

(2013)는 약 36분으로, 영화관을 찾을 때처럼 시간 여

유를 두고 보는 게 좋다. 두 작ಿ은 꼭 100년의 시간 차

를 두고 1882년의 이집트와 1982년의 레바֤으로 관

객들을 데려간다. 그곳에서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

건들을 ൚인۱ 있는 서사와 감각적 구성으로 ൜미롭

게 재해석한 이 작ಿ들은 կ선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

고 있지만 일제 강점의 역사나 국내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ޑ한 기시감을 불러온다. 오전 10시 조조 영

화부터 객석은 만원이었다. 아쉽지만 ௒라와 ౼௑은 

반입 금지다. 

와엘 샤키의 파스텔 톤 오페라 

ೝ크색 카ಛ과 커ౡ으로 둘러싸인 비밀스러운 공간. 

간 서구 중심의 관점에서 기술된 중동의 역사와 신화

에 질문을 던진다.  

와ৃ ࢥ키는 신화적이고 역사적인 ఫ스트를 기반으

로 작업을 지속해 왔다. 그는 고전 아ۉ어로 극본을 쓰

고 무대미술과 연출은 물ۿ 작곡까지 직접 해Ѿ한다. 

이러한 작업은 모두 작가 자신의 ࡸ리와 깊이 연Ѿ되

어 있다. 1971년 북부 이집트에서 태어난 그는 이슬람

의 성지 메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수수께끼로 가

ٙ한 고대 문명사회의 유적과 가장 성스러운 도시를 

오가며 살았던 ࣅ이다. 시대적으로는 서구 대중문화

가 홍수처럼 ॔ 아져 사막 전역에 범람하던 1980년대

였다. 창߆으로는 신자들의 성지 순례(HaKK)가 이어지

고 భ레비전에서는 ৭자지ԅ한 미국식 코미디 ࣳ 와 프

로레슬݂ 경기가 벌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한 인

터࠭에서 그는 “메카에서는 맨발로 캐٧락을 운전하

는 베두인 남성과 당나귀를 타고 있는 그의 아들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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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종교 경찰이 있는 보수적 

사회에서 다국적 사람들과 다른 문화, 서로의 이해관

계가 부٭ഊ다. 이러한 ਲ਼합ؼ 수 없는 체제 간 모순은 

상당 부분 그의 언어와 예술에도 영향을 미ଢ଼을 것이

다. 그는 영상, 회화, 조각, 공연, 음악 등 다양한 매체를 

혼합해 알려진 사실에 예술적 ೲ구를 더하고, 이종(ᤘ

)᪽의 세계가 뒤ࢴ인 이야기를 만든다. 

제목처럼 드라마౮하게 전개되는 <드라마 1882>는 

실제 사건을 다ܖ지만 분위기는 초현실적이다. 촬영

과 리ೲ설은 모두 이집트 알۩산드리아의 오래된 극장 

‘모하메드 ঑؛ 와하브’에서 진행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파스భ హ으로 예ࢁ게 포장된 무대 위에서 한 

편의 동화가 되고,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움직이는 배

우들의 과장된 몸짓은 우스ԧ스ۣ고 기ޑ하다. 작가

는 진짜 같은 가짜의 구현에는 전ഃ 관심이 없는 것처

럼 보인다. 오히려 그는 가짜 같은 가짜 무대를 만드는 

데 공을 들이고 전문 배우 대신 아이들을 기용하거나 

배우들에게 가면을 ॻ움으로써 이야기의 객관적 실체

를 기계적으로 드러낸다. 여기에서 영화라는 형식은 

복을 입은 소년들은 어느 건물 옥상에서 종이비행기

를 접어 날리고, 조용한 바다에서는 폭લ처럼 폭탄이 

터진다. 레바֤과 이스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한 아

크람 자타리의 <거부하는 조종사에게 보내는 편지>

다. 전쟁은 자타리가 아ഖ 살이던 1975년에 시작되어 

15년간 이어઎다. 

1966년 레바֤ 사이다에서 태어난 그는 베이ܖ트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에서 미디어 연구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에는 19세기 말부터 중동에서 제작된 

약 15만 장의 초상 사진을 모은 사진 유산 공개 협회 ‘아

이미지 재단("*')’ 설립에 참여했다. 영화는 당시 그 ۉ

가 살았던 레바֤ 남부 소도시에 떠돌던 소문에서 출

발한다. 이스라ৃ 공군 조종사 하나가 사이다 외Ҙ의 

건물을 폭격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게 학교라는 

실제 상황과 재현 무대, 현실 사이에 거리를 형성하고, 

스크린은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한다. 그는 ޑ사로서의 

회화를 거부한 ة일 화가 게르하르트 리히터가 사진

에 기반한 회화 제작을 통해 순수한 실재 세계를 드러

냈던 것처럼 영화를 이용한다. <드라마 1882>는 이례

적으로 배우들의 얼ҷ을 보여 주지만 그들은 모두 무

표정하다. ߸색된 기억, 혹은 Է과 같이 실제보다 더 환

상적으로 ޑ사된 이 별나고 이상한 이미지들은 역사

의 불확실성을 상기시키며, 작가는 그 ࠼౥을 비집고 

들어가 새로운 해석을 창조한다. 

아크람 자타리의 홈 비디오 

또 다른 상영관에서는 ࣠ࢬ이 흘러나온다. 1960~ 

1970년대를 풍미한 ಁ࣊니스타 프랑수아즈 아르

디가 ݮ랑௒리한 목소리로 세르주 ј스부르가 써 

준 가사를 ਹ조린다. “어ڌ게 너에게 이별을 말할

까 ($omment te EJSe aEJeu )” 한때 드라마와 광고에 

단Ҏ로 ࢗ입되었던 ੊ࣼ한 노래는 오래된 필름 같은 

൓백 화면과 만나 խ만적인 감성을 더한다. 영상 속 교

사실을 알고는 학교 대신 인근 바다에 폭탄을 떨어뜨

۷다는 것이다. 얼마 후 학교는 또 다른 조종사에 의해 

폭파되었지만 이 소문은 평화로운 일상의 회복을 바

라던 이들에Ѳ ൞망의 단서가 되었다. 자타리의 아ߡ

지는 이 학교 교장이었다. 집에 сഃ 온종일 카메라와 

녹음기를 갖고 놀았던 그는 이 이야기에 매료되어 형

과 함께 ತೲ가 된 현장을 찾아 사진을 찍었다. 한참 시

간이 흐른 후 그는 레바֤의 역사와 사회적h정치적 문

제를 기록하는 작가가 되어 당시의 내용이 포함된 ଼

자를 출간했다. 이를 계기로 자타리는 ‘명령을 거부한 

조종사’가 실존 인물이었음을 알게 되고, 그를 직접 만

난다. 여러 사람의 운명과 ࣼ 명, 우연이 Ҁ치며 ৮성된 

거짓말 같은 실화다. ਮ리적 갈등 속에서 올바른 판단

으로 무고한 생명을 구한 작은 영ਔ들의 서사가 지닌 

1982년 무더운 여름, 전쟁이 한창이던 

레바논 남부의 어느 소도시에서는 

한 이스라엘 조종사에 관한 

동화 같은 소문이 떠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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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ӓ장의 인포ݫ이࣌ ؘ 스௼처ۢ 꾸민 

..$A 과ୌ 1ਗ형전시प ઺ঔ 로비에는 

੘가들에 대한 ੿보를 ঳고 관객이 

ଵ여할 수 있는 ௏ց가 있다. ઺세 이ठ람 

세계와 서구 기ةҮ Ҵ가 사이의 т١을 

ԙفп시 인형ӓ으로 만ٚ �भ자군 

஠ۨ߄� �ࠗ੘	�010_�01�
은 와ৃ 

 ః의 주ਃ ੘ಿ ઺ 하나다. ੘가는 ୭근ࢥ

한Ҵ의 ౸소리와 전래 동ച를 소੤로 한 

�۞브 스ష리�	�0�4
를 ࢶ보이기도 ೮다. 

�01�년 ..$A 서울에서 ৌ린 ѐ인전 

�아௼람 자ఋ리� 사진에 저೦하다� 도۾과 

�Ѣࠗ하는 조ઙ사에게 보내는 ಞ지�를 

처਺ ҕѐ한 �01�년  ߬ 니스 비ূզۨ 

 수 ࠅ ঻던 ಅ೒݁도غ관에 비஖֤߄ۨ

있다. 관람객들은 조ઙ사에게 ಞ지를 

ॳѢ나 다른 이들의 ಞ지를 ੍ 을 수도 있다. 

전시를 기ദ한 전ਬन 학৘사에 ܰٮ면 이 

ಞ지의 내용은 ੘가에게 전غ׳며, ળ비 

઺인 ੘가의 ଼ 에 प린다고 한다.   

며 배치된다. 옛날 భ레비전 앞에 놓인 ࠜ 은색 일인용 

소파에는 누구나 앉을 수 있다. 영상의 흐름에 따라 실

내 조명도 연동되어 더욱 영화관 같은 분위기다. 작가

는 사진 아카이브와 필름 제작을 통해 집단의 기억을 

재평가하고 우리가 사실이라고 ޺는 것들을 돌아보게 

한다. 공식화된 역사와 야사, 사담, 공적인 역사와 사

적인 이야기 사이의 위계는 ೲ물어지고 현재는 새롭게 

쓰여진다. 영화는 미술관이 문을 닫는 월요일을 제외

하고 8월 17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진다. 입장료는 3000원. 055 서비스 구ة료보다 

저۴하다. 오랜만에 극장에서 느Ӛ한 시간을 보내 보

자. 물놀이 인파로 ࠞ 비는 서울랜드 옆 ‘아더랜드’라는 

또 다른 세상. Ԩ ҡଳ은 피서지가 ؼ 것이다. 

힘은 우리가 사는 지금 이곳에서도 유ബ하며, 우리 역

시 그러한 이들을 알고 있다. 부당한 명령에 불복한 군

인들, 권۱에 대항한 사람들hhh. 두려움에 맞서 싸운 평

범한 개인의 선ఖ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때로는 

역사를 바Բ는 Ѿ과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지ெ보았다.  

작가는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의 가치를 묻는 알베르 

카ު의 작ಿ <ة일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제목

을 따오면서 <어린 왕자>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필름과 사진을 한 편의 영화로 ޘ었다. 상영관에는 ‘거

부하는 조종사에게 보내는 편지’ 외에도 폭격 당한 도

시 사진으로 전쟁의 ൔ적을 보여 주는 ‘1982년 6월 6일, 

사이다’라는 영상이 객석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 보

공식화된 기록과 야사, 

공적인 역사와 사적인 이야기 사이의 

위계는 허물어지고 

현재는 새롭게 쓰여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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ޛ
ҙ 조선 건국 이후 200여 년간을 이르는 조선 전기는 오

늘날 우리 문화의 중요한 바ఔ이 형성된 시기다. 유교

를 통치 이֛으로 내세우며 보편화된 유교적 가치관과 

생활 ӏ범은 오늘날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이 시기에 만든 ള민정음은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

요한 소통 체계이자 시각 매체다. 이처럼 한국 문화 형

성에서 중요한 시기에 미술은 어ڃ 모습이었을까   

국ࠁ부ఠ 국৻ 소장ಿө지, ୭대 ӏݽ ౠ߹전

그동안 조선 후기 미술과 비교하면 조선 전기 미술의 

면모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조선 후기에 비해 현존 작

ಿ 수가 적으며, 주요 작ಿ 중 다수가 국외에 있어 접하

기 어려운 점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러나 이 시기 미술

에는 새 나라 건설이라는 커다란 ߸화 속에서 주목할 

만한 ഄ신과 ߸화가 있었고, 이때 형성된 특징과 미감

은 한국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

지고 있다. 이번 전시는 새 나라 조선 이후 전개된 미술

의 주요 흐름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우선 ӏ모부터 방대하다. 국내외 72개 기관이 소장한 

691건의 전시ಿ을 한자리에 모았다. 조선 전기 미술을 

다룬 전시로는 역대 최대 ӏ모로, 국외에 상당수 전해

지는 조선 전기 미술ಿ을 만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다. 

미국h일본h영국hة일h프랑스 등 5개국 2�개 기관에

서 �0건을 출ಿ했으며, 이 중 23건은 최초로 국내에 선

보이는 작ಿ이다. ‘백자 청화 산수h인물무늬 전접시’ 

‘भ장생도’ ‘지장시왕도’ 등 그동안 연구자들에게만 알

려઎던 작ಿ을 처음으로 전시한다. 

이 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이 202�년에 구입한 ‘산수

도’와 202�년에 기증받은 ‘초서’를 최초로 공개한다. 국

내 기관 출ಿ작 중에서도 국보, 보물 등 지정문화유산

이 80여 건에 달해 반짝이는 보물의 향연이 ಟ쳐진다. 131130

조ࢶ이라는 새로운 ա라의 시੘과 ೣ ԋ Ԣ೘ 1�_1�세기 미술의 ੿ࣻܳ 한자리에서 ݅ ա는 기ഥ. 

지Ә 서울 국립઺ঔ߅물관에서 대ӏݽ ౠ߹ 전시 <새 ա라 새 미술: 조ࢶ 전기 미술 대전>이 열리고 ੓다. 

�’많 튾펺힒 짿핞 � 콚빦줂샎빦줂줂쁺 팒읺, �
혾컮 15켆믾, 솧묻샎묞짣줊뫎 콚핳, 묻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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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ё과 ೣ ԋೞ는 전시의 공х ನ인౟ 

이번 전시는 조선 전기 200여 년간 이어져 온 미술의 

거대한 서사를 도자, 서화, 불교미술 세 장르에 주목해 

살ಝ본다. ݢ저 조선 전기 미술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한 ‘색’을 활용해 각 장르의 주

된 흐름을 소개한다. 이 시기 도자는 분청사기를 거쳐 

새하얀 백자 시대를 맞이했다. 회화에서는 먹을 위주

로 한 회화가 주류를 이ܖ고 수ޗ산수화가 꽃을 피웠

다. 조선은 유교를 통치 이֛으로 내세웠지만, 불교 신

앙과 미술은 생명۱을 ੏지 않았다. 불상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금색은 ߸치 않는 불교의 영향۱을 상징적

으로 보여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백자의 백색, 수ޗ산

수화의 먹색, 불교미술의 금색을 각 장르를 상징하는 

색으로 설정했다. 조선 전기 미술이 կ설게 느껴지는 

이라면 이 세 가지 색이 각각 작ಿ에 따라 ಟ치는 ߸주

에 주목해 볼 것을 제안한다.

조선 전기의 도자를 소개하는 1부 전시실에는 조선 전

기 도자의 흰빛을 향한 여정이 한눈에 들어오는 특별

한 공간을 조성했다. 길이 1�미터, 높이 3미터의 벽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자 300여 건을 색의 ߸화에 

따라 배치했다. 고려 말 상감청자에서 조선의 분청사

기와 백자로 이어지는 도자의 ߸화 양상을 이전에는 

없던 ৮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다. 

조선 전기 서화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 주는 작ಿ

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하보월도’는 조사 연구 Ѿ과 달과 매화를 ࠜ 은 안료로 

채색한 사실이 밝ഃ઎다. 일본 모리 박물관 소장 ‘산수

도’는 예전에는 중국 작ಿ으로 여겨઎지만 그간 축적

된 연구 성과를 바ఔ으로 조선 전기 작ಿ으로 재평가

되었다. 

݅ Әਵ로 ,ޗ ,ߔ ա는 조ࢶ의 ৘술 세계

전시는 1, 2, 3부에 더해 프܀로그와 에필로그로 구성

된다. ݢ저 프܀로그 ‘조선의 새벽, 새로운 나라로’에

서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발원해 금강산에 ࠉ한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를 만난다. 새 나라를 세우기 

직전 사리장엄에 담은 건국에 대한 열망과 다짐을 살

ಝ본다. 1부 ‘백(ᎁ), 조선의 Է을 ࡃ다’에서는 국가 체제

의 힘으로 견인한 조선 전기 도자 산업의 전모를 알아

본다. 조선이 시작되면서 푸른 청자의 시대가 가고 분

청사기와 백자의 시대가 ಟ쳐઎다. 이러한 도자 생산 

기술의 발전은 오랜 도자 전통의 기반 위에 나라의 노

۱이 더해지면서 실현ؼ 수 있었다. 새하얀 모습을 구

현한 도자 제작 기술의 절정과 그 위에 ಟ쳐진 시대의 

미의식을 소개한다.

2부 ‘ޗ(ዢ), 인문(ᤫየ)으로 세상을 물들이다’에서는 

조선 전기 사대부의 이상을 담은 서화를 선보인다. 조

선 건국을 주도한 사대부가 애호한 그림과 Ӗॿ는 이 

시대의 주된 시각 매체로 부상했다. Ӗॿ와 그림에는 

먹의 무궁무진한 표현۱을 활용해 그들의 생각과 정서

를 은유적으로 드러냈다. 먹색의 깊은 ֪ 담처럼 조선

에 스며든 사대부의 가치관과 취향을 ৒볼 수 있다.

3부 ‘금(ဣ), ߸치 않는 기도를 담다’에서는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ۿ하고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 맞׿아 있던 

불교미술을 조명한다. 불교미술은 오래전부터 귀한 

재료인 금으로 장식했다. 유교 시대가 되었지만 불교

는 정치적 명분이나 이֛과 관계없이 왕실과 사대부,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까지 모든 조선 사람들의 기원

과 바람에 언제나 응׹하는 신앙이었다. 긴 시간 동안 

잊히거나 사라지지 않고 자신을 장식한 금빛처럼 ߸하

지 않는 기도를 담아 온 불교미술을 살ಝ본다. 

에필로그 ‘조선의 빛, ള민정음’에서는 ള민정음을 소

개하며 전시를 마무리한다. ള민정음은 조선 전기의 

수많은 문화적 창안 중에서도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

게 연Ѿ되는 대표적 문화유산이다. 15세기 중반에 탄

생한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 문화 발전의 ೨심 요소로

서 과거와 현재를 연Ѿ하고 나아가 미래로 이어진다.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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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쭎 믖(ꆃ), 쪎� 팘쁢 믾솒읊 샂삲’ 헒킪킲

r힎핳킪퐣솒s, 혾컮 15�6뼒, 캊쩮펞 캗, 핊쫆 큲폲��쭒힎 콚핳

‘킻핳캫솒’, 혾컮 16켆믾 짦, 찒삶펞 젇뫊 캗, 믾젢짣줊뫎 콚핳

2쭎 줃(), 핆줆(➂俑)픊옪 켆캏픒 줊슲핂삲’ 헒킪킲



135134 ઁ
੘
 ૑

ਗ
 Ҵ

݀
ӓ

੢

국립ӓ장은 2012֙부터 1֙  단위의 공연 프로그램을 미리 기획해 공개하는 레퍼토리시ો을 운

영해 ৳다. 오는 8월 20일부터 내  ֙6월 2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시ો은 신작 25편, 레퍼토리 

15편, 상설 공연 14편, 공동 주୭ 18편 등 총 �2편으로 직전 시ો보다 작ಿ이 21편 더 ט঻다.

2025�2026 국립ӓ장 레퍼토리시ો은 ‘함께, 더 ݣ리’라는 ठ로건으로 국내외를 아우르는 축

제를 연다. ‘창ӓ중심 세계음악ӓ축제’와 ‘2025 대한민국 전ా୺ 축제’가 그Ѫ. 창ӓ중심 세계

음악ӓ축제는 한·중·일 3개국의 전ా 음악ӓ을 한자리에 모은 무대로, 음악ӓ의 폭և은 스

ಖ트럼을 보여 ળ다. 국립무용단을 중심으로 전국 10개 국공립 ߂ 지역 무용단이 함께 ળ비한 

2025 대한민국 전ా୺ 축제는 한국 전ా୺에 현대적 감п을 더한 ୺의 미학을 표현한다.

이번 시ો을 ݏ아 전속 3개 단체가 ળ비한 신작도 주목할 만하다. 매 공연 매진 행۳을 이어 가

는 국립창ӓ단은 세계 유수 오페라 프로덕션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연୹가 요나 김과 함께 신

작 <심청>을 공개한다. 판소리 ‘심청가’의 익ࣼ한 서사를 ٍ 집고 심청을 주체적 인물로 그려 մ 

੼이 이색적이다. 국악 관현악에 로ࠈ 지ൃ자, 이머시브 기  ࣿ등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로 주목


SVSWJWF	은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이번 시ો에 인문학 콘서트 ‘공존߉’을 ળ비೮다. "* 작ҋ 기ࣿ

과 ഈ업한 창작ҋ을 선보이며, "*와 예ࣿ의 미래를 고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의 근간을 되

૝어 보는 공연도 마련೮다. 대표적으로 국립무용단의 <거장의 숨Ѿ>이 있다. 한국 창작 ୺의 

거장 조൜동, ߓ정ഌ, 김현자, 국수호의 대표작을 올린 무대는 한국 무용의 예ࣿ성과 역사를 되

.아보는 시간이 될 Ѫ이다ج

ହ극ࠗఠ "* 음ঈө૑ ࡟য աоח 

����ᾫ���� Ҵ݀극장 ۨ ಌషܻ시ો 

৘술의 ੽Ӕࢿ과 다নࢿ 

ഛࠁ에 খ장서는 공공 ৘술 기관

국립극장에서 ‘2�2��2�2� 

국립극장 레ಌష리시ો’ਸ ݏ아 

창극ਸ ઺बਵ로 한 세계਺ঈ극 

୷ઁ와 한국 전ా୺ ୷ઁܳ 

새롭게 ࠁࢶ인다.

੉ߣ 시ો ठ۽Ѥਸ rೣԋ
 더 ݣ sܻ۽ ੿한 ੉ਬо ҾӘ೤׮פ� 

국립ӓ장은 국립창ӓ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3개 전속 

단체의 공연과 기획 공연을 직੽ 제작해 무대 위에 올립니다. 이 외에

도 다  ܲ국공립 예  ࣿ단체나 민간단체와 공동 주୭해 다양한 스ಖ트

럼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함께, 더 ݣ리’는 이러한 ഈ۱과 ഛ장의 정

신을 ׸은 ठ로건입니다. 기ୡ 예ࣿ에서 시작한 K�컬처가 전 세계로 

어 나가는 Ѫ처럼 국립ӓ장도 함께 성장하며 더 և은 무대로 나아࡟

가고자 합니다.

 

Ҵ݀극장਷ ର؀ࣁ ৘ࣿо ਭࢿਸ ਤ೧ ൨  ॄ৳ण׮פ� ੉ߣ 시ો 

ҕোী؀ ࢲѢ ݅ ա ࠅ ࣻ  ੓׮Ҋਃ�

국립ӓ장은 창작 기반 구축과 예  ࣿ생태계 ഛ장을 위한 노۱을 다п

도로 기울여 ৳습니다. ‘가치 만드는 국립ӓ장’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의 ‘2025 작ҋ가 프로ં트’, 국립창ӓ단의 ‘창ӓ 

작가 프로ં트 시연회’, 국립무용단의 ‘2025 안무가 프로ં트’에서 

전속 단체별 창작자 육성 프로그램을 ా 해 발ҷ한 신진 창작자들의 

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립창ӓ단의 창ӓ 콘서트 ‘토선

생, 용궁가다’	9월 25일_26일, 달오름ӓ장
와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청֙교육단원 Ѿ과 발표회 ‘청풍국악	ᰣᶫཫᚨ
’	12월 26일, 해오름

ӓ장
은 문화체육관광부 청֙교육단원 육성 사업을 ా 해 선발한 청

 ֙예ࣿ단원의 성과를 ഛ인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ಌషܻ시ોਸ ҙۈೡ ࠙ ٜীѱ ୶ୌ੄ ݈ ਸ ੹೧ ઱ࣁਃ� 

저는 ӓ장 운영이 서비스업이라고 생п합니다. 공연을 보러 오는 관

객, 무대에 서는 아티스트, 그리고 국립ӓ장의 시설을 이용하는 모

든 사람에 대한 서비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ஏ면에서 ט 백화੼

이나 5성ә 호భ의 서비스를 모니터링할 ೙요가 있습니다. 이용객의 

시선으로 서비스를 갈고װ은 덕분에 공연 പ수가 ט고 관객 ੼유ਯ

도 ֫ 아઎습니다. 이번 시ો에도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수ળ ֫ 은 공

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은 관심 부ఌ드립니다.

ੋ Ѥ Ҵ݀극장장ੋ߅ ఠ࠭

I N T E 3 V I 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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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ਗ ীযد
오טզ 스ನஎ는 ୎ױ 기술의 ૘ড୓다. 

ā೙드ਗ은 한국 스ನஎ ࢑স의 

현재ܳ 상૚ೞ는 기সਵ로, ୭୎ױ 공р 

 .고 ੓다߉ݾ여 ઱ࠁࢶ ਸ’د에어‘ ࣌ܖࣛ

ষ기ࢳ ೙드ਗ 대಴와 ೣ ԋ 에어د이 Ӓ리는 

খզਸ 바라ࠄ다. 

한Ҵ झನஎ ࢑স҅ীࢲ ೙٘ਗ੄ ੑ ૑
 ਤ࢚੉ ҾӘ೤׮פ�

೙드원은 ‘토ణ 스포எ 디߰로퍼	UPUBM TQPSUT EFWFMPQFS
’, ૊ 스포எ 산업 시설 총Қ 

사업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설 마감재 제조부터 기획, 설계, 시공, 운영까지 모

든 과정을 아우르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보기 드ޟ니다. ೙드원은 2001֙  창립 이റ 

20֙이 ֈ는 세월 동안 스포எ 시설 단일 분야만 연구한 전문 업체로 2000건 이상 

스포எ 인프라를 구축해 ৳으며, 스포எ 특ೲ 50여 건을 비܃한 독자 기ࣿ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د과 차세대 스포எ ೒ۖಬ -&D 라인 변경 바ׯ재 등 신기

ࣿ을 개발해 스포எ 공간의 ഄ신을 주도하고자 합니다. 체육 시설 시공을 ֈ어, 한국 

스포எ 산업의 ಿ 격을 ֫ 이는 Ѫ이 우리의 ୭종 목표입니다.

 ঺ੋоਃޖ חҳ୷੄ ਗܻ دীয �׮פԑ૘ו 한 ੗ࠗब੉ױ؀

에어د은 이름처럼 공기의 힘으로 구축한 시설물입니다. 일반 철골 구조물과 달리 

기و이나 보 হ이 수천 제ғ미터에 이르는 प내 공간을 형성하지요. 원리는 간단합

니다. 지면에 단단히 고정된 막 구조 내부에 공기를 불어֍은 ٍ  공기঑만으로 외피

를 지지하는 겁니다. 마치 ౚ브처럼요. 달리 ݈ 하면, 공기의 탄성۱과 ঑۱ 자체로 건

축물을 지탱한다는 ڷ입니다. 이로  ॄ내부에 기و 등 별다  ܲ구조체를 설치하지 ঋ

아도 և고 ఌ 트인 공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प내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যد੄ ҳࢿ ਗܻ  ܳઑӘ 더 ҳ୓੸ਵݺࢸ ۽೧ ઱ࣁਃ�

에어د은 자연현상을 이용한 건축 공법을 도입೮습니다. 예ஶ대 남ӓ대ܩ의 ࡂ하는 

쳐 주는 구조물이 হ어도 부۱으로 수면에 떠오ܵ߉ 에서߃

니다. 에어د도 이와 같습니다. 철근이나 콘크리트 골조를 사

용하지 ঋ고 공기의 부۱과 ঑۱만으로 공간을 떠߉치지요. 

이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내부 공기঑을 प시간으

로 감지하고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మ이 ೙요합니다. 에어

 서를 장଱해 기상 변화나 외부 ୽격에 따라 공기ࣃ 은 자동د

주입۝을 조절해 ೦상 일정한 ঑۱을 유지합니다. 이 시스మ 

덕분에 안정적 구조, ௝적한 환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যد੉ झನஎ 시ࢲ۽ࢸ ૑צ 장੼਷ ޖ঺ੌөਃ 

ബਯ성과 경제성, 안정성을 Ԟ고 싶습니다. 기존 대비 30퍼ࣃ

트에 불과한 저۴한 건축 비용, 사전 제작 구조로 축소된 시공 

기간, 기و이나 구조물이 হ는 ৮전 개방형 구조, 공기঑ 제

어 시스మ과 고강도 이중막 구조로 प현한 내구성	내구연한 

20  ֙이상
, ֫ 은 에너지 ബਯ과 지속 가능성 등 모든 면에서 

새܂고 뛰어դ 스포எ 공간 ࣛ 루션입니다. 

஘ജ  ҃Ѥ୷ޛ੉חۄ ഐಣਸ ঳ӝب ೮૑ਃ� 

에어د은 건축 ತ기물이 ӓ히 적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ژ한 미미해 탄소 중립 प현에 기여합니다. 게다

가 철거 റ에도 외피와 부자재는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합니

다. 이를 ‘자원 순환형 건축물’이라 하는데, 해체와 설치가 간

편해 일회용이 아צ 순환형 자산으로 기능하는 구조물이ۆ 

의미입니다. 그ࡺ인가요. 치޻한 구조, ֫ 은 단열성 덕분에 추

위와 더위에 강한 Ѫ은 물ۿ 조명, 환기, 온도, ঑۱을 자동으

로 제어해 에너지 խ비를 ୭소화합니다. 시공부터 운영, 철거

에 이르기까지 환경 부׸을 ୭소화한 미래형 건축물이지요.

ঈୌറա ૑૓ ١ ੗ো੤೧ীب উ੹한оਃ  

물ۿ입니다. 에어د은 ୽격을 분산, ൚수하는 유연한 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

다. 구조적으로 ‘ࠡ Ҧ’라는 개֛이 존재하지 ঋ으며, ୭악의 경우에도 공기가 ੼진적

으로 ࡅ지는 ־기 현상만 발생합니다. ୽분한 시간을 ഛ보해 ఎ୹하거나 대਽할 수 

있지요. ژ 풍선처럼 부드러운 탄성체라 지진의 ഫ방ೱ 진동에 거의 영ೱ을 ߉지 ঋ

고, 시속 216킬로미터의 바람	2003  ֙태풍 ‘매미’ә
과 120ࣃ티미터가۝의 적설을 

Ѽ디도۾ 설계೮습니다. 이러한 기능 덕에 경  ࠘경주와 포೦의 에어د은 국가 재դ 

대피 시설로 공식 지정되어 공공 안전 인프라로서도 가치를 인정߉ও습니다. 

ীযد ഝਊ ࠙ ঠо ঴마ա 더 ևয૕૑ ӝ׮פؾ؀� 

೙드원은 한국 에어د 기ࣿ의 선구자로서 지역과 용도에 ୭적화한 시설을 기획, 설

계, 시공해  ৳습니다. 2023֙에 ৮공한 경주 스마트 에어د은 약 1만 제ғ미터 규모

로, 연중 300일 이상 운영하며 스포எ 산업계 모범 사۹로 자리 ੟ও습니다. 경기도 

용인과 경남 고성에 시공한 에어د은 지역 특화 종목인 테니스 전용 시설로, 기റ 대

਽۱을 ֫ 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೮습니다. 올해 ݈  ળ공 예정인 ୽남 보۸  

축구장 에어ژ د한 신기ࣿ을 적용해 성공 사۹를 ੒고자 합니다. 축구장, 테니스장, 

야구장, 파크 골프장 등 다양한 종목에 ݏ는 에어د 모델을 선보인 데 이어 공연,  축

제 등 행사와 물류 관리를 위한 대안 시설로도 ഛ장을 ԫ하고 있습니다. 

೙٘ਗ੉ ԷԲחې޷ ח যݽ ڃणੋоਃ 

에어د은 건축물 이상의 의미를 지ת니다. 인구 소ݷ과 공동체 해체라는 위기에 ࠉ

଱한 지역사회에 스포எ 프로그램과 п종 체육대회, 주민 참여형 활동을 독려함으

로  ॄ무궁무진한 ബ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스포எ

를 ૌ길 수 있도۾ 한 에어د은 미래 문제에 대한 해Ѿ책이기도 합니다. 건강하고 활

기찬 지역사회의 앞날을 ೙드원과 에어د이 지ெ 내겠습니다.

�
 � ҃ ࠘ ҃ ઱ী ٜ য선 스݃౟ ীযد਷ 

스ನஎ 시설ਸ ֈয ׮নೠ 행사ܳ ѐ୭ೞח 

 설஖৬ ח؀಴ ࢳষӝ � �׮੸ 공р이ݾ׮

೧୓가 р편ೠ ীযدਸ օܻ ࠁә೧ 사회 

공동୓의 Ѿࣘਸ ъചೞҊ
 աই가 ૑৉ ޙ제 

೧ߨਸ 제시ೞҊ੗ 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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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2025 강ܷ국제공연예ࣿ페스티ߥ	2025 (BOHOFVOH *OUFSOBUJPOBM 1FSGPSNBODF 'FTUJWBM, (*1'
이 강ܷ아

트ࣃ터와 그 일대를 공연으로 물들인다. 지역성과 세계성을 아우르는 이번 페스티ߥ은 2023 강  ܷ프레페스티ߥ을 시작으로 매  ֙내प을 다져

৳으며, 올해로 3회를 ݏ이한다. 관광 거੼ 도시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한 축제는 공연 예ࣿ을 ా 해 강ܷ이 국제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성

장하는 데 의미가 크다. 올해는 규모를 대폭 ഛ대해 콘బஎ 역시 다채܂다. 강ܷ을 대표하는 관광 브ے드 공연을 비܃해 전국 п지의 브ے드 공

연, 소규모 국내 공연, 해외 유수 ӓ단 ୡ청 공연 등 총 36개 공연과 관객이 직੽ 참여할 수 있는 부대 행사까지 풍성한 프로그램을 자랑한다. 연

ӓ, 뮤지컬, ք버ߥ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강ܷ아트ࣃ터와 그 일대 야외 광장을 중심으로 펼쳐져 ־구나 부׸ হ이 공연 예ࣿ을 ૌ

길 수 있다.  축제의 ୐ 포문은 오페라연ӓ <해변의 건축가>가 장식한다. 강  ܷ앞바다를 터전 삼아 ࢓아가는 한 남자의 ࢕을 무대 위로 ৤ӟ 이 

작ಿ은 연ӓ적 서사와 음악적 깊이를 동시에 선보이며 관객을 사로੟을 예정이다. 지դ 2024 강ܷ페스티ߥ에서 ୡ연되어 ௾ 호਽을 ঳은 미디

어 퍼포먼스 <로스౴ 드ܿ즈>와 뮤지컬 <리�매치>는 올해 우수 관광 브ے드 공연으로 선정되어 다시 한번 무대에 오ܲ다. 지역의 이야기와 역

사를 무대에서 ಽ어 մ 작ಿ들은 강ܷ만의 감성과 매۱을 ׸고 있다. 해외 ୡ청작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아비  ֽ페스티ߥ, 영국 런


"OESé BOE DP SJOF	연ӓ <ঔ드레와 도린 ߥ은 스페인 ք버߉ 일본 시즈오카 세계 연ӓ제에 공식 ୡ청되어 ӓ찬을 ,ߥ국제 마임 페스티 ؍>, 영

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ߥ, 호주 퍼스 프린지 월드 등 유수의 공연 예ࣿ제에서 대중성과 작ಿ성을 인정߉은 호주 작  ಿ<놀라운 과학의 알파

	߳5IF "MQIBCFU PG "XFTPNF SDJFODF
> 등이 국내 관객을 만դ다. 2025 강ܷ국제공연예ࣿ페스티ߥ은 다양한 언어와 퍼포먼스를 ా 해 국경

을 ֈ어선 Ӗ로ߥ 축제로서 위상을 ֫ 일 예정이다. 공연 예ࣿ의 파도가 ֈप대는 강ܷ의 가을, 그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자. ઁ
੘
 ૑

ਗ
 ъ

ܷ
시

୒


시ب חചо ൒ܰޙ ъܷ਷ 극장੉׮

���� ъܷҴઁҕো৘ࣿಕझ౭ߥ

동೧ 바다ܳ ಿ 은 문화의 도시, ъਗ도 ъܷ이 올가ਸ 다시 한ߣ 극장ਵ로 ߸ݽ한다.

���� ъܷҴઁҕো৘ࣿಕझ౭ߥ

ӝр  9ਘ �일 _ 1�일

장ࣗ  ъਗ도 ъܷ아트ࣃ터 ߂ ਖ਼٣광장

౭௄ 예매  ъܷ아트ࣃ터 കಕ이지	XXX.HO.HP.LS�BSUTDFOUFS�


공ध കಕ이지  GFTUJWBMHO.D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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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ېഐ тޗ ݶۄ 
ইߢڢ
৔화 <ࠆզ은 р다>의 ݺ대사, t라ݡ ݶ고 тېਃ u가 पઁ로 울۰ ಌ진 Ҕ. 지Ә ъਗ도 동೧ ޗഐ에ࢶ 

৔화 ࣘ  ઱인공이 غ어 ࠁ는 도ࠁ 여೯ ೐로Ӓߢڢ‘ ۔아, 라ޗ ݶഐ тې ’가 진೯ ઺이다. 

호 갈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ޗ 아, 라면ߢڢ‘

사의 지원을 ߉아 동해문화관광재단이 지역관광추진조직

	D.0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한 도보 여행 프로그램이다.   K59

가 ޗ호역에 정차하고, 지դ 1월 강ܷ역과 부산 부전역을 ੒는 

동해선이 개ా하면서 부૶ ૐ가한 도보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

련೮다. 프로그램은 개별형과 단체형으로 나׊며 올해 11월까

지 진행한다.  

개별형은 스ఙ프 ࠘  수۸	바나나스테이션, ਖ਼ਖ਼하게 중 한 곳
, 

여행 상੼ 포토 스ఙ프 ై 어, 영화 <봄날은 간다> 주요 포토 존 

방문에 이어 ޗ호태 라면 체험으로 마무리된다. 이 중 개성 ֈ

치는 여행 상੼을 차۹로 둘러보는 포토 스ఙ프 ై 어는 ࡐ놓

을 수 হ는 ૌ거움. ਖ਼ਖ਼하게, ޑ한 동해, 고래상੼, 바나나스테

이션, 111호 프로ં트, 무௏야 선물가게, 바다바ۆ, 연೙뮤지ষ 

등 개성 ֈ치는 공간들이 특별한 ૌ거움을 선사한다. <봄날은 

간다>에서 ߓ우 이영গ가 유지태에게 t라면 ݡ고 갈래요?u라

고 ݈한 삼본아파트는 주요 포토 존으로 반드시 기֛사진을 

남겨야 하는 장소다.

단체형은 ޗ호에서 여행 책방 ‘ਖ਼ਖ਼하게’를 운영하는 채지형 

작가가 안내하는 가이드 해설 ై어로 진행한다. 발한삼거리

와 중ঔ시장을 지나 별빛마을 전망대, ֤골׸길로 이어지는 

언덕 능선을 ѥ는 ௏스. ޗ호등대와 도૩비골 스카이ߖ리까지 

구경하고 나서 삼본아파트와 덕장마을로 ֈ어와 ޗ호태 라면

을 ݡ으면 여정이 마무리된다.  

ޗ .기 체험ݡ 호 갈래?’의 하이라이트는 라면ޗ 아, 라면ߢڢ‘

호 덕장마을 2층 테라스에 설치한 라면 기계를 이용해 ࣄ프로 

라면을 Փ여 ݡ는다. ணண한 라면에 ޗ호태 보ಹ라기를 토ೝ

으로 올려 ݡ는 Ѫ이 별미. ୭근에는 문어 토ೝ이 추가ع다. 현

장에서 설문 조사에 참여하면 ޗ호 수제 ݓ주와 함께 ޗ호태

와 청양 마요를 ૐ정한다.  


���੄ ���������4ޙ XXX�EIENP�DPN

ѐ߹ഋ ୓ഋױ

਍৔ੌ 11월까지 매주 Ә·토·일요일 11월까지 매달 2·4૩ 주 토요일 

௏झ

스ఙ프 ࠘  수۸ Ü 여행 상੼ 

포토 스ఙ프 ై 어 Ü 영화 

<봄날은 간다> 주요 포토 존 

방문 Ü ޗ호태 라면 체험	ࣄ프


가이드 해설 ై 어	ޗ호역�발한삼

거리�청֙몰�별빛마을�

֤골׸길ޗ�호등대
 Ü 영화 

<봄날은 간다> 주요 포토 존 

방문 Ü ޗ호태 라면 체험	ࣄ프


rߢڢই
۔Ӓ۽s ೐ ېഐ тޗ ݶۄ 

 ח੿ਗӡਸ য়ܰ׮߄ �

rߢڢই
 s ېഐ тޗ ݶۄ 

ଵ가੗ �ٜ �
 ഐޗ � 

 스ী서ۄ੢݃ਸ �க ప؋

Փৈ ޗ חݡഐక ݶۄ਷ 

Եݍ이׮� � ৈ행 상੼ী서 

ನష ৔ࣻૐਸ 모ਵח 

스ఙ೐ ై য� � ৔ച � զ਷ࠆ

р׮�의 ઱ਃ ನష ઓ
 ࠄ࢖ 

ই౵౟� � ֫ 이 ޷��ఠ의 

스஠이ਕ௼가 설஖ػ 

도૩비Ҏ 스஠이ܻ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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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일상 속 지친 심신을 달래 줄 여름 축제가 ج아온다. 8월 16일, 단 하루만 

진행하는 오감만족 문경새재ݔ발페스티ߥ. 올해는 20주֙을 ݏ아 더욱 풍성하

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೮다. 

축제는 ಹ  ܲ산이 ߽ 풍처럼 둘러ऴ 문경새재 일대에서 펼쳐진다. 총 6.5킬로미터

에 달하는 축제 ௏스는 문경새재 제1관문인 주ൗ관부터 제2관문인 조ҋ관을 거

쳐 3관문인 조۸관까지 이어진다. 가장 먼저 제1관문으로 들어가기 전, 문경새재 

오೑ 세트장을 ߓ경으로 한 사진 ୫영은 ೙수. 드라마 <킹ؒ> <해를 ಿ 은 달> 등 

주요 사ӓ ୫영장으로, 이곳에서 ݔ발로 ѥ는 모습을 ׸은 사진은 오래 추억하게 

될 이색적 장면이다. 경௝하고 청۝한 물소리를 내는 계ҋ을 ߩ 삼아 천연 ടఽ

길을 ѥ다 보면 차ц고 부드러운 ൘의 감ୢ이 발가ۅ 사이를 파고들며 한낮의 열

기를 식ഃ ળ다. 울창한 숲의 시원한 그ט이 매۱적인 제2관문에서는 제기차기, 

단체 줄ֈ기, 고무신 날리기 등 ݔ발로 다양한 체험을 ૌ길 수 있다. 여기에 ൜을 

૕ 수 হ다. 트로트계의 ग퍼 루ః 형제 ട민호·ട민우, 5#C 프로ࡅ 울 무대도ث

그램 <यय 고ೱ별ҋ>의 대구·경  ࠘대표 리포터 한기ਔ 등 K�트로트 인기 스타

가 총୹동해 열정적인 무대를 보여 ળ다. 마지막 제3관문까지 ৮주한 참가자에

Ѳ 메달과 함께 10만 원 상׼의 고ә 티셔எ를 ૐ정한다. 올여름 ރ과 마음의 건

강을 되଺고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 고 싶다면 오감만족 문

경새재ݔ발페스티ߥ로 ೱ하자.

���� য়х݅઒ 
 ߥಕझ౭ߊݔ੤࢜҃ޙ

զ૞ �ਘ 1�일 

장ࣗ ҃࠘ 문҃새੤ ঠ외 ҕ연장 일ਗ

의 0����������1ޙ ઁ
੘
 ૑

ਗ
ޙ 

҃
시

୒

੗োਸ ѥ׮
 

 ח࠺־ ۽ߊݔ

੤࢜҃ޙ

݅ 의 기운ਸٶ ՘에서부ఠ 전೧지는ߊ ՚ೞ는 오х݅઒

 문҃새재ߊݔ페스౭ߥ이 2�년૩ 이어지고 ੓다. 올೧는 더਌ ಹ૗한

 ҃ ಿ과 다ন한 ૌӡ Ѣ리로 여೯ёਸ ݏ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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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ࢤ੗ٜ

8RIT&R Ҋইۄ	ৈ행 ணۢפ스౟
↟1)0T0(R"1)&R ӣ਷઱

새로਑은 ੊ࣼೣ에서 비܃된다.  

৘스۞운 한ৠ݃ਸ 어ӈ에 자리한  

ਕழ비 전઱와 전ా Ե에 ஂ ೱਸ 더한  

ਕழ비 ٬۪࠶ 허פ가 Ӓۧ٠.

전주 한옥마을은 단순히 오래된 Ҏ목과 다르다. 수백 

년 세월이 ெெ이 ऺ 인 기와지ࠡ 아래 현대미술을 선

보이는 ѓ러리가 들어서 있고, 해의 움직임에 따라 깊

이를 달리하는 중정에는 청년 바리스타가 내린 고소

한 커피 향이 그ਸ਼하다. 여기 전주에서 꼬부랑 할머니

가 되어서도 Ե을 팔고 싶다고 말하는 워커비 정은정 

대표를 만났다.

도시ܳ ׵은 공р

전북 전주 ৮산구의 ߡ스 정류장 ‘전동성당.한옥마을’ 

앞에 적벽돌의 아담한 2층 빌라와 네모반듯한 흰색  

3층 맨션이 어깨를 맞대고 있다. 벌Ե에 천연 재료를 

 ,٬해 달௓한 ഄ신을 일으అ 워커비의 보금자리۪࠶

워커비 전주다. 이곳에는 워커비의 시그너처 제ಿ을 

 ೲ니로 만든 음료를 내는 ٬۪࠶ 볼 수 있는 매장과ݍ

카페, 워커비를 이Ս는 (주)로ஸਖ스 직원들의 작업 공

간이 자리하고 있다. 

2018년 브랜드 설립 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성장한 워

커비는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공간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ۿ칭 5년 만인 2023년 말 전주 한옥마을 인

근에 워커비 전주를 오೑했다. “워커비는 전북 ੊산 국

가식ಿ௿러스터에서 제ಿ 생산과 물류를 ଼ 임지는 기

 Ե੄ߥ


௓한 ߸઱׳ 

ਕ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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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షઙԵী ୌো 

੤ܳܐ ؊೧ ׮নೠ 

�פೲ ٬۪࠶ ਸ մݍ

� ӵ࣠편ী서 ৔хਸ 

 ೠ ਕழ비의ࢤই ఍߉

ೲפ ଵӵ ஠ݮۄ�

� rਕழ비 ӝ೐౟ࣁ౟ 

 ਷ݏঔૐ ח੗sפ޷

٣੗ੋҗ ੘਷ 사이ૉ 

�׮ೞӝ જޛী 선؋

� ਕழ비 전઱ ஠ಕ의 

ੋӝ ݫ뉴 rೲפ ಹ٬ 

ࡂ sࣻ৬ rೲפ ಹ٬ 

ইನ가షsח ਕழ비의 

Եҗ 전઱ व۽ 

ٜ݅঻׮�

업이에요. 지역에서 성장한 브랜드이기에 전북에 오프

라인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마ٶ하다고 생각했ભ. 그

중에서도 전북 최대 관광도시인 전주는 선물용 소비

가 많은 워커비와 잘 맞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워커비 

전주가 들어선 두 건물은 오ۖ 동안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비인후과와 ߽ 원 원장 사ఖ이었던 곳. 정은

정 대표는 수년간 방치되었던 노후 건축물을 새롭게 

단장했다. 덕분에 전주 여행의 시작점인 ߡ스 정류장 

앞 풍경이 바뀌었다. “전주에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한 

만ఀ 관광객부터 여행자, 지역 주민 모두가 이 공간을 

충분히 누۷으면 좋겠어요.” 

정 대표의 바람은 공간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좌석마

다 ௑ࣃ트를 설치해 ോ대ಪ을 충전하거나 노트북 작

업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테이࠶ 간 공간을 ււ히 

두어 만석이어도 여유롭게 느껴지도록 했다. “관광만 

하고 싶은 도시가 있는 반면, 살아 보고 싶은 도시도 있

ਗ਼아요. 저에게 전주는 살아 보고 싶은 도시예요. 워

커비 전주도 여행자들에게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

다.” 오프라인 공간을 갖୸ 워커비는 날개를 단 듯 브랜

드 인지도를 높여 щ다. 로ஸ 브랜드와 전국의 브랜드

가 한데 모이는 시ો성 ೒리마௄ ‘워커비 하우스 마௄’

을 개최해 지역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신제ಿ을 출

시할 ٺ 시식 행사를 열어 고객의 반응을 직접 살피기

도 했다. 워커비의 인기 제ಿ 중 하나인 프로ಫ리스 Ե 

ப디는 고객들의 시식과 투표로 탄생했다. 

ౠ߹한 Եਸ ౼פ다

양ࠉ 산업에 새로운 ಁ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에 

정 대표는 워커비를 ‘그저 Ե을 파는 브랜드’라고 말한

다. 다만 그 Ե이 조금 특별하다는 것. 워커비는 양ࠉ 

֪가에서 매입한 토종Ե에 천연 재료를 더한 ٬۪࠶ 

ೲ니를 선보인다. 유자, 얼그레이, 초코, 시나ހ, 모히

토, 그린티 등 다양한 ݍ의 Ե을 출시해 선ఖ의 폭을 넓

ഊ다. 기존 Ե이 그저 단ݍ을 내는 부재료였다면 ۪࠶

٬ ೲ니는 그 자체로 존재감이 있는 주재료란 점이 다

르다. “೥초코 대신 우유에 초코 Ե을 타 먹고, 시ۣ이 

들어간 밀크티 대신 얼그레이 Ե을 ֍어 ݍ을 내요. 탄

산수에 모히토 Ե을 타면 ֤ 알코올 ஡테일이 되ભ. 이

런 식으로 설ఔ 대신 Ե을 사용하면 ݍ은 물ۿ ബ능도 

강화ؾ니다.” 

이 외에도 정 대표는 그동안 Ե을 먹으며 느՛ 점을 하

나하나 떠올리며 제ಿ 전반에 ߸화를 이Ց었다. Ե이 

ࣚ이나 ߽ 에 묻어 Տ적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투박한 

유리߽ 대신 유연한 ೒라스౮ 용기를 도입하고, 찬물

에도 Ե이 쉽게 녹도록 용해 속도를 개선했다. 감각적 

ಁ키지는 인테리어 소ಿ처럼 사용하거나 선물하기에

도 그만이다. 워커비의 ٬۪࠶ ೲ니가 특별하면서도 

ॶ모 있는 선물을 찾는 소비자들의 선ఖ을 받기 시작

한 것이다. 크고 무거운 유리߽ 대신 ࣚ 안에 ॒  들어오

는 귀여운 ಁ 키지,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ݍ, 여기에 합

리적인 가격대까지.워커비는 ‘선물’이라는 카테고리 

에 있던 Ե을 인기 선물 리스트에 올리며 굳건한 브߆

랜드로 자리 잡았다. 

Ե과의 운ݺ적 ݅ 남 

정 대표에게 Ե은 어릴 때부터 친ࣼ했다. 지리산 벌Ե

로 유명한 경남 산청에서 양ࠉ업을 하던 조부모ש 덕

분에 방학 때마다 Ե과 벌을 찾으며 놀았다. 대학을 졸

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할아ߡ지 ؁을 찾는 

പ수는 줄었지만, 달௓한 Ե ն새와 다정한 이웃들의 

웃음소리로 가ٙ했던 시Ҏ집에 대한 추억은 언제나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다. 정 대표가 다시 벌Ե과 인

연을 맺은 건 아ߡ지가 은ృ 후 귀향을 하면서다. 아ߡ

지를 따라 할아ߡ지 ؁을 찾은 그는 수भ 년 전과 다르

지 않은 양ࠉ ֪ 가의 현실을 마주하고 충격에 빠઎다. 

Ե은 ч어치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

고, 진짜 천연 Ե인지 소비자들의 의심은 여전했다. 게

다가 Ե 소비۝이 Բ준히 줄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행

ਕழ비는 ‘ࢶ물’이라는  ஠ప고리 ߆에 ੓던 

Եਸ 인기 ࢶ물 리스౟에 올리ݴ  

ҶѤ한 ࠳랜드로  자리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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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ח޷ ਕ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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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한 유년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이웃들의 고충이 마

치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웠다. 오랜 ࣼ 고 끝에 내린 Ѿ

 .은 ‘직접 해 보자’였다ۿ

우선 Ե에 대한 인식부터 바Լ야 했다. “11년간 운영하

던 사업을 접고 떠난 세계 여행에서 Ե에 대한 고정관

֛이 깨઎어요. 우리에게 Ե은 보통 찬장 깊ࣼ한 곳에 

두었다 필요할 때 조금ঀ ؏어 쓰는, 커다란 단지 안에 

든 저장 식ಿ인데, 외국에서는 작은 ಁ 키지에 담겨 ੨

이나 소스처럼 식사 때마다 테이࠶ 위에 놓여 있었어

요. 양ࠉ가의 ࣚ 녀인 저보다도 Ե과 가Ӱ게 지내더라

고요.” Ե에 라߮더나 로즈메리 등의 ೲ브류를 재워 먹

는 모습도 신선했다. 집집마다 Ե에 재우는 ೲ브나 향

신료 종류가 다르니 한국의 된장, 고추장 같은 느՝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Ե 소비۝이 적은 ੻은 

세대에게도 어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 

੻은 세대는 카페에서 단 음료를 즐기면서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카페 음료 중 설ఔ이나 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Ե에 천연 재

료를 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ݍ이 좋다고 한들 소비자 눈에 ڸ지 않

으면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정 대표는 워커비의 ‘일벌’ 

동료들과 함께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워커비의 정체

성을 만들어 щ다. 동료들은 각자의 경험과 아이디어

를 활용해 테이࠶ 위에 올려 두고 싶을 만ఀ ӯ찍한 디

자인의 ಁ 키지를 ৮성했다. 대용۝ 유리߽이 아닌 소

스 통처럼 작고 가߶운 ߽ 으로. 정 대표는 Ե과의 만남

이 그러하듯 동료들과의 만남도 운명이라 ޺는다. “워

커비의 성장 동۱은 Տ기와 능۱이 출중한 동료들입니

다. 제ಿ 기획부터 디자인, 해외 진출까지 워커비의 성

장을 이Ս는 주인공들이에요.” 

워커비 전주는 올해 매장 리׏얼을 앞두고 있다. 워커

비 제ಿ이 어ڌ게 탄생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

록 전북 ੊산의 생산 설비를 전시 형식으로 설치할 예

정이다. “브ܖ어리나 와이너리를 구경하고 나면 그곳

의 제ಿ이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워커비 Ե

도 생산 과정을 보고 상상할 수 있는 ௑బஎ가 필요하

다고 생각해요.” 워커비 전주, 그리고 정 대표의 목표는 

단순하고도 명확하다. 10년, 20년이 지나도 ‘전주의 Ե 

파는 집’으로 기억되는 것. 그ۧ게 지속 가능한 공간이 

되는 것이다.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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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ࢲ  ৈܴ ओఠ 
ೠৈܴ ؊ਤܳ অয ઱ח ੉࢝ ৈܴ ओఠܳ ݽও׮. 

಩ನ ࣗ ٜ ܻܳࣗࡁ ܻ, ਵݴ ֣ ਺ оٙೠ Ҕীب ࢲब ࣘ  ৈਬܳ ࠁ 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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ప݃가 ੓는 Ҏݾ ఐ೷

8RIT&R ਋૑҃	ৈ행 ணۢפ스౟
↟1)0T0(R"1)&R ӣ਷઱

؊위를 զ۰ 주는 ಩포 소리

카ಕ ಩ನ 

카페 폭포는 시원한 물줄기를 ॔ 아 내는 거대한 인공 폭포 옆에 자리한 테라스 카페다. 서울 홍제천 옆 բറ된 주차장이؍ 곳이 2  ֙전 ֫

이 25미터, 폭 60미터의 인공 폭포 옆자리 카페로 바Ո റ 외국인도 ଺아오는 명소로 거듭լ다. 테라스에 ঊ아 차가운 ழ피를 마시며 쉼 

হ이 ॔ 아지는 폭포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더위가 단숨에 অ겨 내려간다. 테라스는 물ۿ 카페 내부 어느 자리에 ঊ아도 폭포를 감상하기 

좋은 구조다. 카페 폭포는 개인 사업자가 아צ 서대문구청에서 운영하는 Ѫ이 특징. 카페 수익Ә은 관내 장학Ә으로 사용해 ழ피를 마시

며 ଱한 소비를 한다는 ࡸ듯함도 느՜ 수 있다. 카페 폭포 옆에는 ‘폭포책방 아름인도서관’도 있다. 

઱ࣗ 서਎시 서ޙ؀ҳ ো൞ޙ  �����4 ۽੄ !DBGF�QPL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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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զ에도 비 내리는 ஠ಕ 

레인ܻನ౟

남산 아래 소월로 골목에는 ݉ 은 날에도 ‘비ݨ’을 ૌ기기 좋은 카페, 레인리포트가 숨어 있다. 비 오는 날 마시는 ழ피가 더 ೱ

기܂다는 데서 ଱안한 우중 콘ࣆ트 카페다. 대나무 계단을 ా 과해 안으로 들어서면 인공 비가 내리는 중정을 ಿ 은 카페가 

모습을 드러մ다. ഓ 중ঔ에 설치한 모니터에서 원ف 산지인 과테݈라h에티오피아 등의 날ॿ와 강수۝을 보여 주고, ా 창 

너머로는 인공 비가 시원하게 ॔ 아진다. 창가에 ঊ아도 시원하지만 대형 ై 명 우산을 ॳ고 ࡁ속으로 걸어가면 한여름에도 

비 오는 날의 정취를 만՚할 수 있다. ൒린 날을 표현한 블랙 레모네이드 ‘௿라우디 데이’, ݉ 은 날을 표현한 오۪지 � 레모네

이드 ‘서니 데이’ 등 날ॿ 테마의 음료도 ળ비되어 있다. 

઱ࣗ 서਎시 용࢑ҳ 소ਘ4۽�ӡ ��  ޙ੄ �����1����4���

동ҷ에서 ૌ기는 ਺ঈ과 ழೖ  

؊ ೖই֢

서울이라고 ޺기 힘들 만ఀ 독보적인 전망을 자랑하는 

더 피아노는 자연과 음악이 절ޑ하게 어우러진 공간이

다. 기하학적 조형미가 ث보이는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암ࢳ이 모습을 드러մ다. 암ࢳ 앞 

테이블에 ঊ아 ழ피와 디저트를 ݍ보고 있으면 암ࢳ을 타

고 ൗ러내린 물이 발아래 고여 마치 동ҷ로 순간 이동한 

듯한 기분이 든다. 2층 야외 정원에서는 ࠘ 한산의 울창한 

숲과 너۟바위가 파노라마 ࠭로 펼쳐진다. 더 피아노에

선 ಣ일 2회, 주  ݈3회 라이브 공연도 열린다. 감미로운 음

악을 들으며 ࠘ 한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ݏ으면 더위는 

물ޗ ۿ은 ѣ정마저 날아간다. 

઱ࣗ 서਎시 ઙ۽ҳ ಣହ�ӡ �1  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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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ਗ으로 ځ나는 ࠘ ஧스

청਍ޙ೟도서관

인৴산 청운공원 숲길에 자리한 청운문학도서관은 ಺಺ ଧ는 여름에 ࠘ ஧스를 ૌ기기에 더হ이 좋은 곳이다. 언덕의 가파

 ܲ경사를 그대로 ࢓려 건물을 지은 Ѫ이 특징으로, 지하에는 현대식 도서관이, 지상에는 기와를 올린 한ৠ 도서관이 자리

한다. 한ৠ 도서관의 기와지ࠡ은 ः۹문 복원에 사용한 기와와 같은 방식으로 만든 수제 기와와 ت의문 ׏타운 지역에서 철

거된 한ৠ 기와를 재사용೮다. 청운문학도서관의 백미는 창 너머로 작은 폭포가 보이는 ־정. 이곳에서 책을 ੍ 으면 도시의 

소음은 사라지고 폭포 소리와 새소리만 귀를 가득 채운다. 청운문학도서관은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폭포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다. 책 속 문장들을 음미하며 폭포 소리를 들으면 가ढ이 시원해진다.

઱ࣗ 서਎시 ઙ۽ҳ ੗ೞ۽ޙ��ӡ 4�  ޙ੄ ����4����4���

숲ࣘ의 ف 은न처  

؊आ ୡ଼ࣗߑ � 인৴࢑ आࣘ ओఠ

더위를 피해 숲속으로 스며들고 싶다면 더숲 ୡ소책방과 

인৴산 숲속 쉼터가 제격이다. 인৴산 숲에 둘러ऱ인, 테

라스가 아름다운 더숲 ୡ소책방은 1968  ֙김신조 사건 

이റ 청와대 방호를 위해 지은 경찰 ୡ소를 리모델링한 

책방 ѿ 테라스 카페다. ٍ 로는 울창한 숲과 오래된 바위

가 절경을 이루고, 앞으로는 ݣ리 남산까지 한눈에 내려

다보인다. 더숲 ୡ소책방에서 인৴산 등산로를 ੒는 계단

을 오  ٍܲ  오ࣛ길을 따라 걸으면 인৴산 숲속 쉼터에 다

다ܲ다. 과거 ߽ 사들이 거주೮؍ 인৴3분ୡ가 쉼터로 바

Շ어 조용하게 독서를 ૌ기기에도 그만이다. 

઱ࣗ 서਎시 ઙ۽ҳ ੋ ৴1 ۽࢑��	؊आ ୡ소଼ߑ

 서਎시 

ઙ۽ҳ ୒਍동 4࢑���	ੋ ৴࢑ आࣘ ओఠ
������� ੄ޙ  

����	؊आ ୡ소଼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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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ࢲ  ߨߑ਎ ୹ߊਸ 기ળਵ۽ 

 ఋҊ ъܷ৉ө૑ 59ܳ, ࢲ਎৉ীࢲ

�दр ੿ب Ѧܽ׮.

아զ로Ӓ хࢿ이 ޚ어ա는 소ಿ 

가게와 서੼부ఠ ѐࢿ ֈ஖는 

஠페, ন조장, 레스షیө지. 

ъਗ도 ъܷ역 부Ӕ에서 х도 

֫은 가게 여ࢽ Ҕਸ ଺았다.

156

 ۽ਸ 기ળਵߊ਎ ୹ࢲ

 ఋҊ ъܷ৉ө૑ 59ܳ, ࢲ਎৉ীࢲ

아զ로Ӓ хࢿ이 ޚ어ա는 소ಿ 

가게와 서੼부ఠ ѐࢿ ֈ஖는 

஠페, ন조장, 레스షیө지. 

ъਗ도 ъܷ역 부Ӕ에서 х도 

֫은 가게 여ࢽ Ҕਸ ଺았다.

ъܷীࢲ 

хࢿ ୽੹



159158

강원도 하면 떠오르는 감자를 테마로 한 로컬 ݍ집, 감자유원지의 대표 메׏는 네 가지다. 강 근하게 Փޡ դ이 감자로ޅܷ 

인 ‘감자수프’, 감자 크ܿ을 올려 고소한 ݍ이 일ಿ인 ‘감자눈 카레우동’, ૥조름한 ೦정࢓과 부드러운 감자를 ֍은 ‘೦정࢓ 감

자 ࣡ 한 새우౓김과 부드러운 달࢏면에 바 ޻೙ 무۵은 고소한 메 ߏ김 ޻೙ 무۵’이다. 메 ߏ김 ޻은 ‘메׸ 강ܷ의 색을 ,’ߏ

ќ, 아보카도를 ֍고 고추냉이로 알ऱ한 ݍ을 더೮다. 감자수프와 함께 ݡ으면 궁합이 아주 좋다. 감자눈 카레우동에는 바

다를 ׵은 청۝한 ݍ의 ‘강  ܷ바다 에이드’를, ೦정࢓ 감자 ࣡ 에는 강ߏ  ܷࣛ ੖을 올려 상௝한 ೱ이 나는 ‘ࣛ ೱ 아이스티’를 

҄들여 보자. 식사를 마친 റ  ূ감자를 테마로 한 기֛ಿ੼ 포테이토교 구경도 놓치지 ݈  Ѫ. ޅդ이 감자로 만든 ‘포파஝’과 

‘강  ܷ감자஝’은 여행 기֛ಿ으로 제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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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거리 건너편 ৠ천동 골목에 자리한 마ழ스 호스భ 1층에 카페 바스ై체어가 있다. 여행자와 지역민이 어우러지는 ‘로컬 

소࣍라이징 호스భ’을 표방하는 마ழ스 호스భ 정하영 대표가 운영한다. 바스ై체어	#BTUV CIBJS
라는 이름은 스웨ؚ어로 

‘사우나’를 ڷ하는 단어에서 따৳다. 사우나를 재해ࢳ한 공간으로 꾸민 이유는 따분한 일상 속 사소한 일ఎ이 주는 행복을 

전하고 싶어서라고. 바다와 ݣ리 ڄ어진 골목 안 카페지만 한ଃ 벽에선 강  ܷ바다 영상이 상영되고, 자작나무 테이블과 의

자로 꾸민 인테리어에서 ࠘ 유ۣ과 일본 감성이 ޚ어դ다. 대표 메׏는 강ܷ의 소나무 ೱ에 은은한 단ݍ을 더한 ‘ࣛ  ࣛ티’로, 

마치 사우나 ೱ이 나는 Ѫ 같다. 차가운 여름 메׏를 ݍ보고 싶다면 ࣛ  에이드에 라임과 바૕로 만든 셔ߩ을 올린 ‘ࣛ  바૕ 에

이드’를 추천한다. 입안 가득 ୡ۾의 산ڷ함이 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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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한의원 건물에 و지를 ౡ 수제 노트 전문 소  ಿ가게. 강ܷ의 자연과 옛 동네의 매۱에 반해 강ܷ࢓이를 시작೮다는 

유은정 대표는 이곳을 ଺는 손ש들이 단순히 소ಿ만 구입하기보다 소소한 영감을 ঳길 바라며 한의원 건물을 브레드브레

드바나나로 재탄생시ௌ다. 50  ֙ֈ게 운영한 동네 한의원에 ӥ든 시간의 온기와 유 대표가 디자인한 문구의 ߋ은 색감이 절

이문에ײ약장과 ஜ대 위에 마스킹 테이프, 편지지, 책갈피 등의 문구가 놓여 있고, 미 ؍하게 어우러진다. 한의원에서 ॳޑ

는 유 대표가 ௸레이션한 에௏백이 걸려 있다. 수제 노트가 콘ࣆ트인 만  ఀп자 취ೱ에 따라 표지와 내지를 골라 노트를 만

들 수도 있고, 한의원에서 사용하࠼ ؍티지 책상에 ঊ아 직੽ 도장을 ନ으며 노트 꾸미기도 가능하다. ҍ 수제 노트 만들기 

௿래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열차를 타기 전 아날로그 감성을 ୽전하고 싶다면 브레드브레드바나나로 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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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대표 명소인 강ܷ대도호부 ݏ은편에 매일 낮부터 밤까지 임영로 거리를 환하게 ߋ히는 ਮठ서ܿ이 있다. 책방과 카

페, 바를 함께 운영하는 공간이다. 좋아하는 일을 ଺아 서੼을 시작೮다는 현구 대표는 원래 포남동 주ఖ가에 있؍ ਮठ서

ܿ을 6개월 전 임영로로 이전೮다. ా 유리창으로 내부가 ഺ히 들여다보이는 서੼ 안으로 들어서면 ਖ਼ਖ਼한 음악과 ழ피 ೱ, 

종이 ն새가 귀와 ௏를 자ӓ한다. 책방지기가 ௸레이션한 책을 ੍ 으며 느Ӛ하게 시간을 보내기 좋은 분위기다. 창 너머로 한

눈에 ׸기는 은행나무와 강ܷ대도호부 풍경은 독서를 부ܲ다. 서੼ 한ଃ의 눈길을 Ս는 공간은 낮  ূ카페로, 밤  ূ바로 변

모한다. 오റ �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바를 책임지는 사람은 양조 공부를 하는 김한빛찬 대표. 덕분에 이곳에선 밤에

도 책을 ੍ 으며 ஡테일을 ഓ૟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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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ঔ시장 ٍ 편의 ੼집 거리, 한 수상한 가게가 눈길을 Տ다. 대학 시절부터 양조에 대한 Է을 ః워 온 박영건h김೦욱h한

빛찬 세 대표가 운영하는 주ܗ주ܗ 양조장의 쇼ܚ이다. 주ܗ주ܗ 양조장은 ੼집 거리라는 특성에 어울리게 ‘구름신을 모시

는 양조장’이라는 콘ࣆ트로 강ܷ의 지역색과 재료를 이용한 이색 막걸리를 선보인다.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전ా을 이어 오

는 강ܷ단오제에서 ଱안한 ‘강  ܷ구름신 막걸리’는 창포물로 만들어 감சݍ이 좋다. 언제 어디서나 부׸ হ이 ૌ길 수 있는 막

걸리를 궁리하؍ 중 ࣿ 을 ࡃ을 때 물을 적게 ֍어 진득하게 만드는 전ా주, 이화주를 모티브로 한 떠ݡ는 디저트 막걸리도 고

안해 չ다. 종류는 ‘하ಣ구름’ ‘소ج구름’ ‘순Ӛ구름’ ‘강문구름’ 네 가지. 강ܷ의 아름다운 해변 이름에서 따와 제ಿ명을 ૙고 

강ܷ에서 생산하는 व, ٱ기, Җ감, 블루베리를 주재료로 활용해 막걸리에 달௓한 ݍ을 더೮다. 

઱
ࣗ

 ъ
ਗ

도
 ъ

ܷ
시

 ઺
ঔ

시
੢

4
ӡ

ޙ  11�1 
੄

 !
KV

SV
L
KV

SV
L
@C

SF
X

F
SZ

강  ܷ서부시장 옆 2층 건물에 자리한 오하이오는 감도 ֫ 은 공간에서 다이׬을 ૌ길 수 있는 이ఎ리아 레스토랑이다. 명주

동에서 산치식׼을 운영하؍ 김용남 대표와 ಑과 와인 바로 경۱을 ऺ 은 신민규 대표가 의기ై합해 문을 열঻다. 과거 새마

을Ә고৓؍ 곳이 바이닐 바를 방불ா 하는 감п적인 공간으로 변೮다. 이색 식재료로 구성한 메׏도 시선을 사로੟는다. 대

표적인 메׏로 ‘아귀 간 크  ܿ파스타’가 있다. ࠃ은 아귀 간에 크ܿ소스를 더해 ֣ 진한 ݍ이 나고, 열ࡂ어알이 들어간 한치를 

올려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Ց어올۷다. 진한 비스크 소스로 ݍ을 내고 고소한 블랙타이거새우와 관자, ೱӚ한 루௒라와 

상ఀ한 토마토가 한데 어우러지는 ‘관자 새우 파스타’도 인기다. 여기에 ಁ 션프루எ를 베이스로 하여 화려한 색감을 내는 ‘선

데이 ப디’나 생바૕과 라임으로 만든 ‘֣ 색광선’ 같은 ֤ 알௏올 ஡테일을 ҄ 들이면 눈과 입이 ૌ거운 식ఌ이 ৮성된다. 무알

௏올 ஡테일은 취ೱ에 따라 알௏올로도 ࠅݍ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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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RIT&R ੿ࣻ진	؀઺ޙച ணۢפ스౟


౟۪٘ ੍기

ೣԋৈࢲ 더 ࡄաח 

 ٜ࠺ച৘ࣿ҅ ௓ޙ
ࣚ ب૕قب ݃ ٜۈࢎ ,ؘח׮ইঠ ೠݏ ੉ߊ ਺ਸ 

ശ஖ח ੘ಿਸ ݅  .য়લ ೤੉ જইঠ ೡө ݶ۰ٜ

ՏՏೠ ഈসਵ؀ ۽઺ਸ ഓܽ ହ੘ ౵౟ցٜਸ ࢓ಝ׮ࠌ. 

୭근 공연계의 뜨거운 이ग는 뮤지컬 <어૵면 해피ূ٬>이঻

다. 한국에서 시작해 브로드웨이로 진୹한 이 작ಿ은 토니상 

뮤지컬 부문 작ಿ상, ӓ본상, 음악상, 연୹상, 남우주연상, 무대 

디자인상까지 무려 6관৴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೮다. 그 중심

 ূਧ গ런ट	작ҋ·ӓ본
과 박천휴	작사·ӓ본
가 공동 창작한 

대본과 음악이 있다. ‘뮤덕’들 사이에서 ‘ਧ휴 ௓비’라 불리는 이

들은  ୐ 작  ಿ<번지੼프를 하다>를 시작으로 <어૵면 해피ূ

٬> <일 테노레> <고스트 베이ழ리>까지 네 작ಿ을 함께 ೮다. 

공연계에서 ‘ਧ휴 ௓비’ 같은 파트너भ은 औ게 ଺아ࠅ 수 있다. 

뮤지컬, 연ӓ 같은 공연 예ࣿ은 п기 다  ܲ능۱을 가진 창작자

들이 모여 작ಿ의 ৮성도를 ӓ대화하는 Ѫ이 관건인지라 한번 

합이 잘 ݏ으면 다음 작ಿ을 기약하는 게 자연스ۣ다. 특히 대

사만ఀ 음악이 주요한 표현 방식인 뮤지컬에선 연୹�ӓ본 외

<태양의 റ예> <도ӵ비> <미스터 션ࢥ인>의 김은ࣼ�이਽복 

조합이 명௓비 소리를 들঻다. 

୭근  ূ예능 ୹신 작가�1D 조합의 활약이 ث보인다. 대중을 ਓ

겨야 하는 ௏미디 프로그램이나 시트௓에서 치열하게 합을 ݏ

୾ 본 경험이 드라마에서도 빛을 발하는 경우인데, 대표 사۹

가  이우정�신원호 ௓비다. 예능 <남자의 자격> 등으로 합을 ݏ

୿؍ 이우정 작가와 신원호 1D는 드라마 ‘਽답하라’ 시리즈와 

‘ठ기로운’ 시리즈를 함께 하며 그야݈로 경이로운 기۾을 ो다. 

재미դ 건 이우정 작가가 나영1 ࢳD와 손발을 ݏ추며 <꽃보다 

할ߓ> <신서유기> <ࡷࡷ 지구오ۅप>에 이르기까지 걸୹한 

예능 프로그램을 내놓은 현역 예능 작가이기도 하다는 Ѫ이다. 

마찬가지로 예능 ୹신인 이남규 작가와 김ࢳਮ 1D의 조합도 눈

에 ڹ다. 시트௓ <달려라 울ষ마>부터 지դ 5월 종영한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까지 대부분의 ழ리어를 함께한 사이인

데, 전반적으로 따스한 휴머니  ્성격이 강하지만 <송곳> 같은 

사회 고발물에서도 합이 좋ও다. 

영역을 ৮벽히 분리하지 ঋ는 형태의 ഈ업도 있다. 만화가 ୭규

은 상명대학교 동문인 연상호 감독의 গ니메이션 작ࢳ  ಿ캐릭

터 원안을 ݐ아 ৳는데, 이റ 드라마 <지ৠ>과 <계시۾>에선 

연୹은 연상호가 ݐ되 원작이 되는 ਢొ과 ӓ본 작업은 함께 

하는 작업 방식을 취೮다. 해외에선 아예 연୹과 ӓ본을 나־지 

ঋ고 공동으로 작업하는 ٓ 오 감독이 ݆ 다. ‘대니঴스’라 ޘ여 

불리는 대니঴ ௙�대니঴ ࢥ이너트가 대표적이다. 뮤직비디오 

감독 시절부터 독특한 아이디어와 연୹로 이름을 날린 대니঴

스는 영화 <에브리আ 에브리웨어 올 ঝ 원스>로 제95회 아카

데미 작ಿ상, 감독상, п본상을 수상하며 ӓ대화한 시너지 ബ

과를 전 세계에 과시೮다. 대니঴스 외에도 <஭౯ 마블>의 গ

나 보든�라이언 ೒۩, <೻레౮>의 스௕ ߭ �브라이언 우즈 등이 

함께 영화를 만드는 ٓ 오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다. 

औ૑ ঋ਷ ౵౟ցभ
 Ӓۢীب 

열거해 보면 ݆ 은 Ѫ 같지만, 사प 잘 ݏ는 파트너를 ଺는 Ѫ은 

무ୋ 어려운 일이다. 이는 Ѿഒ 상대 ଺는 Ѫ에 비유되Ҍ 하는

데, 만남만ఀ Ր임হ이 신܉ 관계를 구축하는 노۱이 ೙요하

다는 Ѫ도 Ѿഒ과 비त한 ੼이다. <여신ש이 보고 계셔> <레드

>࠘ <쇼ݔ> <라이카> 등 여러 편 ക런을 치며 ഛ고한 브ے드를 

만든 한정ࢳ 작가와 이선영 작ҋ가	여기에 박소영 연୹까지 합

해 ‘한이박 트리오’로도 불린다
는 뮤지컬 창작 아카데미 ‘불과 

঴음’에서 만լ는데, ഈ업 ୡ반에는 다ై는 시간이 ݆ও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가감 হ는 피드백이 가능한 사이가 ع다. 연ӓ 

<모범생들> <창문 ֈ어 도망친 100세 노인> <카포네 트ܾ로

지> 등의 ഈ업으로 ‘지탱 ௓비’로 ా 하는 지이선 작가와 김태형 

연୹의 গૐ 관계도 대학로에서 유명하다. ֪ 된 만ޅ처럼 ‘잘׸

남’이라 ݈ 하지만 ‘޺고 ऱ우는 관계’라는 표현처럼 치열한 ֤

੬ 속에서도 서로를 신܉하며 좋은 작ಿ을 선보이고 있다. 

물ۿ Ѿഒ이 그ۧ듯 모든 파트너भ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ও

습니다’로 귀Ѿ되진 ঋ는다. 예ࣿ관이 부٭히며 ೻어지기도 하

고, 새로운 만남으로 더 և은 세계를 경험하고자 아름다운 이

별을 하기도 한다.  ‘마블 ௏޸스’라는 세계를 창조해 մ 스గ 리�

੥ ழ비 ௓비가 그 사۹다. 이들은 만화 <판타스౮ 4>를 비܃

해 ೵크, 토르, ু 스ݔ, 아이언ݔ 등 마블의 ੬੬한 캐릭터들을 

창조೮으나 스토리 작가의 역할을 더 중요시한 스గ 리와 마블

에 ࢼࢼ함을 느՛ ੥ ழ비가 회사를 떠나는 바람에 ಃ들에게  

ॺॶ함을 남҂다. 그럼에도 서로 다  ܲ세계가 만나 함께 하나의 

작ಿ을 만든다는 Ѫ은 무ୋ이나 경이로운 일임이 분명하다.

에 작ҋ�작사 ௓비의 활약이 ݆ 다. 해외에선 1940_1950֙대 

브로드웨이 ടӘ기를 이Ց며 <৴과 나> <신데۫라> <사운드 

오브 뮤직> 등을 내놓은 리처드 로저스�오스카 해머스타인 2

세부터 <지저스 크라이스트 ग퍼스타> <에비타>의 ঙ드루 로

이드 웨버�౱ 라이스, <ৃ리자߳> <모차르트!> <레베카> 등

으로 수भ ֙૩ 이어 오는 प베스터 르베이�미하ৃ ௤체까지 

명௓비의 역사가 깊다. 2000֙대 이റ 뮤지컬 시장이 폭발적

으로 성장한 한국에서도 ৴용범�이성ળ, 장유정�김ഌ성, 성재

ળ�원미 ,ࣛ 한정ࢳ�이선영 등 ޺고 보는 ௓비들이 나৳다. ਧ휴 

௓비도 그런 ൒름 중 하나다. 

੹ ৔৉ীࢲ ഝডೞח ௓ٜ࠺ 

영상 분야로 눈을 ج려도 빛나는 Ѿ과물을 내는 ௓비가  비일

비재하다. 영화계에선 박찬욱 감독과 정서경 작가가 Ԟ൦다.  이

들은 하나의 ஹೊ터에 п자 모니터와 ః보드를 연Ѿ해 함께 시

나리오를 ॳ는 독특한 ഈ업 방식으로 <친절한 Ә자ॿ> <아가

ॿ> <೻어૕ Ѿ심> 등 다섯 편의 파격적인 작ಿ을 만들঻다. 정

서경 작가는 스스로를 ‘박찬욱 감독 학교의 학생’이라고 ѿ손하

게 ݈ 한다. 박찬욱 감독 ژ한 t내 전체적인 영화 경۱이 정서경

과의 만남 전റ로 나׊게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ޅ೮다u라고 할 

만  ఀ서로의 ழ리어에 깊은 영ೱ을 미ଢ଼다. 

방송계에선 일ନ부터 합이 잘 ݏ는 작가�1D ௓

비가 ف드러઎다. 한 시대를 풍미한 김수현�정

을영, 송지나�김종학 외에도 <아내의 자격> 

 ,ࢳ회> <풍문으로 들঻소>의 정성주�안판޻>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라이브> <우리들의 

블루스>의 노희경�김규태, <파리의 연인> <시

크݁ 가든> <신사의 ಿ격>의 김은ࣼ�신우철, 

� ա৔1 ࢳ%	৽ଃ
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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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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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 D E O

Ὰ؀୽੄ ੗ࣁᾼ

��݅ 부 ߬ 스౟ࣄ۞ �ೞ݃ఠݶ 열ब൤ ࡞ ࢓೮׮�의 ೞ৮ ੘가가 ৮߷ਸ ਃҳೞࣁ ח상ী tցޖ ৮߷ೠ 

Ѥ ݧ이 হਗ਼ইuۄҊ ৻஖ח ীࣁ이ܳ ಝչ׮� ա의 의૑৬ 상ҙহ이 য়ܰۅ내ܻۅೞח ੋ  ী서 가੢ࢤ

೙ਃೠ Ѥ ցܻޖ ޖೞ૑도 ѱਵܰ૑도 ঋ਷ Ӑഋх� rঠ매 ٙ 도 전ޙ가s ೞ৮의 ੋ �׮܂޷이 ൜ߨ사용 ࢤ

ೞ৮ ૑਺  ਔ૓૑धೞ਋झ ಝն

Ὰইޖౡᾪ ܻ ௏더ᾼ

rইޖౡs 시ܻૉ 일ൔৈߣ ࢽ૩ ઱ੋ공਷ ട선਋ ੘가� 4�؀ী ׮시 시੘ೠ ܻ 코؊ী ؀ೠ 이ঠӝ가  


؀न חѢܻޠݠ ਍ Ҏ૞ӝ খী서ف사ܻ의 যࢇ ח੘가 �׮ѹ ੓׸ tޅೞؘח য૩서 이ܻ도 

ૌѢ਎өuݴۄ ܻ 코؊ী ੗न ੓ѱ ऀ ਸ ࠛ য֍׮ �׮ח시 ݅ դ ܻ 코؊ח ੘가ܳ ۽҅ࣁ ܲ׮ ژ
 

৔ਗ൤ ૑ܖೞ૑ ঋਸ ۽҅ࣁ 이Տ׮�

ടࢶ਋ ૑਺  ௏դ࠘झ ಝն

T O U R I S M  

B O O K

Ὰী੉ܻ঱Ᾰ যझᾼ

시ܻૉ ־੸ ൜행 ࣻ ੊ 1�র ����݅ ׳۞ܳ ӝ۾ೠ 4' ഐ۞의 

전설੸ੋ ੘ಿ rী이ܻ঱s 시ܻૉ가 ܂࢜ѱ جইৡ׮� 이ߣ ੘ಿ਷ 

시ܻૉ ୭ୡ۽ ૑ҳܳ ҃ߓਵ۽ ೧ ؊਌ ӝ؀ܳ 모਷׮� ৔ചח 

੿୓ࠛݺ의 ನ식੗ٜਸ ݃ ઱ೠ ੋ р의 ऀ  ݄ ൤ࢤ חઓ 사ైӝܳ 

Ӓܽ־ �׮ҳ도 ৘ஏೡ ࣻ  হח 상ടী서 ׮시 ೠߣ 전 ҅ࣁী 

૞݁ೠ 공ನܳ 선사ೡ ৘੿이׮� �ਘ 1�일 공ѐ�

хة ֢ ই ഓܻ  ୹ো 시٘פ ଽٜ۞
 ঌ۩스 ۽؊  ઁ ҕ ٣ૉפ೒۞스

Ὰझ఑ ݫ੉ఊ ࣃझᾼᾞ

 షఊ ೻ૉ의 ٘ߕ ਺ঈ의 ഄनਸ 이Տ ۾ Ҵ޷ 1���֙؀_���1

전설੸ੋ 공োਸ 스௼ܽਵ۽ ݅ դ4 �׮, ܻ ݃스ఠ݂ ߡ전ਵ۽ 

Ҵ내 ୭ୡ ѐࠉೞח ৔ചח షఊ ೻ૉ가 1���֙ 1�ਘ ޷Ҵ 

ೡܻ਋٘ ౸ఋ૑스 ӓ੢ী서 ੋߥ ֎ 차۹ 공ো पടਸ ׸ও׮� 

ੋఠ࠭৬ ҙё ܻ ঘ࣌ হ이 য়૒ ؀ޖ ਤ షఊ ೻ૉ의 ಌನݢ스৬ 

ো઱ী݅ ૘઺೧ ށ입도ܳ ֫ ৓׮� �ਘ 1�일 ѐࠉ�

хة ઑաױ ٘ ؘ ୹ো  ޷ 이ߣ ࡁ
 ౭ա ਝ이݃਋스

Ὰࣻো੄ ࢶਯᾼ

ೡפݠ의 લ਺ 이റ ഓ۽ թ਷ 열࢓ ࣁ ࣻ ো਷ 스스ࠁ ۽ഐ੗ܳ 

଺ই ա선׮� Ӓ۞׮ ೠ 부부의 ਬౚ࠳ী서 선ਯ이חۄ 일ғ 

 이ٜ의 �׮Ѽೠߊ 가઒ਸ חೞѱ 사ࠂ૞ܻ ই이ܳ 입ন೧ 행࢓

୶가 입ন 소식ਸ ੽ೠ ࣻ ো਷ 선ਯীѱ 일부۞ ੽Ӕೠ׮� ࣻ োҗ 

선ਯਸ ా ೧ ࠁഐ߉ইঠ ೡ ই이ٜ의 ܳ҅ࣁ ݃ ઱ೞҊ 진੿ೠ 

가઒의 의جغ ܳ޷ই׮ࠄ� �ਘ �일 ѐࠉ�

хة ୭ઙܕ  ୹ো ӣ޹ࠁ
 ୭이ی

ᾺѨ਷ ۸ᾼᾞ

스ࢽ׮ޛী ٘߈시 લѱ ؼ ਍ݺਸ ఋҊդ ࣻ ই৬ 비޻이 가ٙೠ 

의ޙ의 թ੗ ই־঒� ࣻ ই의 ߊ੗ஂܳ ଊ؍ ই־঒਷ ৘상஖ 

ൃ ೠ 공ನ스۞਍ 일ীޅ  ח؀಴ೞ ചܳޙ ೠҴ য়ஸ౟ �׮݈ܽ


җ ҽ׼ޖ 서ন੸ য়ஸ౟ ਃ소ੋ ੷઱
 ӒܻҊ ੋ 도의 ࣘ޹੸ 

 ইմ ੼이׸ 동서ন의 য়ஸ౟ ഐ۞ ਃ소ܳ ೠؘ ١ ചޙ ્פݠࢥ

 �ࠉ�ਘ �1일 ѐ �׮ౠೞة

хة ӣഅળ  ୹ো ੐도ച
 ই־౻ ౟ܻ౵౭

Ὰই੐ झ౰ ൤যᾼ ᾞ

ц੗ӝ ஜ입ೠ ޖ੢ ਃਗীѱ թ편이 ъ제 ো행ݴغ Ӓ의 ই내৬ 

가઒이 ѻח Ҋդ의 ࢕ਸ ܘ׮ ৔ച� ۄ࠳૕ ੘가 ݃  ۽ࣕܰ

౵이߄가 ॵ 회Ҋ۾ਸ ߄ఔਵ۽ ೠ 이 ੘ಿ਷ 1���֙ۄ࠳ ؀૕ 

ҵ사 ة੤ ੿ӂ이 ҃ߓ이׼ �׮시 시ࣁࢻ ؀ܳೞѱ ੤അೞҊ
 비ӓ 

ࣘী서 가઒ਸ ੤Ѥ೧ 가ח җ੿ਸ बয়ೞѱ Ӓ۰ չ׮� ����֙ 

ই஠ؘ޷ 시상식 Ҵ제੢편৔ച ࣻ 상੘ਵ۽ �ਘ ѐࠉ�

хة  ਘఠ ࢓레스  ୹ো ಕܰդ׮ ష레스
۽ݮ ౡࣄ 

ହ݀ ���઱֙ ౵ܻ ೐ۘఔ ߔച੼ᾪ 

한Ҵੋਸ ਤ한 ؀ӏݽ ஬ಕੋ 

೐ی스 ౵ܻ ୭ୡ의 ߔച੼ ೐ۘఔ이 ହ݀ 

1��઱֙ਸ ݏই ؀ӏ모 ஬ಕੋ r೐ۘఔ ߔച੼
 

౵ܻ의 ই이௑	1SJOUFNQT
 *D³OF EF 1BSJT
sਸ 

선׮ੋࠁ� ౠ൤ ೐ۘఔ ߔച੼਷ ೐ی스 내 ,�࠭౭ 

열ೂী ݏߊ୾ नߔ҅ࣁച੼җ ࣚ ੟Ҋ 1�ѐ ઱ਃ 

ೠҴ ࠭ ౭ ٘ے࠳의 ؀಴ 제ಿਸ 소ѐೞח rन҅ࣁ 

ೞ이ಌ Ӓۄ਍ s٘ܳ  ਍৔ೠ׮� 이ߣ ౼স਷ �ਘ 

�1일ө૑ ૑ೞ 1க য়스݅ ই౟ܻ਑ী서 열ܽ׮�  

೐ۘఔ의 1��઱֙ਸ ӝ֛ೞח 의1݅ ۽޷ ਬ۽ 

이상  ҳ매 시 ୭؀ 1�ಌࣃ౟ ࣁӘ ജә ഌఖ도 

제공ೠ׮�

കಕ੉૑ GSBODF�GS�LP

୒بҵᾪ   rৈ೯ 마௄ ୒ب JO ࠗ s࢑

ҙҟ ౼স ഘࠁҙ ਍৔ 

ॿ হח х r߈시s
 ୒੿ ਠࡂ ଻소 rೠ੤ ޷աܻs 

١ਵ۽ ਬݺೠ ҃ ࠘ ୒도ҵ이 부࢑ী서 

ҙҟ ౼স ഘࠁҙ rৈ행 ݃ ௄ ୒도 JO 부࢑sਸ 

਍৔ೠ׮� ழ֏౟അ؀ 부࢑ী서 �ਘ ��일부ఠ 

�4일ө૑ �일р 열ݴ
 ୒도의 ઱ਃ ҙҟ ݺ소 

੗ܳܐ 제공ೞҊ ௢ఊ ௿ې스
 ୓೷ 이߮౟ ١ਸ 

진행ೠޙߑ �׮ёীѱח ୶୎ਸ ా ೧ ୒도의 

ҽૉ৬ ౠ࢑ಿਸ ૐ੿ೡ ৘੿이׮� 

ੋझఋӒ۔ !LPSFB@DIFPOHEP 

நա׮ҙҟ୒

௑బஎ ਗ੿؀ ҕѐ ݽ૘

நաܳ׮ ૒੽ ৈ행ೞҊ ա݅의 ௑బஎܳ 

ٜ݅য 소ѐೞח நա׮ ௑బஎ ਗ੿؀ܳ 공ѐ 

모૘ೠ׮� ਬౚ࠳ա ੋ 스ఋӒ۔ਸ ਍৔ೞח 

௼ܻী이ఠ־ ݶۄҳա ૑ਗ 가מೞ׮� 선ػߊ 

௼ܻী이ఠח நա׮ҙҟ୒이 ୶ୌೠ ��ѐ 

코스 ઺ ਗೞח 일੿ਸ 선ఖ೧ ੗ਬৈ행ਸ ೞҊ
 

이ܳ ߄ఔਵ۽ ௑బஎܳ 제੘ೠ׮� ౭ਝ이೦공이 

റਗೞߕ ח௢ߡ ৴ࠂ ೦공편җ நա׮ ৈ행 

૑ਗӘ਷ ۿޛ
ࣻ ಴ ௑బஎ ઑ회ݾ   시 ࢿ׳ 

ܻਕ٘도 ૑әೠ׮�

കಕ੉૑ DSJQ�DP�LS�DBOB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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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전하는 새로운 이야기

한국철도공사가 폭염 속에서도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해 선로 관리에 만

전을 기하고 있다.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지դ �월 3일 ୽  ࠘ৠ천 

인근 경부고속선과 일반선에서 자동 ࢓수 장치를 ੼Ѩ೮다. 자동 ࢓수 장

치는 레일 온도가 ֫ 아지면 자동으로 물을 ࡸ려 열기를 식히는 장치로, 

현재 고속선과 일반선 45�개소에 스프링௿러 형태의 장치를 설치೮다.

레일 온도 낮추는 자동 살수 장치 점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여행 상ಿ이 탄생೮다. �지역사랑 철도여행’의 

열차 운임 50퍼ࣃ트 할인과 1만 �900원에 ૌ기는 ֪  ୣ체험, 음식 제공, 

관광지 방문 등이 포함된 ‘֪ ୣై어ಁ스’의 ഌఖ을 하나로 합친 Ѫ. 대상 

지역은 전  ࠘김제·익산과 경  ࠘문경·영주·안동 등 다섯 곳으로, 올해 12

월까지 운영한다. 강원권과 ୽청권 상ಿ은 8월에 ୹시할 예정이다. 

지역사랑 철도여행×농촌투어패스  
결합 상품 출시

철도 이용객에게 특별한 문화 예  ࣿ경험을 선사하고, 청  ֙예ࣿ인에게 공

연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한 음악회 ‘문화철도 스테이지’가 8월까지 이

어진다. 먼저 6월 26일 철도의 날을 기֛해 서울역에서 가수 타린의 무대

로 행사의 막을 올۷다. �월과 8월에는 강ܷ역과 오송역에서 국악, 인디 

 .드, ௿래식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ߕ

청년 예술가와 함께 철도역 음악회 개최

한국을 ଺는 외국인 관광객이 ૐ가하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가 외국인 

이용 만족도 관련 자체 설문 조사에서 ֫ 은 ಣ가를 ߉ও다. 지դ 5월 301

명을 대상으로 철도 전반의 만족도, 역·열차 서비스 ಣ가, 승차권 예매 방

법 등 총 3�개 ೦목의 설문을 प시한 Ѿ과 종합 만족도는 93੼이঻다. 특

히 열차 운행과 관련한 ‘정시성’을 가장 만족스ۣ다고 답೮다.

외국인 관광객,  
한국 철도 서비스 매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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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59 ߂ 

일반 열차	*59�새마을, *59�마음, ־리로, 무궁화호, *59�청୸
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੬ 해Ѿ 기ળ에서 

정한 Әঘ을 ߓ상해 드립니다	지연 승բ 승차권 제외
.

नਊ஠٘۽ Ѿઁ한 ҃ ਋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ߓ상

അӘਵ۽ Ѿઁ한 ҃ ਋

지연된 날부터 1֙  이내에 전국 역 ژ는 레எ௏레일 ക페이지·

௏레일స 계ઝ 이체 신청

열차 지연 배상 안내

모바일 জ 할인 카드인 /카드를 구간과 പ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߉을 수 있습니다.

K59 59* ߂�청୸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ש은 해׼ 할인 카드로 

교ా비를 절감해 보세요!

ҳ  ੑ҃ ੉ਊ উղ ߂ ۽

௏레일స জ ª 하단 할인·정기권 చ ª /카드	안내는 ̀  참고


ᾨ  ੗ࣁ한 ࢎ೦਷ ୍ 
���������	ఠࣃҊёبীࢲ  

ഛੋೡ ࣻ  ੓ण׮פ�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일반 객실

1BTTFOHFS CPNQBSUNFOU

편의 시설

"NFOJUJFT

특실 서비스

'JSTU CMBTT SFSWJDF


ߣ���� ҟݺ৉ ® ੋ ୌҴઁҕ೦	5�
 5�


਍೯ 시р

광명역� 오전 5시 20분_오റ 8시 20분	20_30분 간격


인천국제공೦	52 기ળ
� 오전 6시_오റ 10시 5분	20_30분 간격


ࣗਃ 시р 51 ® 광명역� 약 50분, 52 ® 광명역� 약 �0분

ఋח Ҕ 광명역� 서편 4번 ୹구 4번 정류장

 인천국제공೦� 51 1층 8#번, 5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थରӂ ҳੑ

인천국제공೦ ª 광명역� 인천국제공೦ 버스터미널 매표 창구,

티머니(0 모바일 জ

광명역 ª 인천국제공೦� 전국 기차역 매표 창구, ௏레일స জ

KTX 공항버스

의자 ౹걸이 버ౡ을 ־르면서 

등߉이를 ٍ 로 ઀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भ시오.

전동െ체어ࢳ과 장গ인용 화장प은 

,59 �ഐର와 ,59࢑�ୌ �h��ഐର, 

,59�੉음 �ഐର, ,59�୒ܕ  

�ഐର, *59࢜�마ਸ �ഐର, 

 *59�마음 �h�ഐର, *59 ୒୸  

�ഐର에 있습니다.

�  ࠙ৌ ౡ 5IF #VUUPO UP 0QFO UIF DPPS GPS 1 .JOVUFߡܿ 
п 객प ୹입문 위ଃ에 위치하며, ־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59 �h�h�h�h�h��h��h��h��ഐର와  

  ୌ �h�h�h�h��h��h��h࢑�59,

��ഐର, ,59�੉음 �h�ഐର,  

,59�୒ܕ �h�h�h�ഐର, *59࢜�마ਸ  

�h�h�ഐର, *59�마음 �h�ഐର,  

*59�୒୸ �h�ഐର에 화장प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자 ౹걸이 버ౡ을 ־르면서

 등߉이를 ٍ 로 ઀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भ시오.

ઝࢳ рѺ
4FBU 4QBDF

ച장प
3FTUSPPN

ઝࢳ рѺ
4FBU 4QBDF

੉৬ 시౟ ઑ੺߉١
4FBU "EKVTUNFOU

장গ  ੋҙ۲ 시ࢸ
'PS UIF )BOEJDBQQFE

੉৬ 시౟ ઑ੺߉١
4FBU "EKVTUNFOU

੉ాزनݎ
'SFF 8JSFMFTT *OUFSOFU 4FSWJDF

ࣻਬप
#SFBTU�'FFEJOH 3PPN

ध음ܐ
3FGSFTINFOU

୽੹ਊ ௑ࣃ౟ � 64# ನ౟
4PDLFU�64# 1PSU

ޛ  ಿࠁҙࣗ
-VHHBHF 4UPSBHF 4FDUJPO

नޙ
/FXTQBQFS

KTX
930mm

KTX
1120mm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을 

무료로 이용하प 수 있습니다.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प은  

,59 �h��ഐର와 ,59࢑�ୌ  

�h��ഐର, ,59�੉음 �ഐର,  

,59�୒ܕ �ഐର, *59࢜�마ਸ  

�ഐର, *59�마음 �h�ഐର,  

*59�୒୸ �ഐର에 있습니다.

특प 이용객을 위한  

  프 서비스 물ಿ은ࣄ

,59 �h�ഐର와  

.ୌ �h��ഐର에 있습니다࢑�59,

열차 내에 콘ࣃ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п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특प 이용객을 위한 신문은  

,59 �h�ഐର와  

  ୌ �h��ഐର에࢑�59,

비치되어 있습니다.

ۨ ഥਗ੉ ,59 थରӂਸ ب୍ ੌ೒۞झ Үా஠٘۽

ҳݒ 시 �ಌࣃ౟ ୶о ੸ 
݀

מਊ оࢎ 마ੌܻ૑ ੹ജ 59, ח஠٘ੌ߄ݽ

Үా஠  ٘ҳݒ୊ 편의੼	C6, 이마트24, 스토리웨이


஠ੌ߄ݽ ۽਍׮٘   ٘‘레일೒러스’ 스마트ಪ জ	"OESPJE


ਊ୊ 전철, 버스, 기차, ఖ시, 유료 도로, 편의੼ 등ࢎ

୽੹୊ 전철·기차역, 편의੼	C6,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등

ᾨ੗ࣁ한 ࢎ೦਷ ۨ ੌ೒۞झ കಕ੉૑	SBJMQMVT�LPSBJM�DPN
  ܳଵҊೞ시ӝ ׮פۉ߄�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  ࠙ৌ ౡߡܿ 
0QFO�#VUUPO	�NJOT


음료 ߂ 스ճ 자판기는 ,59 �h�h��h  

��h��ഐର와 ,59࢑�ୌ �h��ഐର,  


ਗъ	ୌ࢑�59, �h�h��h��ഐର,  

,59�੉음 �h�ഐର, ,59�୒ܕ  

�h�h�ഐର, *59࢜�마ਸ �h�ഐର,  

*59�마음 �h�ഐର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자동심장୽격기는 ,59 �h��h 

��ഐର와 ,59࢑�ୌ �h��ഐର,  


ਗъ	ୌ࢑�59, �h��ഐର,  

,59�੉음 �ഐର, ,59�୒ܕ �ഐର,  

  마ਸ �ഐର, *59�마음࢜�59*

�h�ഐର, *59�୒୸ �ഐ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زब장୽Ѻӝ "&%�
"VUPNBUFE &YUFSOBM %FGJCSJMMBUPS

੗ݒ౸زӝ
7FOEJOH .BDIJOF

੄ডಿ
'JSTU�"JE .FEJDJOF

Әো
/P 4NPLJOH

K59 열차 내에

상비약이 ળ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요한

약ಿ을 제공합니다.

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ف Ә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ഈ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
의

 시
설

 및
 부

가
 서

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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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구입 Ticket Booking

↟ 열차 ୹발 1개월 전부터 열차 ୹발 20분 전까지	௏레일స은 열차 ୹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Ѿ제 Әঘ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Ѿ제가 가능합니다.

↟ Ѿ제 റ 스마트ಪ 승차권, ക티௄으로 직੽ 발권할 수 있습니다.

↟  5JDLFUT DBO CF QVSDIBTFE POF NPOUI JO BEWBODF BOE VQ UP 20 NJOVUFT CFGPSF EFQBSUVSF	CFGPSF EFQBSUVSF JO K0R"*- 5BML BQQMJDBUJPO
.

↟ *OTUBMMNFOU PQUJPO BWBJMBCMF JG QBZJOH NPSF UIBO KR8 50,000 CZ DSFEJU DBSE.

↟  5JDLFUT JTTVFE BT TNBSUQIPOF UJDLFU PS IPNF UJDLFU BGUFS QBZNFOU.

열
차

 이
용

 안
내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п, 승차권에 기재된 ୹발역 ୹발 시п ߂ 영수ૐ Әঘ을 기ળ으로 위약Ә을 공제한 Әঘ을 환불해 드립니다.

Ticket Refund

↟  5JDLFU SFGVOE WBMVF JT DBMDVMBUFE CBTFE PO UIF UJNF PG SFGVOE DMBJN, EFQBSUVSF UJNF TQFDJGJFE PO UIF UJDLFU, BOE PSJHJOBM QSJDF PG  

UJDLFU PO UIF SFDFJQU. /PUF UIBU B TFSWJDF DIBSHF BQQMJFT.

ӝର৉ ղ ହҳ חژ थରӂ ౸؀ܻ ݒ੼ r네੉ߡs r஠஠য়5s झ마౟ಪ জ

௏ۨ  ੌകಕ੉૑	XXX�LPSBJM�DPN
 थରӂ ੗ݒߊ زӝr௏ۨੌసs झ마౟ಪ জ

5JDLFU #PPUI PS 5JDLFU 3FUBJMFS /"7&3h,","0 5 .PCJMF "QQ 

,03"*- 8FCTJUF	XXX�LPSBJM�DPN
 5JDLFU 7FOEJOH  .BDIJOF,03"*- 5BML .PCJMF "QQ

ҳ࠙
�ѐਘ_  

୹ߊ �  ੌ੹ө૑
୹ߊ �ੌ  ੹ө૑

୹ੌ׼ ߊ ୹ߊ റ

�시р ੹ө૑
�시р ੹ ҃ җ റ_ 

୹ߊ 시п ੹ө૑
��࠙ө૑

��  ࠙҃ җ റ_ 

��࠙ө૑

��  ࠙҃ җ റ_ 

଱ 시п ੹ө૑ب

월_목요일 무료 5� 15�

40� �0�Ә_일요일,

공휴일, 명절
400원 �� ��� ��� ���

$MBTTJGJDBUJPO

� NPOUI� 

� EBZ QSJPS UP 

EFQBSUVSF

� EBZ QSJPS UP 

EFQBSUVSF

%BZ PG EFQBSUVSF "GUFS %FQBSUVSF 

� IPVST QSJPS UP 

EFQBSUVSF

� IPVST�CFGPSF  

EFQBSUVSF UJNF

6Q UP

�� NJOVUFT
����� NJOVUFT

�� NJOVUFT� 

BSSJWBM UJNF

.PO�5IV 'SFF 5� 15�

40� �0�'SJ�SVO,  

IPMJEBZT
KR8 4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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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창문 비상 창문

비상 창문 비상 창문

1.   승강문 옆 수화물प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ԁ내 안전೘을 ࡳ는다.

  5BLF PVU UIF GJSF FYUJOHVJTIFS GSPN UIF CPY OFYU UP UIF FYUFSJPS EPPS  

BOE QVMM UIF QJO�

2.   불이 դ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4QSBZ FWFOMZ BU UIF BSFB UIBU JT PO GJSF� 

ࣗചӝ ࢎਊ ਃ۸
)PX UP 6TF B 'JSF &YUJOHVJTIFS 

가

1.  객प 내부 ୹입문 상단의 적색 손੟이를 아래로 ׼ӟ다. 

 1VMM EPXO UIF SFE FNFSHFODZ BMBSN IBOEMF MPDBUFE BU UIF VQQFS QBSU  

 PG UIF JOUFSJPS EPPS�

2.  비상 경보음이 객प 전체에 울린다. 

 5IF FNFSHFODZ BMBSN HPFT PGG�

ঌܿ 장஖ ࢚࠺
&NFSHFODZ "MBSN 경보 "MBSN 경보 "MBSN

1.  승강문 옆의 버ౡ을 ܲ־다.  

 1SFTT UIF JOUFSDPN CVUUPO OFYU UP UIF FYUFSJPS EPPS�

2.  승무원이 ਽답하면 상ട을 알린다. 

 /PUJGZ UIF USBJO DSFX PG UIF TJUVBUJPO�

थޖਗ ాച 장஖
$POUBDUJOH UIF 5SBJO $SFX

1.  승강문 옆 ژ는 객प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기 ழ버를 연다.

 0QFO UIF FNFSHFODZ JOUFSDPN CPY CFTJEF BU UIF EPPS PS JOTJEF UIF DBS�

2.  마이크를 ԁմ റ 적색 램프가 ெ지면 마이크 ৽ଃ 버ౡ을 ܲ־ 상태에서 상ട을 알린다.

 5BLF PVU UIF NJDSPQIPOF� 0ODF UIF SFE MJHIU JT PO
 QSFTT UIF CVUUPO PO UIF MFGU PG UIF NJDSPQIPOF BOE JOGPSN UIF TJUVBUJPO�

23௏٘ܳ झபೞݶ  

ӝର ղ ࢎ ࠺ࢸਊߨҗ 

 ਸ࢚ਃ۸ ৔ ز시 ೯࢚࠺

ഛੋೡ ࣻ  ੓ण׮פ�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신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ذ ۾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 ۽ёର ܲ׮
 &TDBQF UP BO 6OBGGFDUFE $BS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ఎ୹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ఠօ ఎ୹ ਃ۸ 
&TDBQF GSPN B 5VOOFM

K59� 5호차, 14호차 ] K59�산천� 2호차	일부 편성 4호차
  

K59�이음� 1호차, 6호차 ] K59�청1 �ܕ호차, 8호차 ] *59�새마을� 4호차

*59�마음� 2호차, 4호차, 6호차, 8호차

ਤ஖ ܻ׮ࢎ ࢚࠺
&NFSHFODZ -BEEFS -PDBUJPO

JO FNFSHFODZ VTF IBNNFS UP 
CSFBL XJOEPX.

 ఎ୹시 망치로 ࢚࠺
유리를 ӵभ시오.

1.   승강문 ఎ୹이 불가능할 경우 객प 양ଃ ՘에 있는 비상 ఎ୹ 

망치의 보호 ழ버를 ӵ고 망치를 ԁմ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2.    양 ୹입문 ଃ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ӵ고 ৩으로 창ౣ을 

ؗ은 റ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ਸ ా한 ఎ୹ޙହ ࢚࠺
&TDBQF UISPVHI &NFSHFODZ 8JOEPX

1.     승강문 옆 비상 열ܿ 장치의 ڢԊ을 ӷ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2.     손੟이를 오ܲଃ으로 ج리고, 승강문을 

.고 나간다޻ 어մ റ 옆으로޻ 으로߆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1.     승강문 옆 위ଃ 비상 열ܿ 장치의 ڢԊ을 

ӵ고 위 손੟이를 아래로 ج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2.    아래 손੟이를 앞으로 ׼기고 승강문 

 .고 나간다޻ 어մ റ 옆으로޻ 으로߆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थъޙਸ ా한 ఎ୹ 
&TDBQF UISPVHI &YUFSJPS %PPS

1.    승강문 옆 위ଃ 비상 열ܿ 장치의 

 .Ԋ을 ӷ다ڢ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2.    ೩들을 2회 ׼기고 승강문을 ߆으로 

.고 나간다޻ 어մ റ 옆으로޻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비상 상황

&NFSHFODZ 1SPDFEVSFT

비상 탈출

&NFSHFODZ &TDBQF RPV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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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스౟

&%IT0R ӣࣻই

ъইࣛҗ 

 חաځ

음ঈ ৈ೯
�ਘ �ੌ ࢻ੄ զਸ ݏই ઁ ઱ ୹न ޭ ૑࣌ 

ъইࣛ੉ ա૑݄ೠ ੋ   .׮֐Ѥ ܳࢎ

৻ٰҔী ഓڄ ۽য진 기࠙੉ ٘   ח

ৈ೯੗ܳ ਤ೧ ؊ ݆ ਷ ܻܳࣗݾ ੹ೠ׮.

ъইࣛ

য়܃이 사یਸ ݃ ઱ೞח 시рਸ 

 이ఠ� ��1�֙ ୐ ੿ӏۄयয࣠ חೞې֢

চߧ �֬ न이׼ Ҋ ৳؍ ૣ ਷ ӝর�ਸ 

 이റ 진ࣛೞҊ �׮ഝ동ਸ 시੘೮ ݴ매ೞߊ

݃ ۽ೠ 가사ߔ׸ ਺ਸ ة׮이ח ਺ঈਸ 

ٜ݅঻Ҋ
 ����֙ ীࣁ이৬ ೣ ԋ ߊ಴ೠ 

੿ӏ চߧ �ইޖ도 হח Ҕী서
 모ف가 

੓ח Ҕਵ۽�가 ৢ ೧ ೠҴ؀઺਺ঈ상 

୭਋ࣻ ನ௼ ֢ ࣻ ਸޙ부 ې 상ೞ׮ ݴ시 

઱߉ݾও׮� അ੤ 제઱도 ഘ؀ࠁ사۽ 

ഝ동 ઺이ݴ
 도۽٣제이 ۽제ۑ౟ ۿݮ 

ഝডೞҊ ੓؀ �׮಴ҋਵ۽ rӒ؀ীѱs rࢻs 

r־ҳ도 ޷ਕೞ૑ ঋחs ١이 ੓׮�

픚팓 슱믾

˅
 ৬

਋
࢑

레
코

٘

ߢ 

스

଴ա੄ ೯ࠂਸ ૑ఃח ೒ۨ੉ܻझ౟

ъইࣛ  ۽Ҕਵ חо ੓فݽ

ೣԋ ੓য ؊ ৻۽਎ ٸ ৈ행ਸ 가ӝ도 ೞભ� 이 ֢ 
도 Ӓۧѱ 시੘ೞ૑݅ې ѾҴ 모ف가 ੓ח 

Ҕਵج ۽ইয়ݴ ՘ժ׮פ� 사ۄ진 ׼नਸ ־ҵ가ח ӝܾ׮ Ѣ৘ਃ�

#SB[JM  উషפ਋ ஠ܳܖझ ઑࡂ

؀೟Ү 입೟ റ ୐ ৈܴߑ೟ী ഒ੗ 스௢ఠ ఋҊ 제઱도ܳ 일઱೮যਃ� ׼시 ੗઱ ٛ  ؍

݅ ী࢓ ޖ스 �׮פ입ې֢ դ 제઱의 ֣ ਺җ ಹܲ ׮߄가 스୛ ૑ա가ਃ�

0VS /JHIU JT )FSF	GFBU� 4VO UIF -JMZ
 -VDB .JOPS
  ৬਋࢑झ

नաח ܻ ٞҗ ٣۽ݮ
 ࢤ੤ ࠂ߈ 부઒೧ ח۽ਵߣ ೠ �ۆ이ࢄ의 ӝٸ 소ܻ가 ಟ୛૕ݾ 

݅ ѱܰ־ ౡਸߡ �ਃۄށ ૑도ؼ 부ܰѱ ܳې੗ӝ도 모ܰѱ ௕֢ ࢜וҋ이ীਃ� য ח٘

೯ࠂਸ ઱ח ֢ ӣҟ진  ې

제ࠊ ݅ݾ도 행ࠂ೧૑ח ֢ ٛ �৘ਃې Ҋ դ റীח ഻ ঁ ؊ ୽݅೧૑Ҋਃ� rࠁ੢ػ 

행ࠂs이ۄҊ ಴അೡ ݅ ఀ ૊п੸ਵ۽ ӝ࠙ਸ Ցযৢܻח ؘ  ബҗ੸이ભ�

��
���LN ցݠ੄ ߬࠻੉࠻  ࠺ ߬ ੉࠺ ٘ ߡ੉ۄ

݃਺ਸ 사ܰܰ ֣ 이ח ਺ঈ이ۇөਃ� Ӓ의 ֢  ѱҳܴਸ ఋҊޡ 동안਷ ח가 ൗ۞աয়ې

ୌୌ൤ ೞטਸ ׮פ׮ځ աޖী 열ܽ җ੗ܳ ݃ ҳ חݡ ٮ Էਸ Բ٠ ח೧ਃ� 

4BO 'SBODJTDP 4USFFU  ۄ ࢶ੉

৷૑ 모ܰѱ ࠙ ઱൤ ਑૒ৈঠ ೡ Ѫ эҊ
 ੗Բ݅ ઑә೧진ݶ׮ ٜ য ࣁࠁਃ� ࢕의 మನܳ 

제੗ܻী ۰֬ج਷ ٍ  ৈਬܳ ૌӝח 모णਸ ܻৢځѱ ೞ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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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065_이달의 여행_울산남구-ok
	097~112 북인북_청도-ok
	122~129_전시보러 갑니다-ok
	166~175 코레일인포-ok



